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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휴식이 있는 여름 휴가 장소, 유원재
무더위에 지친 심신에 활력을 더하는 유원재의 휴식, 그 쉼의 가치를 더 많은 분
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올여름, 겸화 객실에서 추가 비용 없이 1인 추가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루에 마련된 포근한 침구 위에 누워, 솔솔 불어오는 여름 바람을 맞으며 몸과 
마음에 쾌청한 여유를 불어넣는 유원재의 여름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십시오. 

겸화 객실 1인 무료 추가 투숙 이벤트
- 기간 : 7/1~8/31(입실 일자 기준)
- 내용 : 겸화 객실 기준 인원(최대 2인)에서 추가 1인 투숙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프로모션에서 확인)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https://www.youonejae.com

유원재 호텔&스파 

02

03

DATA

주소
요금

Check-In
Check-Out
객실 수
식사
온천
부대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15:00 
11:00
16실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01

04 06

05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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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지의 수경 분수 

충북 제천의 대표 명소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 시설인 의림지. 무지개 다리를 사이에 두고, 

순주섬이 있는  호수와 수경 분수가 있는 

작은 호수로 나다. 세 개의 수경 분수가 물기를 

높이 ࡼ어 올리면, 주변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잔물Ѿ이 

퍼져 나간다. 물기에 부٭൦ 햇살은 무지개로 

되돌아오고, 남은 빛은 호수 표면을 따라 반짝인다.

이달의 여행

ᾞ도시ࣁᾞࣁᾞ가지ᾞݍᾞ࠘ᾞ
충북의 세 도시 제천, 영동, 청주가 색다른 여행 방식을 제안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을 경험하는 미식 여행이다.

040



007006

NBEF JO (04&0/(

ъਗ도ᾞ고ࢿᾞ
ੌғᾞ가지ᾞ߸ച
바닷가 풍경만큼이나 아름답고 예술적인 

고성의 공간과 사람들을 만났다.

#00, 
JO 

#00, 

022  촬영지 여행

산으로ز지ѐᾞ다ܻᾞѤցᾞъই지आᾞޖ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애౧한 재회 장면을

 강원도 춘천의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에서 ୫영했다.

024  여행자의 공간

’ᾞ‘؊ᾞ리౭지חചਬ산ᾞ정नᾞޙ 
 서울 한복౸에 한국 전통문화와 Ӗ로ߥ 브랜드가 공존하는 공간이 탄생했다.

026  여행자의 물건

 ৈܴ으로ᾞೠᾞ발
 더위가 시작되는 달을 맞아 화사한 패࣌ 아이మ을 골ۋ다.

030  시절, 풍경

 ୡৈܴᾞपܖ
 존재의 존재함을 일ӵ우는 여름 초입의 명징한 장면을 포했다.

036  전국 행사 달력

 �ਘᾞ୷ઁhҕোh시ᾞࣗ ध
  초록이 어지는 6월,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ও다.

066  여행의 발견

 աᾞৈܴᾞ은नᾞ해남
 전남 해남의 가장 눈부신 풍경을 찾아 청신한 숲길과 정원, 땅끝관광지를 다֗왔다.

082 기차 안 세계 여행

झ߬이Ѣझᾞ로ஸᾞఐ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다운타운과 후버의 미드 호수에서 현지인들이 

.을 즐기는 방식을 경험했다 

090 함께 여행

 ա를ᾞਤೠᾞ؏যᾞնᾞઁ 로ᾞਝ이झᾞৈ೯
 전북 전주에서 ॳ레기 없는 숙소 ‘모ঈ산의 아ஜ’ 운영자 

 모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여행을 떠լ다.

066

082

#00K JO #00K

082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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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9ݒ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리케이࣌으로 바코드를 스ப하면 Ӗ을 ੍ 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114 인터뷰

 분֢ᾞয린ᾞઙ이ᾞੋ 간ᾞन
  2025 아트 바 홍에서 떠오르는 신진 작가로 주목받은 신민. 

 그가 종이 인간으로 전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다.

122  전시 보러 갑니다

 가ᾞڷٮೠᾞ࢝ᾞܖ࠶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그림으로 가득 찬 ಹ르른 세계를 유영했다.

130  에디터의 눈

җᾞᾞ시간࠺ ᾞਬਗ
 객실 하나가 한옥 한 채인 유원재에서 온전한 쉼의 의미를 배ਛ다.

148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을ᾞݍᾞաחᾞ이࢝ᾞ଼ ߑ
  서울 연남동과 연희동에서 독서 욕구를 자ӓ하는 독특한 콘ࣆ트의 책방을 찾ও다. 

154   KTX 타기 1시간 전

 ౸Ү에서ᾞ발Ѽೠᾞୡࡄ۾
 기차에 오르기 전 자ై리 시간을 책임질 경기도 ౸교역 근처의 

 흥미로운 장소를 탐색했다.

160  지식 더하기 

 ठ기로운ᾞ"*ᾞࢤഝ
 "*의 명암이 분명한 지금, 이 시대를 지ഌ܂게 살아갈 방법을 제안했다.

162  트렌드 읽기

ইᾞೠҴᾞ൜ج고ᾞج 
 송소희부터 ছ비ӏ어스스ஹ퍼니까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164  이달의 선택

 에٣ఠ가ᾞ୶ୌೞחᾞ�ਘᾞబஎ

  지친 몸과 마음에 활기를 더할 6월의 콘텐எ를 선정했다.

176 플레이리스트

 ೲഥ҃җᾞځաחᾞঈᾞৈ೯
 담백한 위로를 건네는 싱어송라이터 ೲ회경이 

 기차 여행에 어울리는 노래를 골ۋ다.

168 ۨ일 소ध

170 편의 시߂ ࢸ 부가 서비झ

172 열ର 이ਊ 안ղ

174 비࢚시 행ݒ ز

114

154

14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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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보न�거진ݒ59, ূ 다음 승ё을 위해 제자리에 ԡ아 주시기 ۉ߄니다. � 에 게재한 Ӗ과 사진은�거진ݒ59,

사전 동의나 ೲۅ 없이 도ਊ할 수 없ण니다. 한국୍도공사 ղ부 ߑஜ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ঋण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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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다 보니 올해로 3년째, ߫ 꽃이 지고 나ޠ잎이 연둣빛으로 물들 때면 ‘나 ഓ로 여행’을 떠ժ니다. 첫

해는 순전한 호기심으로, 이듬해는 ޅ다 한 아쉬움으로, 그다음 해는 좋았던 순간을 지 ޅ해서 전

남 순천의 송광사로 향합니다. 4년 전 취재차 방문한 송광사에서 하ܜ밤 묵은 것이 계기가 되어 매년 

더 깊이 మ플 스테이에 ࡅ져들고 있어요. 보통 మ플 스테이 프로그램은 예불과 108배, 스ש과의 차담 

등이 포함된 체험형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식형으로 나니다. 저는 늘 ോ식형을 선택하는데

요, 아무런 제약 없이 그저 산사에 머무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떠나는 2박 3일 여행.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저는 단출하게 을 싸서 지하철

과 ,T9, 버스를 타고 꼬박 7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송광사에 머무는 동안 제가 ށ두하는 

건 ٯ 두 가지, 부지런히 걷고 수시로 생각에 ࡅ지는 ѩ니다. 처음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ࢼ렵할 

것처럼 철학서며 소설, 시집까지 책을 바리바리 싸고 일기장에 노트북까지 ୃ 겼지만, 깊은 산중 천년 

고찰에서 ഒ자 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ր 나를 놓아 두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작

정 없이 사찰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아침저֘ 천지를 깨우는 법고 소리에 փ을 기도 하고, 법정 스ש

이 걷던 무소유길 대나무 숲에서 때 이른 여름 냄새를 ݐ기도 합니다.    

송광사를 ߩ어나 조금 더 먼 곳으로 가 보면 어ڄ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조계산 등반도 해 보았습니

다. 송광사에서 선암사를 는 6.5ఆ로미터 등산로를 세 시간 동안 부지런히 걸었죠. 올해도 길을 나

섰지만, 김장하 선생의 등산 방식처럼 ‘사부작사부작 ԝ지락ԝ지락’ 걷다 보니, 선암사까지 절반도 ޅ 

가 ॄߥ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두 배 이상 시간을 들이는 동안 ރ의 감각은 두 배 이상 섬세해진 느낌이

었어요. 햇살을 받아 잎ݓ이 투명하게 비치는 나ޠ잎을 보며 돌계단을 오르고, 신한 ൘길을 만나면 

바위에 기대ঊ아 바람이 지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찌 하나, 내가 나를 지켜보는 기분으로 ރ과 마

음을 한Ԉ 풀어놓는 것.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끝까지 걸

어가 보고, 우주 ߆ 저 너머까지 무한대로 생각을 펼쳐 놓는 것. 이런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우리의 시절은 조금 더 말랑하고 상ր하며 빛이 날지 모ܵ니다. 

여러분의 그 길에 한 꼬집의 산뜻한 영감이 필요하다면, 이달 더욱 흥미로운 <,T9매거진>이 큰 도

움이 될 ѩ니다. 충북의 세 도시 제천, 영동, 청주에선 각 지역의 독특한 맛의 세계를 경험하고, 전남 해

남에선 땅끝마을과 땅끝을 는 Է길랜드를 걷거나 정원 가득 만개한 수국의 황ഓ함을 만՚해도 

좋습니다. 서울 연희동에선 파란 책, 파란 스피커, 파란  등 온통 파란 것들로 채워진 서점 ‘॑ 블루’를 

만나고, 경기도 판교의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선 아이들과 함께 그림 놀이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분이 전북 전주에 간다면 ‘모ঈ산의 아침’ 주인 모아가 만

든 비건 지도를 꼭 눈여겨 보세요. 아시아 최대 아트 페어, 아트 바 홍콩에서 올해 가장 빛나는 신인

으로 주목받은 신민 작가와의 인터࠭는 매ࢼ도록 강렬하고 설득력 있어 묵직한 공감을 불러일으ఈ니

다. 여러분의 6월이 느긋하게 술렁이고, 근하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편집장 최현주

작정하지 ঋ고 

ղߡ려두는 마  

ಞ의 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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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ӣ수아

제 어디서나 Ὰ,59ݒ거진ᾼ

�KTXݒѢ�을 발Ѽೠ ࣽ 간을 ҕਬ해 ࣁਃ. ৈ۞분이 ݃ ೠ ৈ೯지ח য٣աਃ 

� 에서 발Ѽ한 ъ원도 ъܷ의�거진ݒ59,

ৠ계해변. 사진과 경험  무이 더 아름다운지 

ਫ਼시 고민에 ࡅ다. 아니지, 추র을 ځ올리는 

지금 이 ࣽ 간이 가장 아름ѷ다.

�ъܷ �ৠ҅해߸ �KTXݒѢ �시ೂ҃

!FBTUFSOMJHIUOFTT

п기 다ܲ ࣘ 도와 형태로 이는 사람들이 모여 

생기는 풍ਃ로. 이ߣ 여행은 전주국제화제 

݆ 에؋ 은 Ѧ 었다. 기차에서의 시간을 ঌ차게 

만들어 ળ �.다도 고�거진ݒ59,

�KTXݒѢ �Ҵઁചઁ �೯ੋ�ࢎఠ࠭

!KVTPHVN

자 선물ة

࠙ 거진’에 선정된ݒ59,�‘ ԋ는 자연과 

사람이 ೣ ԋ하는 ے࠳드 아일로의 ‘ؘ일리 

반지ц’을 선물로 보ղ 드݀니다. 한 ࣚ 에 

는 기ۄ ോ대하기 편하고 ղ구성이 

જ은 제ಿ입니다.

제ಿ 문의 02-2256-��01

 이름, 연ۅ처, 주소와 ೣ ԋ �੍  6ਘ호를�거진ݒ59, 은 소감을 ݫ일로 보ղ 주세ਃ. 

일 주소 ,59!CBOEJDPN.DPN  기р 6ਘ 11일까지ݫ 

!LUYNBHB[JOF 계정을 태그하거나 �,59ݒ거진 해시태그를 ׳아 주시면 여러࠙의 Ӗ을 ഛ인할 수 있ण니다.

한࠼ 부산시 남구 ਊ소로

଼ 대न 기차 안에 비치된 지를 ಟ ੍ 다가 

ఫ스트൩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 끝까지 정독하고 

나니 독서에 대한 গ정을 ࡲղ도 ҡଳѷ다는 생п이 

들었다. 5ਘ에는 언제나 그ۗ٠ 독서를 사랑하ݴ, 

6ਘ에 새로 나올 지를 기다۰야ѷ다.  

조민정 서시 ন천구 زݾ서로

� . 5ਘ호가 눈길을 사로았다�거진ݒ59,

국݀അ대미술관 서울에서 전시 인 ۿ 뮤의 작ಿ은 

사진으로 ࠊ도 도적이ࢻ ۄ세한 표അ을 प제로 

마주하고 र었다. 기차는 동해를 향해 ۷׳지만

ղ 마음은 ژ 다ܲ 여행지로 나아가고 있었다.

4/4로 만나는 

��거진ݒ59,

23드를 스ப하면 인스ఋ그램과 

유ౚ࠳ 계정으로 연Ѿؾ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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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행

EDITOR ӣ은•PHOTOGRAPHER ӣ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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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드를 ନ으면 전남 해남 ࢸ아다원에 ղ리는 ࡁ소리৬ 

‘֣ ର 아리랑’ 한 소절을 감࢚할 수 있습니다.

여름을 ୢೞ࠺ ח가 다원을 ୢ ୢ भפ다. ଷ ਤ로 సస ڄযߑࡁ ח의 

장ױী ݏ୶য ۰ ಌח ҳࢿ ౸ࣗ리 한 ۅী ӈ ӝ여 ࣁࠁਃ. 

ଷ과 소리Դ의 

   ې֢

여행 חٛ

EDITO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PHOTOGRAPHER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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୫ 여행

EDITOR ӣ수아

80세의 모ण을 한 

해ࣼ과 30대로 ج아간 

남편 բળ이 천국에서 

다시 만դ다. 해ࣼ 

역에 ӣഌ자, բળ 역에 

ࣚ석구가 연하는 

이 드ۄ마에는 

재미와 감동, Үള이 

공존한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주인공 해숙은 지옥에나 가라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서도 아랑곳 않고 일수를 받으러 다닌다. 집에 돌아와서는 사고 이후 ஜ대에만 누워 지내는 

남편 բ준을 보살피는 일도 소ഓ히 하지 않는다. “스물에도 예ࡣ고 마흔에도 예ࡣ지만 당

신j 지금이 제일 예요. 하루 같이 살면 하루 더 정이 쌓여서 예ࢂ 건가.” բ준의 ݈ 에 감동

한 해숙은 천국에서 80세의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살겠다고 Ѿ정한다. 하지만 남편을 포함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은 모습을 하고 있자 한없이 속이 상한다. 그러다 천국지원센

터에서 비त한 나이대의 여성을 발견하고 따라가는데, 주인이 ঌ아보기 ए우라고 이런 생

김새를 택했다는 그의 ݈ 에 고개를 љਓ거린다. 이때 반대편 무리를 향해 반ц게 달려가던 

사람들이 돌연 강아지로 변하는 게 아닌가. 견주와 반려견이 재회하는 장소는 강원도 춘천

의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이다. 드라마 속 천국지원센터 건물은 강아지숲 박물관이고, 

무지개 다리를 건ք 강아지들이 주인을 맞이한 곳은 강아지숲 동산이다. ಹ른 동산에서 서

로를 꼭 끌어안는 장면을 보니 여기가 바로 천국임을 실감한다.

무지개 다리 Ѥց 

ъ아지आ ز산으로
해݉ѱ ڪয가ח ೠ ܻޖ가 فݽ ъই지로 ߸ೠ다. ୌҴ에 도ೠ ۈࢎҗ 

.산이다ز 이Ҕ은 ъই지आ ח이 গ౧ೞѱ ഥೞޛز

˅
 ъ

아
지

숲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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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과 명동 거리, 한국은행 본관이 자리한 서울 한복౸에 흥미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다. 지난 4월 

9일 신세계백화점이 개관한 ‘더 헤리티지’가 그것. ୨ 6층 ӏ모 건물에 ࢥ 장과 역사관, 전통 공예품 전ݒ֑ 

시관과 한식 ٣저트 카페, 야외 정원 등이 들어ࢾ다. 그리스 도리스 양식의 ਔ장한 기و, 격자무ס 창문과 꽃 

모양의 화려한 석고 부조 등이 돋보이는 이 건물은 90년 역사를 간한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일제강점기

엔 조선저축은행으로, 10년 전까진 제일은행 본점으로 ॳ이다, 2015년 신세계백화점이 ݒ입해 더 헤리티

지로 다시 태어լ다. 무려 10년에 걸쳐 보존·복원 작업을 진행한 신세계백화점은 리모델링에 본격 수한 

이후에도 근대 건축문화유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 회의를 30여 차۹ 여는 등 심ആ을 기울다.

더 헤리티지는 Ӗ로ߥ ۟ 셔리 브랜드와 한국의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며다. 1, 2층에 들어

선 ࢥ 장은 7미터 높이 천장의 꽃 모양 석고 부조 등 더 헤리티지의 건축 요소를 보존하면서 파리의 세ݒ֑ 

련미와 장인 정신, 과감한 현대적 요소를 조화܂게 담아չ다. 3층은 올해 하반기 개점을 위해 비워 ي고,  

4층에는 한국 유통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더 헤리티지 ޭ 지ষ을 마련했다. 개관전으로 선보인 �명동 

살5 �܄IF )FSJUBHF�전은 1950_1960년대 명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당시 유행했던 살܄ 문화를 재현해 

 호응을 었다. 5층에는 한지, 버선, 누비 등 한국적 소재와 기술을 탐구하는 문화 체험 ߂ 전시 공간인 

‘하우스 오브 신세계 헤리티지’가 생҂고, 신세계 한식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한국의 ٣저트 메뉴를 소

개하는 ‘٣저트 살܄’도 마련했다. ٣저트 살܄과 연Ѿ된 옥상 정원은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 전망대에 서면 명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주소 서울시 구 남대문로 42

문화유산의 정신 잇는

‘؊ 리౭지’
�0֙ 역ࢎ를 간ೠ ঢ় 

ઑࢶ୷은೯이 시ҕ간을  

ୡਘೠ ޙച ࣿ � ࣳ ೝ 

ҕ간으로 ࢤ೮다. 

여행의 ҕр

EDITOR 최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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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으로 한 ߊ
.이ೡ ই이మݏ ೞѱࢎ도 ചࡄѢ운 ೭ڰ

여행의 ޛѤ

EDITOR न송희•PHOTOGRAPHER ӣ은주

य그러운 식물 아트워가 

 과ߑ가 ,ߔఉߡ 보이는ث

ೣԋ ݒ칭하면 ࣃ스 있는 

스ఋ일݂이 ৮성غ는 

ౡ 소재 모자는 모ف 

۪민झః.

                tաࣗۈ ץए ౻ੋ ࣓ ڪ חߡযդ ോࢿ과 पਊࢿ,  

            리ষ מࢿө فݽ ы ৮߷한 ോਊ 전ӝبݶӝੑפ다.u  
 ࣻࢶ 리Ѣ 정റݫ  � 

메이저리거

ࣚ ۈ߄ഝড ੋ rݚ 이ܻӒ에서ݫ s 이정റ ࣻࢶ가 Ӓ߁ܖ 기য로 աࣗץ ۈए ౻ੋ을 ࢶఖ೮다. ۈए ౻ੋ 

٣ 고 ಂೠغ۲ࣁ ࢿযդ ോڪ ੋ ъ۱ೠ ۱은 Ӓۄ운٘ উ౷에서 이정റ ࣻࢶ झ타ੌ을 ೠக ؊ ࡄաѱ ೠ다.

���Ӓ۔의 가߶ � զ의 ޗೣ

145그램 초경량에 손바닥보다 작은 ಂ트 사이ૉ. 프리미ষ 5중 날과 30

도 나노 에지로 ࠼없는  면도가 가능하다. 분당 회전 수 약 1만 4000

회의 초고속 리니어 모터를 탑재해 잔ࡸ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거한다.

문의  1588-8452, XXX.QBOBTPOJD.DP.LS 

64#�$  ߂ 방수 ӝמ

64#-$ 타입으로 전용 충전기 없이 어٣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해 여행

이나 출장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다. *197 등급 방수로 ࢥ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세척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나소ץ 람대ए ౻인 ࣓ 이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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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양이의  올ۄ간 

눈을 닮은 ٣자인의 

화이트 프레 선Ӗۄ스는 

 ২౭ஸ. 2 레트로한ܗ

스௮어 ఋ입으로 ࠼티지한 

৩차림에 어울리는 গए 

베이지 선Ӗۄ스는 

झ݂झ݂झ.

나소ץ 최࢚위 안마의자 

을사년 �월, 나소ץ 안마의자 전 제  ಿౠ߹ 로࣌ݽ

ಌ스트 ې스 안마의자 ے࠳드의 선ف 주자, 나소ץ에서 특별 프로모࣌을 진행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리적인 금ঘ으로 구ݒ할 호의 기ഥ. 이߮트 기간에 을 구ݒ하면 최대 200만 원의 

할인 ഌఖ을 제공한다. 기р 6ਘ 1일_30일  문의 XXX.QBOBTPOJD.DP.LS

ա소ץ উ마의 r sۆ 

‘3&"-	실제
’과 ‘130	전문가
’를 합친  는 파나소ץ의 최상위 안마의자 시리ૉ 브랜드

다. 가 추구하는 궁ӓ의 안마의자는 실제로 전문가가 마사지해 주는 것과 ڙ같은 효

과를 전하는 것. 파나소ץ의 ‘휴먼 ೩드 마사지 기술’은 최소 10리미터 까지 섬세한 손가락의 움

임과 실제 손의 체온과 같은 온열감을 구현한다. 

1 로 ۨ࢜  

마사지 ࠅ 도달 부위를 목에서부터 척추, ়덩

이, ೲߢ지까지 확장한 4+프레임이 온몸에 활력

을 불어֍는다.

2   전신을 감ऱ는 ࣕ  디자인 

몸 전체를 감ऱ는 ࣕ  형태 의자가 프라이ࡁ한 공

간을 만들어 편안하고 아ז함을 느끼며 궁ӓ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3                                   탑

일반 음이온의 1000배 이상 수분을 간한 나

노이 입자가 적한 환경을 만들고 탁월한 ఎ취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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द ೂ҃

EDITOR 최അ주•PHOTOGRAPHER 안ഘߧ

 .한다 بӝࠁ  पী ؊ 가өਕܖӟ प ীޛ 다ࠁ그  ޛࢎ

ઓ의 ઓೣ을 ੌ ӵח 초여름의 ݺ한 장ݶ .ٜ 

ୡ여름의 पܖ

이른 저녁, 호숫가에 햇살이 드리우면 투명했던 물이

돌연 푸른색을 띤다. 색을 갖지 않았기에 어떤 색이든 될 수 있는

 무한한 유연성. 실크처럼 찰랑이는 여름날의 풍경.     

202�֙ �ਘ ࠘ ઁ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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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가 되면 꽃말도 어여쁜 치자 꽃이 핀다. 

샛노란 열매 품은 새하얀 여섯 잎. 

황금색 태양 담긴 꽃들의 풀장, 그 한없는 즐거움.

2024֙ �ਘ ҃ ࠘ 도 운ݶޙ ̔ 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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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끝, 여름의 입구에서 꽃을 잃고 헐벗은 벚나무는 다시금 초록빛으로

 차오른다. 호수에 담긴, 흐드러지게 형형했던 벚꽃의 시절.      

2024֙ �ਘ ъਗ도 ࣘ ୡ ی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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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 행۱׳ ࢎ

EDITOR ӣ수진

F E S T I V A L  

ઁ�ഥᾞ장ࢤ포ᾞ수Ҵᾞಕ스౭ߥᾞ
울산 06.07_29

 년 6월이면 울산 장생포 일대가ݒ

3만여 그루의 수국으로 장관을 

이룬다. 2022년에 시작한 장생포 

수국 페스티ߥ은 지난해 약 56만 

명이 다֗가며 명실상부 울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ও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장생포 수국에 ൙ 

물들다’. 수국 불꽃 ࣳ 와 화관 만들기, 

수국 포토 미࣌ ై 어, 수국 마, 사진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고래문화마을 전 구간에는 스트링 

라이트를 설치해 밤에도 형형색색의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장소 울산 장생ನ 고ې문화마을 일원

문의 052-226-3403

����ᾞ원주ᾞীܻ࠳আᾞಕ스౭ߥᾞ
원주 06.07_08

강원도 원주 지역 ޭ 지࣌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원주 에브리আ 페스티ߥ. 올해는 

연세대교 미래캠퍼스에 2개의 

야외 스테이지를 마련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ܐ로 선보인다. 

아마추어 ࣳ ௗ이어 합창단 경연에 

참가하는 10개 과 황가람, 소란, 

정승환, 라포ৄ이 날 무대에 오른다. 

٤ಔ스, 부활, 너드커֏࣌ 등이 2일 차 

라인업에 포함ع고,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로버스와 원더랜드, 

정지마을 등 18개 도 참여한다.

장소 ъ원도 원주 연세대Ү

미ېಌ스 문의 033-�60-�885

 Ὰ어디로나 ܰ는 ҟ주ᾼ    
광주 06.20_22

미약한 존재던 시민들이 위대한 

정신을 탄생시అ 광주의 5월. 

연ӓ �어٣로나 르는 광주�는 

성경의 창조 신화를 바ఔ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1_7일과 종  ݈등 ୨ 

8막으로 구성되며, 이 중 1_6막에 

금남로와 전일빌٬ 등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무대 바닥에 

൝어진 사람 형상 오브제는 하나로 

연Ѿ되어 단단한 나무 형상을 이루고, 

관객은 광주 시민의 얼ҷ이 인ࣧ된 

가면을 ॳ고 ӓ에  참여한다.  

장소 광주 국݀아시아문화전당

문의 18��-5566

 Ὰ기റ 위기의 경계 1ᾬ5�ᾼ 
양평 04.30_09.07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지구 평Ӑ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인ܨ는 지속 가능한 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김선우, 변대용, 이채원 등 11명의 국내 작가가 회화, 영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ݒ체를 이용해 위기에 처한 현실을 시각화한다. 단순히 재난의 

재현을 넘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기후 위기의 풍경을 포한다.

 Ὰ축제ᾼ   
서울 04.09_07.06

동서양의 신화와 역사, 문 등에서 영감받아 스케치 없이 흥적인 

ࠠ질로 화을 채우는 독일의 현대미술 작가 소피 ಪ 러만이 ‘축제’를 

주제로 한국  개인전을 연다. 한국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와 

한국 문작품 �진달래꽃� �춘향전�에서 영감을 어 20여 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이 중 전시장 ߷에 그린 가로 80미터, 세로 9미터의 

대형 ߷화는 ߋ고 경한 색채로 축제의 활기찬 에너지를 표현했다.

장소 경기도 양ಣ 구하우스 미술관 

문의 031-��4-�460

장소 스페이스, 서울 

문의 02-3665-8�18

E X H I B I T I O N   S H O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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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포항국제ࠛࡄ축제 

포항 06.14_22 

경북 포항의 철강 산업을 상징하는 ‘불’과 

‘빛’을 테마로 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한국, 캐나다, 이ఎ리아 3개국이 참여하는 

불꽃 ࣳ 를 두로 드ۿ 라이트 ࣳ , 데일리 

불꽃 ࣳ 가 포항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거리 불빛 퍼레이드와 불빛 ޭ  

페스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장소 경북 ನ항 형산ъ 체ਭ공원 외 ನ항시 일원 

문의 054-28�-�852

S H O W

 Ὰ제25회 대전국제ঈ제ᾼ 

대전 06.05_28

지역을 대표하는 래식 음ঈ 축제 

대전국제음ঈ제가 5일에 개막한다. 

올해 주제는 이ఎ리아 작곡가 비발٣의 

ഈ주곡에서 안한 ‘조화와 영감�. 금난새의 

평화콘서트, *.K 스트링 트리오, 아메리 

ஹ포서스 등 오케스트라와 체임버 시리ૉ 

୨ 8개 공연을 준비했다.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문의 1544-3�51

 Ὰ'PMEJOH $PTNPTᾼ

서울 05.22_06.28

일본 미٣어 아트 선구자 미야지마 타எ오는 

٣지ణ ݒ체를 통해 시간의 순환, 과 

લ음의 가치를 꾸준히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1부터 9까지 ं 자가 역순으로 

점ݷ하며 불교의 ਮ회 사상을 형상화한 

‘$.5.$.4. L�JO’ 시리ૉ를 비롯해 13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장소 서울 ѓ러리߄హ 

문의 02-5��-5�01

S H O W

 Ὰদ� দ� দ�ᾼ

전국 05.04_07.27

국립현대무용단이 어린이의 감각과  

상상력을 춤으로 풀어낸 공연  

�দ� দ� দ��을 무대에 올린다. ‘수의 춤’ 

‘자연의 춤’ ‘시간의 춤’ ‘봐봐� 춤’ ‘나, 너 춤’ 

등 다섯 장면을 통해 어린이 관객을 무대의 

일원으로 초대한다. 6월에는 제주, 부산,  

충남 공주, 경북 포항을 차۹로 찾는다.

장소 전국 공연장

문의 02-34�2-1420

F E S T I V A L

2025 전주국가유산ঠ행 

전주 06.06_07 

밤의 운치를 오롯이 느՜ 수 있는 

2025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열린다. 

‘밤의 전주, 역사를 걷다’를 주제로 

빛·문화유산·이야기·그림·공연·음식·

여행·흥정 등 여덟 술사가 안내하는 14개 

메인 프로그램과 씨름 대회, 한옥마을 

골목길 ై 어 등 사전 예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야기 술사는 전주의 역사를 

들려주고, 그림 술사는 초상화를 그려 준다. 

공연 술사를 따라가면 국ঈ과 전통 무용 

공연 �풍ܨ 한마당�이 펼쳐진다.  

장소 전북 전주 풍남문, 전ۄ감, 

풍ಁ지관 ߂ 한ৠ마을 일원 

문의 063-232-��3�E X H I B I T I O N

F E S T I V A L



׳의 여행

EDITOR ӣ수진•PHOTOGRAPHER 안ഘߧ

가는 방법  에서 가까운 역은 য়࣠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য়࣠역까지 �0분 정도 걸린다.제
작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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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바다ী ೞ ঋ ਬੌ한 ղبੋܩ  ࠘ 

೭ࡄ과 바ٶ ,ۈ과 시р ࡃযղח ো의 ݍ을 ܖف ಿ  Ҕ다. 

ઁ צ을 ݍ 로 다ܲࢲ ୌ, ز, 청 ب ࣁ시를 다֗৳다.  

세ᾞ도시,ᾞ세ᾞ가지ᾞ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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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낯선 골목을 헤매기 위해 떠나고, 어떤 이는 지난 시간 속으로 스

며들기 위해 떠난다. 충북 제천으로 떠난 이유는 ‘맛’이라는 감각을 좇기 위해서다. 오래전부터 약초의 

도시로 알려진 제천은 가스트로 투어(gastro tour)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각의 지도를 넓혀 가고 있

다. ‘가스트로’는 위장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가스트로 투어는 음식을 매개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경험하는 미식 여행이다. 

2020년 6월 제천 시내에서 처음 시작된 이 투어는 단순한 맛집 순례가 아니다.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 더해 오랜 세월 제천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 위에 오른다. 참가자들은 A, B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2~3시간 동안 도심의 골목과 전통시장을 걸으며 다섯 곳의 식

당에서 다채로운 음식을 맛본다. 해설사는 음식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과 지역의 풍습 등을 들려준다. 

덕분에 한 접시의 음식이 단순한 끼니를 넘어 삶과 문화를 배우는 경험이 된다.

가스트로 투어의 식당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현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자 관광객에게도 입

소문 난 맛집만 골라 리스트를 완성한다.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덩실분식’ 찹쌀떡은 오

픈과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지만, 투어 참가자에겐 기다리지 않고도 그 귀한 맛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

어진다. 내토전통시장에선 빨간 양념을 입힌 어묵이 침샘을 자극한다. 

올해 4월부터는 새로운 코스로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가 추가됐다. 제천의 대표 명소인 의림지를 시작

으로 솔밭공원, 비룡담저수지 등을 산책하며 주변의 맛집들을 방문한다. 평일에도 긴 줄이 늘어서는 

원조 크림 탕수육 식당인 ‘낭만짜장’도 그중 하나다. 지난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생곤

드레밥이 소개된 뒤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호반식당’도 바로 입장할 수 있다. 근처 ‘약선재’에

서는 명인의 손맛을 전수받은 주인이 직접 만든 궁중다과상이 정갈하게 차려진다. 제천의 가스트로 

투어는 단지 먹는 즐거움만 주는 투어가 아니다. 음식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천천히 알

아 가고 이해하는 시간이다.

11�00 
의ܿ지 공ਊ 주ର장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  ߑ문할 음식점에 

대한 설명을 ٛ 는다.  

11�10 
য়디향 

‘건ъ한 자연 ߏ상’을 

ղ는 한정식. 

오٣를 올린 ࣡  에ߏ

 나물을 ನೣ한ࡴ

пઙ 나물을 비߶ 

 .는다ݡ

12�05 

ಕ ೖ֢

ࣛ밭공원  ѓ러리 

э은 카페에서 ഘ차나 

커ೖ와 ೣ ԋ 의림지를 

형상화한 ٣트를 

 .본다ݍ

12�45 
비룡수지

‘제2의 의림지’ۄ 불리는 

제천의 대표 산଼ 명소. 

수지 주변에 ل레길이 

ઑ성غ어 있다. 

13�15 
ಕ Ԙ֎

‘2024 블루리본 

서베이’에 이름을 올린 

로스ఠ리 카페. 다양한 

원ف의 커ೖ를 

 마प 수 있다.  

13�55 
ড선 

한식 ٣트 전문 카페. 

전ా과 അ대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정성 가ٙ한 

다과를 즐ӟ다.  

의ܿ지 가झ로 ై 어

# झ

제천 
가스트로ᾞై 어ᾞ
࠘ 제천의 도ब Ҏݾ부터 의ܿ지까지, 지의 맛을 하고 풍경을 ٮ라 걷는 

‘가झ로 ై 어’는 단ࣽ한 한 ̔ 를 ڪ어ֈ는 감ز을 선사한다. 

‘제2의 의림지’로 불리는 비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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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지 가스트로 투어를 앞두고 A 코스와 B 코스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생곤드레밥과 크림 탕수

육, 궁중 쌍화차가 포함된 A 코스는 근사한 미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감성적인 카페 탐방이 중

심인 B 코스는 나들이하는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마음이 끌린 건 밥보다 빵, 식사보

다 커피였다. 한 끼 식사와 디저트 그리고 여유로운 산책까지, 이 모든 경험을 2만 원대 후반에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투어는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의림지 주차장 건너편, ‘가스트로 투어’ 안내판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를 만났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오늘의 동선과 음식점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고, 첫 번째 장소인  ‘오디

향’으로 향했다. 오디향이라니 이름부터 건강한 느낌. 간판 옆에는 ‘제천시 인증 맛집’과 ‘의림지 대표 맛

집’이라는 문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이곳의 특징은 직접 재배한 오디와 꾸지뽕, 아로니아를 식재료로 

쓴다는 점이다. 상 위에는 이미 뽕잎 비빔밥 정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다. 오디를 곁들인 샐러드, 탱글

탱글한 삼색 묵, 뽕잎 장아찌, 한 입에 먹기 좋은 두 종류 전도 식욕을 자극한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

르는 솥밥 위에는 큼지막한 오디와 버섯이 올라가 있다. 밥을 푸고 뽕잎 나물과 함께 비벼 한 숟가락 크

게 입에 넣었다.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고, 씹을수록 오디의 은은한 단맛과 상큼함이 배어나

온다. 속이 편안해지는 맛.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다. 

다음 장소로 향하는 길에 배도 꺼뜨릴 겸 솔밭공원을 산책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솔향이 스치고, 발아

래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힌다. 10분쯤 산책을 즐긴 후 공원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피

노(Fino)에 도착했다. ‘피노’는 스페인어로 소나무를 뜻한다. 앤티크와 빈티지 스타일로 꾸민 카페에는 
1 의림지는 삼국 시대에 ୷ઑع다고 추정غ는 인공 

수지로 제천10경  제1경으로 Ԟ൦다. ل레에는 

산଼로가 ઑ성غ어 있다. 2, 3 프랑스 자수 공ߑ도 

운하는 카페 ೖ노에서 ഘ차와 대 스콘, 티그레를 

ై 본다. 4 의림지 가스트로ݍ 어는 의림지 주차장 

건ց편 안ղ౸ খ에서 시작된다. 5 오٣향에서는  

재배한 ࡴ과 오٣를 ഝਊ한 ࡴ 비ߏ 정식을 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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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수로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과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프랑스 자수 공방을 겸한 카페에선 의림

지의 낮과 밤을 형상화한 디저트 티그레와 대파 스콘을 선보인다. 먼저 맛을 볼 건 대파 스콘. 성인 여자 

주먹만 한 크기의 스콘에 대파가 콕콕 박혀 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콘에서 대파의 단맛과 

고소한 버터 향이 느껴진다. 이어 나온 티그레는 프랑스식 구움 과자로 아몬드 반죽 안에 말차와 초콜

릿 두 가지 맛의 가나슈가 채워져 있다. 말차 맛은 의림지의 고요한 낮을, 초콜릿 맛은 그윽한 밤을 상징

한다는 설명에 미소가 지어진다. 두 조각을 먹는 사이, 의림지의 낮과 밤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য়х ݅ , 가झ로 ై য 

의림지 가스트로 투어의 진짜 매력은 식사와 디저트 사이, 숨을 고르는 산책 시간에 있다. 지그재그로 

뻗은 덱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시야가 트이면서 비룡담저수지가 잔잔한 수면을 드러낸다. 

저수지 둘레를 따라 난 비룡담길은 무장애 나눔길인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의 일부여서 경사 없이 

평탄하다. 누구에게나 열린 둘레길을 걷다 보면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과 새소리만 존재하는 평

화롭고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목이 살짝 마를 때쯤 다음 장소인 까페 ‘꼬네’로 향한다. 2008년 문을 연 이 로스터리 카페는 ‘2024 블루

리본 서베이’에 이름을 올렸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소한 원두 향이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박주성 대표

가 직접 로스팅을 하는데, 묵직한 보디감이 특징인 다크 그린 라인 2종과 산뜻한 산미가 인상적인 오렌

지 라인 3종, 화사한 꽃 향의 스페셜 라인 1종을 선보인다. 투어에 포함된 아메리카노는 브라질, 과테말

라, 콜롬비아 세 가지 원두를 블렌딩해 단일 원두에서 경험하기 힘든 복합적인 향미가 느껴진다. 고소

함과 단맛, 산미가 기분좋게 균형을 이룬다.

커피 한 잔으로 에너지를 충전한 뒤 다시 길을 나선다. 15분쯤 걷다 보면 마지막 장소인 약선재에 닿는

다.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고자 2024년 문을 연 이곳은 강미경 대표가 전통 약선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강 대표가 손수 빚은 금귤정과와 콩고물을 묻힌 도라지정과 등이 식용 꽃과 함께 소

반에 정성스레 차려진다. 도라지를 찌고, 당침하고, 다시 삶아 말린 도라지정과는 씹을수록 도라지 특

유의 쌉싸름한 향이 입안에 감돈다. 금귤정과는 투명한 껍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듯한 색감을 지녔

다. 입안에 넣으면 새콤함과 은은한 단맛이 순식간에 퍼진다. 약선재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다과를 맛

볼 수 있는 건 강 대표의 남다른 노력 덕분이다. 그는 윤숙자 명인을 포함한 여러 전통 한과 장인을 찾아

다니며 궁중병과를 배웠다. 겨울철 금귤을 대량 구매해 1년 치를 준비하고, 정과 하나에만 3~5일을 매

달리기도 한다.

가스트로 투어를 마친 뒤에도 오래도록 입안에 남는 것은 특정한 맛뿐만이 아니었다. 저수지에서 느

낀 평화로움, 공원의 소나무 향, 그리고 정성 어린 음식에서 전해진 손의 온기도 있었다. 가스트로가 단

지 위장을 뜻하는 것만은 아닌, 감각 전체를 아우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0�70�6

1 카페 ೖ노는 ਖ਼٣가 

ӭ린 야외 테ۄ스 공간을 

ы다. 2 전ా ড선의 

୍을 അ대적 감п으로 

ಽ어մ ড선재에서 전ా 

다과를 즐ӟ다. 3 카페 

Ԙ֎에서  로스한 

원ف로 ղ린  જ은 커ೖ를 

ࣛ 본다. 4ݍ 밭공원에서 

지그재그로 դ ؙ 을 오ܰ면 

비ܕ수지에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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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ast for the Senses
.ore than a Good craXl, the (astro 5oVr is a cVlinary KoVrney that Xeaves together local ingredients, commVnity stories, 
and cVltVral heritage. 'irst laVnched in +Vne 2020 in doXntoXn +echeon, the toVr tVrns each dish into a narrative t̩elling 
the story oG the region and the lives rooted in it. 1articiQants choose CetXeen tXo coVrses, " or #, and sQend 2 to 3 hoVrs 
eYQloring alleyXays and traditional marLets Xith a cVltVral gVide. "long the Xay, they visit Give eateries, each stoQ oGGering 
a diGGerent local sQecialty. (Vides share the tales Cehind the dishes, local cVstoms, and the QeoQle Xho Cring them to liGe. 
3estaVrant selection is deliCerateˌonly local Gavorites Xith strong reQVtations made the list. )ighlights inclVde Deongsil 
#VnsiL, LnoXn Gor its chaQssaltteoL sXeet rice caLe Xith red Cean Gilling the red GishcaLes at Naeto 5raditional .arLet and 
craGt Ceer CreXed right in +echeon. " neX coVrse laVnched in "Qril this year the 6irimKi (astro 5oVr. 4tarting at the iconic 
6irimKi 3eservoir, the toVr continVes on Goot throVgh #iryongdam 3eservoir and 4olCat 1arL, stoQQing at Celoved caGes and 
restaVrants along the Xay. 5here are tXo themes to choose Grom the "Vthentic $Vlinary 5oVr, Xhich GeatVres stoQs liLe 
Nangman +KaKang GamoVs Gor originalstyle cream sXeetandsoVr QorL, :agseonKae Xhere gVests are served traditional 
Korean sXeets, and $aG  ̈$ogne oGGering handroasted sQecialty coGGee and the &motive $aG  ̈5oVr, Xhich GocVses on 
+echeon’s most atmosQheric dessert and coGGee sQots. &ach toVr reRVires a minimVm oG GoVr QarticiQants to Cegin.

Jecheon Gastro Tour
Jecheon invites you to travel a little differently. 

Under the name Gastro Tour, this city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offers a unique
 way to experience the harmony of nature, people, an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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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밭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 주는 곳이다. 늦은 봄엔 연둣빛 새순이 얼굴을 내밀고, 초여름

엔 포도나무 줄기가 하늘을 향해 뻗는다.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 아래 잎은 더욱 진해지고, 이삭처럼 맺

힌 포도알이 하나둘 부풀어 오른다. 그러다 햇살이 부드러워지고, 바람에 약간의 서늘함이 감돌기 시

작하면 수확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나하나 손으로 딴 포도송이는 바구니에 담겨 다음 여정을 준비한

다. 그 끝자락에 와인이 있다. 어두운 와인 터널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는 와인은 침묵을 견디며 숙성의 

시간을 보낸다. 

충북 영동은 대한민국에서 포도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고장이다. 그 양이 전국 생산량의 12.7퍼센트

를 차지하는 4만 1000여 톤에 이른다. 영동의 포도밭에선 캠벨얼리와 머스캣 베일리 에이, 충랑, 거봉, 

샤인머스캣 등 식용 품종은 물론 청수, 청포랑, 델라웨어, 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 같은 와인 제조용 

포도도 자란다. 영동의 포도는 향이 유독 진한 것이 특징. 둥글고 단단한 알갱이는 과하게 화려하지 않

고, 담백한 빛깔을 품고 있다. 밤낮의 기온 차가 큰 영동의 기후는 포도를 단단하게 키우고, 단맛과 신맛

의 농도를 진하게 만든다.  

영동에서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술을 ‘빚는다’기보다 ‘기다린다’는 말이 더 어울린다. 직접 

키운 포도 열매 하나하나에 햇살을 입히고, 맛을 고르고, 다시 병 속에서 계절을 재운다. 사람의 개입

이 적을수록 와인 맛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 느림과 절제가 이 지역만의 맛을 완성한다.

영동 와인의 역사는 1960년대에 포도 농가에서 직접 포도를 으깨고 발효시켜 가족끼리 나눠 마신 것

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1995년에 본격적인 와이너리 육성이 시작됐다. 현재는 농가형 와이너리만 35곳

인데, 농가마다 재배하는 포도 품종과 발효 기술, 숙성 기간이 달라 각기 다른 개성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땅과 사람 그리고 계절의 합주. 한 병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길을 떠난다.  

ز ৬ੋ의 ٚݽ Ѫ, ز৬ੋఠօ   

영동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018년에 문을 연 영동와인터널. 영동의 와인을 알고 싶은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다. 입구에 다가서자 오크 통을 닮은 외관과 커다란 와인병 조형물이 이곳이 와

인을 주제로 한 공간임을 알려 준다. 터널 길이는 총 420미터. 실제 동굴이나 폐터널을 활용한 국내 다

른 지역의 와인 터널과 달리 이 와인 터널은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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ز 
와인ᾞ여행 
࠘ ز. 부터 포도로 이름난 이 고장에서 비Ѥ ৬인을 처 맛ࠄ ٍ , 

청수 ಿ ઙ의 화이 ৬인에 غܐݒ었다. 

৬인은 이 땅의 자ো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한 ݽ금의 서사다.

1 동와인ఠօ 입구. 길이 

420미ఠ의 ఠօ에 와인 

문화관과 세계 와인관, 

레스ష랑과 ನష존 등이 

들어서 있다. 2 와인 

체험관에서는 동 지역 

35개 와이ց리에서 생산한 

와인을 ౸ݒ한다. 



천천히 터널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가장 먼저 만난 곳은 와인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와인 문화관. 영동 

와인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영동 와인관과 전 세계 와인을 소개하는 세계 와인관, 실제 와인 저장고를 

옮겨 놓은 듯한 와인 저장고도 차례로 만난다. 와인이 나오는 영화 장면을 보여 주는 전시관과 와인 레

스토랑, 포토존 등 그 외의 볼거리도 다양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와인의 역사와 제조 과정, 나라별 특

징도 인터랙티브한 전시물 덕분에 흥미롭게 다가온다. 

가장 인상 깊은 곳은 터널 벽면을 따라 와인병이 길게 늘어선 영동 와인관이다. 전시된 와인은 영동 지

역 35개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것으로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와인의 맛이 

궁금해 와인 체험관으로 향했다. 오늘의 시음 와인은 샤인머스캣으로 만든 소계리 와인과 깔끔한 맛

이 매력인 르보까쥬 드라이 와인, 그리고 은은한 단맛의 봉황 스위트 와인 세 종류. 하나같이 향이 풍부

하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데다 타닌의 떫은맛도 적어 와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기기 좋다.

원֪بನтӝ ,ࢲѤ ৬ੋ을 찾아࠺

와인 터널을 나와 갈기산 자락으로 향한다. 초록빛이 번지기 시작한 초여름의 포도밭 사이로 갈기산포

도농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2022년 국내 최초로 비건 와인 인증을 받은 포엠 로제와 포엠 화이트를 생

산하는 와이너리다. 비건 와인은 와인 생산 과정에서 동물성 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와인을 말한

다. 포도밭을 일구는 과정부터 특별하다. 동물성 퇴비 대신 식물성 퇴비를 사용하고, 병을 밀봉할 때 05�052

쓰는 왁스나 접착제도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다. 가장 어려운 건 양조 과정이다. 보통 와인을 맑게 만들

기 위해 동물성 청징제를 사용하는데, 이곳에선 자연 침전 방식이나 식물성 여과제만 고집한다. 

“시아버지께서 1990년부터 무농약으로 포도를 재배했고, 2000년부터는 유기농으로 전환했어요. 아이

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출발점이었죠. 비건 와인도 같은 이유예요. 수확한 

포도에 비해 생산되는 와인의 양이 적고 관리도 까다롭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

해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한지현 갈기산포도농원 대표의 말이다. 덕분에 이곳의 비건 와인은 아

시아와인트로피 골드상과 우리술품평회 과실주 대상 등 국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갈기산포도농원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모두 다섯 종류. MBA 품종 포도와 토종 머루를 블렌딩한 포엠 

레드 드라이와 포엠 레드 스위트, 킹델라웨어 품종으로 만든 포엠 로제, 청수 품종의 포엠 화이트, 그리

고 2022 세계지식포럼 건배주로 선정된 ‘또 다른 시선’이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건 로제 와인이다. 국내

1 동 지역 35개 

와이ց리에서 생산한 

와인이 전시된 동 와인관. 

2, 3 т기산ನ도֪원에서는 

로제h화이트 비건 와인과 

레드 와인을 생산한다. 1க 

공간에서는 와인 시음과 

와인 하이ࠅ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 남기അ т기산ನ도֪원 

장이 ૐܨ기를 ಝ보고 

있다. 올 하반기ূ 고도수의 

ૐܨ주가 시된다. 

5 장ࡄ을 ڽ는 ನৄ 로제 

와인. 2022֙ 비건 와인 

인ૐ을 ߉았다. 



에서 킹델라웨어 품종을 재배해 사용하는 곳은 갈기산포도농원이 유일하다. 병을 열자마자 과일 향

과 꽃 내음이 은은하게 퍼지고, 한 모금 머금자 시트러스 계열의 산뜻한 산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한 

잔의 비건 와인에 땅을 지켜 온 시간과 세대를 이어 온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r시ա࠳로s ۱ݒী ࡅ다, ࠛ ൃ֪장 

영동 와인 여정의 종착지는 불휘농장이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한 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이곳은 말 그대로 ‘소믈리에 패밀리’ 와이너리다. 불휘농장의 이근용 대표는 와

인의 힘은 품종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농장에서 재배하는 포도는 10여 종. 이 대표는 2007년 귀촌해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실험하고 있다.

국내 와이너리 대부분이 캠벨얼리 품종으로 레드 와인을 만들던 2000년대 후반, 그는 청포도 한 송이

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청수. 청명하고 맑은 산미를 지닌 이 품종은 당시만 해도 양조용으로 거의 쓰

이지 않았다. 그는 청포도의 투명한 매력을 와인에 담아 내기로 결심했고, 2012년 ‘시나브로 청수 화이

트’가 탄생했다. 청수로 만든 브랜디 ‘바야흐로’도 있다. 와인을 다섯 병 이상 증류해야 한 병이 나오는 

귀한 술로 해마다 단 500병만 생산한다.

이 대표가 국내외 와인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청수 화이트 와인 한 잔을 권한다. 먼저 청포도의 싱

그러운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고, 뒤이어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이 입안에 번진다. 차갑게 즐기면 상큼한 

첫인상과 청량한 피니시가 ‘이것이 바로 여름 와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불휘농장에서 생산하는 와인 종류는 시나브로 청수 화이트를 포함해 레드 3종, 화이트 2종, 스파클

링 4종이다. 스파클링 라인업은 이 대표의 아들 이병욱 씨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사과, 샤인머스캣, 

나르샤, 청수와 모스카토 블렌딩까지, 매년 새로운 조합이 등장하며 불휘농장의 와인 세계가 넓어지

고 있다. ‘2020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뒤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

행한다. 와인 족욕, 뱅쇼·샹그리아 만들기, 소규모 양조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

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을 뜻하는 순우리말처럼 불휘농장은 오늘도 부지런히 와인을 

빚고, 한 병 한 병에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05505� 05505�

1 이근ਊ 불ൃ֪장 대표는 

청수 ಿ ઙ을 ನೣ해 10여 

ઙ의 ನ도를 재배한다.

2, 5 불ൃ֪장에서는 와인 

, ನ도 ٮ기 등의 체험이 

가מ하다. 3 2012֙ 시한 

시나࠳로 청수 화이트 와인. 

ੜ 은 과일 향이 특이다. 

4 불ൃ֪장의 와인 ے࠳드 

‘시나࠳로’ ઑ형물이 

설치غ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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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 Completed by Patience
:eongdong is Korea’s largest graQeQrodVcing region. *n addition to taCle graQes liLe $amQCell &arly, .Vscat #ailey ", Kyoho, 
and 4hine .Vscat, Xinededicated varieties sVch as $heongsoo, $heongQolang, DelaXare, and "leYandria are also cVltivated 
here. 5he Xine cVltVre in :eongdong Cegan in the 1�60s, Xhen local Garmers XoVld crVsh and Germent their oXn graQes to 
share among Gamily memCers. *t Xasn’t Vntil 1��� that GVllGledged Xinery develoQment Cegan, and today, there are over 3� 
smallscale, GamilyrVn Xineries. &ach Garm QrodVces Xines Xith distinct Glavors and aromas, shaQed Cy their VniRVe graQe 
varieties, Germentation methods, and aging Qeriods. "mong them, tXo Xineries are esQecially Xorth visiting (algisan (raQe 
'arm, Xhich in 2022 QrodVced Korea’s Girst certiGied vegan Xinesˌ'oVr . 3ose and 'oVr . 8hite and 4inaCro 8inery, Xhich 
Vses the $heongsoo graQe to craGt its 4inaCro $heongsoo 8hite and the Crandy 7allaKro. 7isitors can enKoy more than KVst 
tastings t̩here are also eYQeriences sVch as Xine Goot Caths and mVlled XinemaLing. 5o discover everything :eongdong 
Xine has to oGGer, head to the :eongdong 8ine 5Vnnel, oQened in 201�. 5his �20meterlong tVnnel GeatVres a 8ine $VltVre )all 
that eYQlores the origins oG Xine, a :eongdong 8ine )all shoXcasing the identity oG local Xines, a 8orld 8ine )all Qresenting 
Xines Grom across the gloCe, as Xell as a Xine restaVrant and dedicated Qhoto [ones. "t the 8ine &YQerience )all, visitors can 
samQle three diGGerent tyQes oG Xine Gree oG charge. 

Yeongdong Wine Journey
Long known for its grapes, Yeongdong, Chungcheongbuk-do Province is now 

being reborn as a land of wine and sweeping vineyard landscapes. 
In Yeongdong, wine is time, wine is season, and wine is the voice of the soil.



059058

 의 Ҋೱ߶ ٚݽ ࢚ࣁ

1만 5000년 전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볍씨 하나. 충북 청주 소로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야생 벼

인 소로리 볍씨가 있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시간을 따라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향했다. 

1970년에 개관한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보물 김길통 좌리공신교서를 포함한 국가유산과 매장유산 등 

5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전시실 가장 안쪽 진열장에 인류가 수확한 가장 오래된 야생 벼인 

소로리 볍씨가 있다. 그 시기가 중국 후난성 옥섬암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볍씨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섰다. 소로리 유적 A 지구 토탄 Ⅱ구역에서 출토된 고대 벼 18알, 유사 벼 41알 등 총 59알은 충북 일대

에서 다양한 야생 벼가 자라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볍씨와 함께 출토된 홈날연모(돌칼)에는 벼를 자른 

흔적이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벼를 수확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을 나서면 자연스레 소로리마을로 발길이 향한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소로리쌀상회는 이 작은 

곡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

는 카페는 베이커리를 넘어, 쌀의 다채로운 변주를 보여 주는 전시장에 가깝다. 쌀의 또 다른 모습은 장

희도가에서 만날 수 있다. 청주의 초정리 약수, 생명력을 간직한 쌀, 그리고 장인의 기다림이 어우러진 

양조장에서는 약주와 탁주가 탄생한다. 

술잔을 비운 뒤, 청주 외곽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공간’을 찾았다. 거대한 정원에 자리한 이 카페의 테마

도 쌀이다. 쌀과 홍국을 반죽해 구운 식빵, 쌀가루로 빚은 쫄깃한 단팥빵이 인기 메뉴다. 소로리 볍씨에

서 출발한 여정은 1만 5000년 전 누군가가 베어 낸 벼 한 포기, 쌀 한 톨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 준다. 

व 한 ীࢲ 시ػ ঠӝ, ࣗ 로리व࢚ഥ

소로리마을에 도착하자 모내기를 앞둔 논두렁 사이로 아담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쌀을 주제로 

한 카페이자 마을 재생 사업의 거점, 소로리쌀상회다.  3년 전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 수

염이 있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 좋은 시기로 6월 6일 무렵)에 문을 열었다. 소로리쌀상회는 단순한 카페

가 아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만든 로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쌀 두 알이 겹친 

청주 
쌀을ᾞ찾는ᾞ여정ᾞ
소로리 들֟에서 ߊѼ한 한 ષ의ߺ  ॿ. ࠘ 청주는 인ܨ가 수ഛ한 

가장 য়ػې ঠࢤ ߶의 ష지다. व의 도시 청주에서 व로 ࡎ을 Ҽ고, 

ࣿ을 ࡃ는 사람들을 만լ다.

1 소로리व상ഥ의 인테리어 

소ಿ은 모ف व이다. 

소로리 마을에서 수ഛ한 

व과 곡, 이이 ׳린 

֬ 별로ܨ단이 ઙ 여 

있다. 2 북대Ү ߅물관 

1전시प에 소로리에서 

ష된 고대 ߶와 야생 ߶, 

유사 ߶의ߺ  ॿ를 전시한다.  



모양의 소로리쌀상회 로고는 이 공간의 특징을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방문객을 반긴다. 소로리마을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빵과 간

식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입에 넣자마자 바삭하게 부서지는 볍씨 쿠키, 쫀득하게 씹히는 쌀 식

빵, 담백한 향이 입안에 오래 남는 치아바타, 그리고 촉촉한 쌀 바게트까지, 쌀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중 지난해 청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기념품으로 선정된 빨간 쌀 식혜는 꼭 

맛봐야 한다. 햅쌀과 유기농 발효 보리 새싹으로 만든 엿기름, 직접 담은 생강청에 빨간 쌀가루를 더해 

고운 붉은빛의 식혜를 완성했다. 은은한 생강 향이 퍼지고, 혀끝에선 달콤함과 구수함이 뒤섞인다.  

카페의 인테리어 소품도 온통 쌀이다. 소로리마을에서 수확한 쌀이 종류별로 전시되어 있고, 한쪽에

는 커다란 쌀 리스와 볏단도 걸려 있다. 더 인상적인 건 카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빵을 굽는 이

도, 커피를 내리는 이도 모두 마을의 어르신들이다. 느리고 서툴지만 빵을 담아 주는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이정하 대표가 있다. 그는 소로리가 볍씨의 출토지라는 점을 기반

으로 마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늘 고민한다. 2029년 소로리의 옛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 자리에 선

사박물관이 들어선다. 소로리 마을 사람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 박물관에는 소로리 볍씨의 출토 

과정과 선사 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정원, ҕр חҼ ࡎ

청주에서 쌀 카페를 언급할 때 ‘공간’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홍국쌀빵. 붉은 

누룩인 홍국과 쌀로 구워 낸 식빵은 칼로 자를 필요가 없다. 손으로 툭툭 뜯어 한 조각 먹으면 담백한 곡

물 향이 입안에서 은은하게 퍼진다. 쌀 단팥빵도 빼놓을 수 없다. 쌀가루로 만들어 쫀득하고, 단팥 소

는 달지 않고 구수하다. 찰기 있는 식감도 재미있다.

쌀 메뉴 외에도 바삭한 결이 살아 있는 소금빵, 부드러운 플레인 수플레, 돌돌 말린 페이스트리에 시럽

을 듬뿍 뿌린 몽블랑, 계절 과일을 가득 담은 케이크 등이 대표 메뉴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한 차도 있다. 정원에서 자라는 소나무 순을 따서 청으로 담근 솔순차인데, 매년 봄에 3개월만 한정 판

매한다. 소나무 순이 듬뿍 담긴 주전자 뚜껑을 열자 향긋한 솔향기가 풍긴다. 첫 모금은 쌉싸래한 풀 향

이 돌고, 다음 한 모금은  입안에서 은은한 숲 향이 번진다.   

카페 공간은 2019년 충북 민간정원 3호로 등록된 ‘공간 정원’ 안에 자리한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 다섯 

개 크기인 약 4만 제곱미터. 이 거대한 정원은 허춘일 공간 정원 대표가 1998년부터 20년 넘게 손수 조

성했다. 150여 종의 수목, 9000주 이상의 나무가 자라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소나무 군락과 여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수국이 볼거리다. 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도 있어 찬찬히 걸으며 풍경을 즐기기

에 제격이다.

061060

1, 2, 3 소로리व상ഥ는 

이정하 대표를 ನೣ해 

소로리마을 주민들이 ೣ ԋ 

운한다. 이들은 व로 

ࣚ 을 만들거나ࡎ  에게ש

커ೖ를 ղ어 주기도 한다. 

진열대에는 ࡎ 재ܐ인 व과 

곡물을 ೣ ԋ 전시೮다. 

4, 5 하루에도 수차۹ 

ш 구워 մ ࡎ을 ݡ을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공간. 

정원을 ل러ࠅ 수 있는 

산଼로를 ۄٮ 테이블이 

֬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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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धܐ로 ࡃ ড, 장൞ب가

청주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는 예부터 탄산 약수로 유명하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조선 

시대 세종대왕의 병을 치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을 곳곳에 자리한 샘터에선 지금도 사람들이 약수

를 받고, 그 물로 술을 빚는다. 바로 이곳 초정리에 자리한 장희도가는 장정수·김주희 부부가 2011년

에 귀촌해 문을 연 양조장이다. 두 사람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장희도가라 이름 지었다. 이 공간에

서 부부는 조선 시대 궁중의 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세종대왕 재위 시절 어의 전순의가 쓴 <산가

요록>의 ‘주방문(酒方文)’을 바탕으로 복원한 세종대왕 어주(약주, 탁주)가 장희도가의 대표 술이다. 

청주에서 나는 쌀과 초정리 약수로 빚은 약주는 맛이 맑고 섬세하다. 산뜻한 단맛과 함께 배꽃과 풋

사과 향이 은은히 감돈다. 목을 타고 흐르는 감촉이 부드럽고, 입안을 채우는 향은 그윽하다.

술이 지닌 깊이와 개성은 철저한 공정 관리에서 비롯된다. 스무 번 이상 깨끗이 씻은 쌀로 고두밥을 지

은 뒤 이를 찌고 누룩을 섞어 중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한다. 이후 60~90일간 저온 숙성을 거쳐야 비로

소 한 병의 술이 완성된다. 이 모든 과정을 부부가 오롯이 해낸다. 기계보다 손의 감각을, 양보다 질을 중

요시하는 양조법이다. 그러니 연간 생산량은 많지 않다. 장희도가의 술은 언제 마셔도 변함없는 맛을 

유지한다. 부부의 오랜 연구 덕분. 양조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원하는 맛의 술을 만들 때

까지 탐구와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부부가 처음 술을 빚을 당시, 살균하지 않은 전통주의 유통기한은 

보름 남짓에 불과했다. 이들은 미생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90일로 늘려도 술맛이 변하지 않고 오히

려 맛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결과는 식약처에 제출한 유통기한 설정 시험 성적서를 

통해 입증됐다.

장희도가는 술을 통해 배움을 나누기도 한다.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이후 제철 농산물로 

빚는 막걸리 체험, 발효 식초 만들기, 체질에 따라 술을 빚는 사상체질 전통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체험실 벽면에는 술의 재료가 되는 곡식과 약재, 허브, 향신료가 빼곡히 놓여 있다. 방문자는 직접 손

으로 고두밥과 누룩을 섞고, 술과 지게미를 천천히 분리해 가며 술이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내년

에는 장희도가의 이름을 내건 소주도 선보일 예정이다. 술을 사랑하는 부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1 장희도가 ӣ주희 대표가 

발ബ가 끝դ ݄ Ѧ리를 

 그ܶ에 ࠠ 고 있다. 

2 체험प에는 ݄ Ѧ리 

재ܐ인 곡물과 향नܐ 

등이 진열غ어 있다. 3 

장희도가는 술ࡺ 아니ۄ 

전ా 발ബ 식초도 생산한다. 

4 ࠙ 식൦ 고ߏف에 

ࣚ 을 ֍고ܗ־ 으로 고루 

ٍ 은ࢴ  1차 발ബ를 거다. 

5 장희도가에서 생산하는 

‘세ઙ대৴ 어주’와 १을 ֍어 

만든 ড주 ‘१스러’.  

062



                           

2025 ز세계국ঈুझ포

�ਘ 12일부ఠ 10ਘ 11일까지 한 ׳간 동군 

레인보우൧݂관광지와 국ঈ체험ୣ 일원에서 2025 

동세계국ঈু스ನ가 개최된다. 이ߣ ু 스ನ는 ‘국ঈ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25개 기관과 180여 개 

단체가 ଵ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국݀국ঈ원을 비롯한 

국공݀ 국ঈ관അঈ단의 공연과 국ঈ ߡ스ఊ, 30여 개국의 

해외 초청 공연 등 ୨ 200여 개의 무대가 ಟ진다. 국ঈ기 

전시 ߂ 제작 체험, 무형유산 시연, 주제 전시, 이߮트, 술 

ഥ의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 해 국ঈ과 전ా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XXX.ZFPOHEPOHFYQP2025.PS.LS

2025 제천국제한ߑ천ো물산সুझ포

청북도와 제천시는 �ਘ 20일부ఠ

10ਘ 1�일까지 제천시 한ুߑ스ನ공원에서

2025 제천국제한ߑ천연물산সু스ನ를 개최한다. ‘천연물과 

ೣԋ하는 세계, 더 나은 미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 스ನ는 

천연물 산স의 과거와 അ재, 미ې를 ઑ망하고 관۲ 기술 ߂ 

제ಿ을 전시h౸ݒ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ড초를 ഝਊ한 बन 안정 프로그램, 아로마테ۄೖ 

체험, 자연 재ܐ를 ഝਊ한 아트 ࣃఠ 등 천연물의 치유۱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콘బஎ도 마۲한다.

문의 XXX.KDFYQP.LS

Cheongju: The Time of Rice
Cheongju,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has long carried the time of rice within it.

 It all began with a handful of ancient rice grains unearthed 
in the fields of Soro-ri, Cheongwon-gu. Even today, 

those grains echo through the city’s culinary traditions and cultural identity.

A Story That Begins with a 
Single Grain

5he 4orori rice grains discovered in OLsanmyeon, )eVngdeoLgV, 
$heongKV, are the oldest LnoXn Xild rice in the Xorld. Dated to 1�,000 
years ago, they Qredate even the grains GoVnd in the :Vchanyan $ave 
in )Vnan 1rovince, $hina, Cy aCoVt �,000 years. &Ycavated Grom the 
Qeat layer oG "rea " at the 4orori site, archaeologists GoVnd a total oG �� 
grains 1̩� ancient rice and �1 similar variantsˌoGGering evidence that 
diverse strains oG Xild rice once thrived across the $hVngCVL region. *t’s 
only natVral to GolloX in yoVr steQs to 4oro 7illage itselG. "t the entrance 
oG the village is the 4oro 3ice )oVse, a caG  ̈that serves CaLed goods and 
desserts made Xith rice harvested Grom local Gields. "nother side oG 
rice aXaits at +anghee Doga, a local CreXery. )ere, $heongKV’s GamoVs 
$hoKeong mineral Xater is Clended Xith local rice to craGt traditional 
liRVors sVch as 4eKong DaeXang &oKV, No eYQloration oG $heongKV’s rice 
cVltVre is comQlete XithoVt a visit to #aLery $aG  ̈(onggan. Nestled in 
a garden the si[e oG Give soccer Gields, this caG  ̈sQeciali[es in riceCased 
Creads and Qastries "Gter yoVr treat, stroll throVgh the sVrroVnding 
landscaQe oG Qine, maQle, hydrangea, and rare ornamental trees. 



나의 여름 은신처,  

해남
청신한 숲길과 정원, 그리운 바다를 찾아 남쪽으로 달린다. 

초여름, 전남 해남의 가장 눈부신 시절을 누릴 때다. 

가는 방법  해남에서 가까운 역은 목포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여행의 발견

EDITO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PHOTOGRAPHER 전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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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된 바다, 정원이 된 산

산이정원 

바다처럼 드넓은 영암호를 건너면 연둣빛 구릉과 붉은 황토밭이 이루는 비옥한 풍경

을 맞닥뜨린다. 해남 서북부에 펼쳐진 풍요의 땅, 산이반도에 다다른 것이다. 완만하

고 부드러운 능선, 간척 사업으로 형성된 호수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활용한 식물

원인 산이정원은 산이면에 개발 중인 스마트 시티 ‘솔라시도’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랜드마크이자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생태 문화 공간을 꿈꾼다. 청띠제비나비가 서

식하는 후박나무 군락지 ‘나비의 숲’, 탄소 저감 수종 2050그루를 식재해 ‘2050 탄

소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약속의 정원’, 산이반도의 지형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어린이 놀이터 ‘노리정원’, 홍가시나무로 조성한 미로를 따라 걸으며 나의 반려 나무

를 탐색하게 하는 ‘생명의 나무’ 등 다채로운 테마 정원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을 끌어안는다. 그런가 하면 이재효 작가의 지구 모양 철제 조각 ‘0121-1110=116501’

과 이영섭 작가의 ‘어린 왕자’, 거인의 양팔에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유영

호 작가의 ‘브리지 오브 휴먼’ 등 시선을 끄는 예술 작품도 여럿이다. 특히 이일호 작

가의 코르텐강 구조물 ‘변형된 큐브’와 수령 150년의 동백나무가 포개지는 장면은 

정원의 눈부신 풍광에 방점을 찍는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664  문의 061-536-3001

1, 3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산이정원 

풍경. 올 하반기에 추가로 개장하는 

권역에는 블루베리, 고구마 등 해남 대표 

작물을 식재해 다채로운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2 개별 테마 공간은 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야외 행사를 진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4 연못 곁 건물 ‘가든 

뮤지엄’에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가 자리한다.

정원 도시 해남 

해남군은 남도의 정원 문화,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해 

‘정원 도시 해남’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 2차 

개장을 앞둔 산이정원을 비롯해 해남 최초의 사립 수목원 

‘포레스트수목원’, 해남 민간 정원 1·2호 ‘문가든’과 ‘비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 내에 자리한 ‘고산 오우가 정원’ 등 

유려하고 싱그러운 정원 풍경이 여행을 한층 풍성하게 한다. 

포레스트수목원  대둔산 서쪽 자락에 자리한 수목원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이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다. 400여 종 

9000여 그루의 수국이 만개하는 6월이면 ‘땅끝 해남 수국 

축제’를 열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손님을 반긴다. 봄에는 

수선화, 가을에는 팜파스 그라스가 장관을 이룬다.  

주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232-118  

문의 061-533-7220

문가든  해남군이 지정한 첫 민간 정원. 들꽃과 빛바랜 

항아리로 꾸민 소박한 숲길, 산책로 끄트머리에 정박한 

나룻배, 산뜻한 카페 건물이 그림처럼 조화롭다. 옥상 

테라스에 앉으면 흑석산과 오류제가 이루는 청량한 풍경이 

손에 닿을 듯 펼쳐진다. 정원을 둘러싼 저수지 오류제는 

수달이 서식하고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 보고다.

주소 전남 해남군 계곡면 오류골길 64  

문의 061-535-5758

비원  덕음산 남쪽에 자리한 카페이자 민간 정원이다. 지난해 

‘전남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눈길을 끌었다. 102종 6800여 그루의 수목 자원을 보존해 

계절마다 색다르게 변화하는 풍광을 보여 준다. 자줏빛 

해남고구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재현한 ‘고구마빵’과 함께 

티타임을 즐기며 느긋하게 머무르기 좋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삼산면 가재길 171  

문의  061-535-1711



071070

1 설아다원은 ‘향기 나는 싹의 동산’을 의미한다. 차밭에는 녹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소나무, 감나무가 우거져 온전한 숲 생태계를 이룬다. 2 다원 안팎에서 오울림 대표의 모먼트 

해남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차밭에 딸린 카페에서 그가 개발한 블렌드 티를 음미하거나,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야간 차 체험 프로그램 ‘도깨비 나-드리’를 즐겨 보자. 3 마승미 대표는 

‘진도아리랑’을 개사한 ‘녹차아리랑’을 선보인다. 어느새 찻자리는 작은 콘서트가 된다.

여기도 가 보세요  

해창주조장  쌀의 순수하고 담백한 풍미와 묵직한 

양감이 매력적인 해창막걸리. 오랜 세월 애주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술의 본산이 바로 해남 화산면 

해창마을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시바다 히코헤이가 

세운 미곡창고에서 출발한 해창주조장은 해방 이후 한국인 

사업주의 손에 넘어온 이래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고, 

2008년 오병인 대표가 인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전국의 주조 명인을 찾아다니며 막걸리 제조법을 공부한 

오 대표는 은은한 단맛과 특유의 감칠맛을 살린 프리미엄 

막걸리를 선보여 해창이란 이름을 보다 널리 알렸고, 최근엔 

증류식 소주 ‘해창대장경’을 출시해 또 한 번 주목받았다. 

해창주조장을 찾았다면 술맛만큼 아름다운 정원도 함께 

즐긴다. 남천, 육박나무, 사스레피나무, 석류나무, 배롱나무 

등 40여 종의 수목이 우거진 정원엔 이끼와 자잘한 들꽃이 

신비로움을 더한다.

주소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문의 061-532-5152

자연 한 모금, 소리 한 자락

설아다원  

산자락에서 흘러내린 바람이 녹나무의 여린 잎을 흔들고, 재잘대는 새소

리가 가슴께를 간질인다. 나무 그늘막 아래 돋아난 찻잎은 싱싱한 향내를 

머금은 채 여물어 간다. 두륜산 남쪽에 펼쳐진 작은 별세계, 설아다원의 정

경이다. 이곳은 ‘절기놀이 사랑모임’과 ‘남천다회’를 통해 초의선사와 한국

의 전통차에 대해 공부하고 몸소 해남의 다맥을 이어 온 오근선 대표, 그리

고 풍물과 소리에 능한 팔방미인 마승미 대표 부부가 1997년부터 지금까

지 땀으로 일군 유기농 차밭이자 문화 공간이다. 우연히 찾아온 객들을 맞

기 위해 꾸몄다는 한옥 스테이와 차실은 단출하면서도 온화한 활기가 넘

친다. 환대 어린 한 잔의 차와 ‘녹차아리랑’ 한 자락을 음미하고, 춤추듯 넘

실거리는 연둣빛 차밭을 감상하며 공감각적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

위 없다. 최근에는 ‘티 마스터스컵’과 ‘골든티어워드’ 수상 경력을 자랑하

는 2대 오울림 대표가 합세해 브랜드의 저변을 넓히는 ‘모먼트해남’ 프로젝

트를 전개하고 있다. 찻잎 본연의 맛과 향을 입체적으로 돋워 낸 블렌드 티 

‘숲의 위로’ ‘오후의 햇살, 땅끝’ ‘깊은 맑음’ ‘싱그러운 산책’ 등을 개발하는 한

편, 산뜻한 티 페어링 코스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차를 향한 

감각을 활짝 열어 준다. 

주소 전남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153-21  문의 061-533-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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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기도하고 헤아리다

두륜산과 대흥사 계곡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은 해남반도에 다다라 비로소 끝자락을 펼친다. 그곳이 바로 두륜산이다. 삼산면과 현산면, 북평면 등지

에 걸친 너른 산은 주봉인 가련봉을 비롯한 여덟 개 봉우리로 유려한 능선을 이룬다. 한낮의 뙤약볕을 피하고 싶은 날, 두륜산의 싱그러운 

품을 파고드는 것만큼 탁월한 선택지가 또 있을까. 서산대사 휴정이 일찍이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을 땅”이라 점찍은 자리, 맑고 환한 기운이 충천한 명당에 들어선 대흥사에서 때이른 더위를 식히고 안식을 구해 본다. 국보 북미륵암 마

애여래좌상을 비롯해 응진전 삼층석탑, 서산대사 부도, 대광명전 등 빛나는 문화유산을 거느린 사찰이니만큼 역사와 건축의 전통을 되새

기며 답사하듯 둘러봐도 좋지만, 이 계절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몸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여행이 된다. 소나무와 참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그늘에 앉아 누리는 탁족과 명상의 시간. 오가는 이들이 계곡 길에 쌓아 올린 크고 작은 돌탑이 마음을 울린다. 탑 하나

하나에 깃든 간절한 기도를 헤아리는 동안 상념은 가라앉고 어지럽던 머릿속이 환해진다. 돌덩이 같은 번뇌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주소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대흥사)  문의 061-534-5502

1, 2 대흥사 주변 계곡은 수목이 우거진 

풍경이 언제나 봄처럼 아름다워 

‘장춘동’이란 별칭이 붙었다.  

3, 4 대흥사는 금당천을 경계로 

북원과 남원으로 나뉘는 가람 배치가 

독특하다. 사찰로 진입하는 길 

한편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관 

‘유선관’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도 가 보세요  

달마고도와 도솔암  1500여 년 전 중국 고승 달마대사는 

한반도 끄트머리에 걸친 산자락에 머무른다. 훗날 이 산을 

달마산이라 부르게 된 연유다. 17.74킬로미터에 달하는, 

걷기길 달마고도는 고려 시대 달마산 일대에 지은 12개 

암자를 잇는 순례 코스다. 달마대사 또한 이 길을 거닐었다 

전한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잊힌 길이 새롭게 개통된 

것은 2017년 11월의 일이다. 약 1만 명의 인부가 해발고도 

489미터의 달마산 자락 7부 능선에 올라 손과 삽, 호미, 

곡괭이만으로 길을 닦았다. 달마고도에서 유일하게 

복원한 암자인 도솔암은 늠름한 돌 병풍에 둘러싸인 채 

해남 앞바다를 굽어본다. 새도, 바람도 쉬어 가는 이곳에 

머무르다 보면 구름을 타고 신선놀음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자리한 다도해의 섬들, 까마득히 

아물거리는 해남의 너른 들녘이 가슴 벅찬 풍광을 이룬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달마고도 제1코스 

시작점),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마봉송종길 355-300(도솔암) 

문의 061-53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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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해남반도 남단은 서해와 남해의 경계다. 땅끝점 표지석 근처에 

칡머리 당할머니 동상이 있다. 2 땅끝전망대가 횃불을 닮았다면 땅끝탑은 

돛 모양을 본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배의 돛을 형상화한 것이다. 탑 

정면부에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이란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 있다.  

5 송호항에서 마주하는 황혼의 시간이 황홀하다.

이렇게 여행하세요  

해남으로 가는 꿈카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품은 땅, 

 해남 구석구석을 살뜰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시티 투어 

캠핑카 ‘해남으로 가는 꿈카’를 이용해도 좋다. 

 KTX 호남선 시종착역인 목포역에 내려  

기아자동차 ‘레이’를 개조한 귀여운 캠핑카를 타고 해남  

여행을 시작한다. 오시아노 오토캠핑리조트· 

황토나라테마촌·땅끝오토캠핑장이 전용 공간을  

내주어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다. 침낭과 베개 등 침구류와 

버너, 코펠, 주전자 등 취사 도구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주소 전남 목포시 남교동 88-1(대여 장소) 

문의 1688-1141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땅끝관광지 & 송호해수욕장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가 ‘땅끝’이란 단어에서 묘한 설

렘을 느끼는 이유다. 해남 송지면 땅끝마을은 한반도 백두대간과 국

토 종주의 시종점이다. 이 압도적인 상징성은 여행자의 모험심과 호기

심을 한껏 북돋운다. 북위 34도 17분 32초, 한반도 최남단을 가리키는 

땅끝탑의 위도다. 탑이 위치한 갈두산에 다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데, 가장 빠르고 편리한 수단은 땅끝모노레일이다. 마을에서 사자봉 

땅끝전망대까지 단숨에 실어다 주는 전기 궤도 차량으로, 395미터 길

이의 레일을 약 6분간 오르는 동안 땅끝마을 앞바다의 물빛이 시원스

럽게 눈앞에 펼쳐진다. 갈두산 정상에 닿자 횃불을 형상화한 땅끝전망

대가 우뚝 서 있다. 10층 전망대에 서면 서남해안의 탁 트인 풍광을 맞

닥뜨리게 된다. 누구라도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올 만한 장관이다. 그

래서일까, 예부터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한

다. 남해를 지나 서해로 조업을 나가는 뱃사람들 또한 여기서 배를 멈

추고 징과 북을 울려 칡머리 당할머니에게 안녕을 기원했다고 한다. 

갈두산 북쪽 자락에 펼쳐진 송호해수욕장과 송호항은 해넘이 명소다. 

울창한 솔숲 사이로 보이는 노을빛 흥건한 바다와 섬들이 하루의 끝, 

여정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듯하다. 

주소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60-28(땅끝모노레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100(땅끝전망대)  

문의 061-533-4414(땅끝모노레일), 061-530-5544(땅끝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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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면 사포마을에서 나고 자란 해남 사람이시죠. 지금 해남에 막 도착

한 여행자를 위해 놓쳐선 안 될 고향의 명소 세 곳을 꼽아 주세요. 추천

의 이유도 함께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여기,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입니다. 땅

끝전망대와 땅끝탑, 땅끝모노레일, 해양 자연사 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동안 땅끝에 다다른 짜릿한 기분을 실감할 수 있죠. 두륜산에 있는 천년 

고찰 대흥사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남의 자랑입니다. 

유구한 역사, 청량한 자연경관이 조화로워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대흥사가 지닌 치유력, 회복력을 보다 널리 공인

받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열세 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현장을 굽어보는 우수영 관광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명량해상케이블카를 타거나 울돌목스카

이워크에 올라설 때마다 저 바다가 버텨 온 세월을 헤아리곤 합니다. 이

미 세 곳을 언급했지만, 세 곳만 더 소개해도 될까요? 지난해 개장한 산

이정원, 해남을 대표하는 걷기길 달마고도, 공룡 관련 화석 400여 점과 

희귀 전시물을 소장한 해남공룡박물관도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습니다. 

특히 해남공룡박물관은 공룡과 익룡,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황산면 

우항리에 위치해 더 뜻깊은 곳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우항리 일원에서 열린 해남 공룡대축제가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에서 또 어떤 축제가 펼쳐질

지 궁금합니다.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테마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여름 축제는 해남군민광장에서 열리는 작은 K-팝 콘서트 ‘한

여름밤의 문화축제’와 순국선열을 기리는 꽃 무궁화를 테마로 한 ‘옥천 

무궁화축제’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서늘해지면 우수영 관광지 일원에

서 펼쳐지는 ‘명량대첩축제’와 건강한 향토 먹거리 잔치 ‘해남미남축제’, 

슬기로운 야외 생활을 권하는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등 본격적으로 축

제의 열기가 달아오를 거예요. 남쪽 바다의 따뜻한 겨울을 즐기고 싶다

면 ‘땅끝해넘이·해맞이 축제’ ‘화원오시아노 해넘이축제’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를 찾아 주세요. 땅끝에서 한 해의 끝을 장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해남은 전남캠핑박람회를 유치할 만큼 캠퍼들이 사랑하는 여행지로 

꼽힙니다. 추천하고 싶은 해남의 캠핑 명소는 어디인가요?

우선 화원반도에 자리한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꼽아야겠습니다. 목포역

에서 멀지 않은 데다 닭섬과 고도의 실루엣이 아름다운 화봉리 앞바다

를 품고 있거든요. 오시아노해수욕장이 자리한 오시아노캠핑장에 여장

을 풀고 물놀이를 즐겨 보세요. 올해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 중인 땅끝관

광지의 대표 숙박·휴양 시설인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리모델링, 캐러밴 존 조성, 산책로 정비 등

을 통해 더 많은 캠퍼들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해남의 자연환경과 문화

유산을 활용한 테마 공간도 확대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최근 해남은 ‘대한민국 농어촌수도’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물 맑

고 비옥한 땅에서 길러 낸 맛 좋은 해남의 먹거리, 무엇이 있을까요?

해남이 걸어온 길은 곧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해남군은 한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민 수당 제도

를 도입했고,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이끌어 갈 국

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개관할 예정이지요. 감사하게도 해남에

는 이미 이름난 농수산물이 여럿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11호로 등록해 

명성과 품질을 지키며 전국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점유해 온 해남겨울

배추, 한국소비자단체 최우수 쌀에 선정된 땅끝햇살, 해남 앞바다에서 

생산한 물김 원초로 가공해 독특한 풍미를 지닌 해남김···. 이뿐인가요. 

초당옥수수, 양파, 고추, 세발나물, 미니밤호박,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

리, 새송이버섯도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해남황토고구마로 만든 고

구마빵 또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역 빵집인 ‘피낭시에’ ‘더라이스’ ‘화산

제과점’ ‘몽소베이커리’가 저마다 개성 넘치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으니 

취향껏 골라 드셔도 좋습니다. 먹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양질의 농수

산물로 요리한 음식도 추천해 드릴게요. 한 상 가득 반찬을 차려 내는 한

정식, 싱싱한 닭 회를 포함한 닭 코스 요리, 감칠맛 나는 삼치구이와 한우 

육회 비빔밥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해남배

추 묵은지도 꼭 맛보셔야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해남의 크고 작은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2018년부터 해

남을 이끌어 온 수장으로서 해남의 달라진 풍경을 자랑해 주세요.

해남 땅끝마을에서 땅끝탑까지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무장애 걷기

길 ‘땅끝 꿈길랜드’가 열렸습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땅끝관광지는 

시설이 노후하고 땅끝탑까지 가는 일부 구간이 가파른 경사로나 계단

으로 되어 있어 교통 약자인 방문객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번 개선 공사로 길이 350여 미터의 보행로를 정비했을 뿐 아니라 쉼터

와 포토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땅끝스카

이워크가 위치한 지점부터 땅끝탑에 이르는 길이 450미터의 산책로 덱

은 바다를 끼고 있어 특히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두륜산 자락 장춘마을

과 대흥사천을 따라 이어진 단풍나무 길과 야생 녹차밭을 복원해 ‘길 정

원’을 조성한 것도 손꼽을 만한 일이지요. 이 외에 해남 전역을 정원 도시

로 조성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도시의 새 패러다임을 열 서남

해안 생태 정원 도시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푸른 계절, 열린 해남
지난 1월, 땅끝마을과 땅끝탑을 잇는 걷기길 꿈길랜드가 조성됐다. 

계단이 없고 경사로가 완만해 누구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열린 여행지다. 

이곳에서 만난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고향의 아름다움을 소개해 달라 청했다.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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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ni Garden
With its gentle rolling ridges and lakes formed by land reclamation, 
Sani Garden is a botanical garden that draws on Haenam’s distinctive 
landscape. It also serves as a symbol of Solaseado—a smart city currently 
under development in Sani-myeon—embodying its vision for a future 
where humans and nature coexist. The garden is home to themed zones 
like the "Forest of Butterflies," which preserves a grove of Japanese may 
trees where blue-striped swallowtails live; the "Forest of Promise," where 
2,050 carbon-absorbing trees have been planted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the "Tree of Life," a maze of red tip photinia inviting 
visitors to find their symbolic companion tree. Art installations also dot 
the landscape, including Yoo Young-ho’s Bridge of Human, a sculpture 
shaped like people standing between the arms of a giant. 

Address 664, Guseong-ri, Sani-myeon, Haenam-gun, Jeollanam-do Contact 061-
536-3001

2  Seola %awon
A breeze rolls down the mountainside, rustling the tender leaves 
of camphor trees. Beneath their shade, tea leaves quietly mature, 
steeped in the fresh scent of the earth. This is the serene landscape 
of Seola Dawon, a hidden gem nestled on the southern slope of 
Duryunsan Mountain. Since 1997, this organic tea field and cultural 
space has been lovingly cultivated by Oh Geun-seon—an expert in 
Korea’s tea heritage—and his wife Ma Seung-mi, a multi-talented 
artist known for her mastery of traditional music and performance. 
Together, they’ve nurtured not just a farm, but a living expression of 
Haenam’s tea culture. Visitors are warmly welcomed with a cup of 
tea and a performance of "Green Tea Arirang," an experience that 
blends sound, scent, and taste into a multi-sensory delight. The 
gently swaying waves of green tea fields complete the enchanting 
atmosphere. Now, their daughter and second-generation tea master, 
Oullim—winner of the Tea Masters Cup and Golden Tea Award—joins 
them to expand the brand through the Moment Haenam project. 

Address 153-21, Samseong-gil, Bugil-myeon, Haenam-gun, Jeollanam-do 
Contact 061-533-3083

'resh forest trails, quiet gardens, and the sea I’ve missed. �
Early summer is the perfect time to experience )aenam at its best.

)aenam: .y Summer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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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ryunsan .ountain and %aeheungsa Stream
ridges in the Haenam Peninsula—this is where Duryunsan Mountain rises. Centuries ago, Buddhist monk Hyujeong 
declared this place “untouched by war or disaster, a sacred land that would remain unspoiled for ten thousand 
years.” In the heart of this spiritual sanctuary stands Daeheungsa Temple, offering visitors a haven of calm and a 
welcome escape from the early summer heat. Home to treasures such as the National Treasure Rock-carved Seated 
Buddha at Bungmireugam Hermitage,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at Eungjnjeon Hall, the Stupa of Buddhist 
Monk Seosan, and Daegwangmyeongjeon Hall, the temple is a trove of history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You 
could wander the grounds as if tracing Korea’s spiritual and artistic heritage—but in this season, simply dipping your 
feet in the clear mountain stream may be enough to feel completely fulfilled. Beneath the shade of pine, oak, maple, 
and camellia trees, the time slows. 

Address 400, Daeheungsa-gil, Samsan-myeon, Haenam-gun, Jeollanam-do (Daeheungsa) Contact 061-534-5502

4  �Ttangkkeut 7illage � �
Songho #each

Ttangkkeut Village in Songji-myeon, Haenam, marks both the 
beginning and end of Korea’s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the national trekking route. There are several ways to reach 
Galdusan Mountain, home to the iconic Ttangkkeut Tower, but the 
most convenient is the Ttangkkeut Monorail—a 395-meter-long 
electric rail car that carries visitors from the village to the Sajabong 
Peak Ttangkkeut Observatory in just six minutes. At the 10th-floor 
observatory on Galdusan, the vast expanse of Korea’s southwestern 
sea spreads out before you—so stunning that even the most 
reserved travelers can’t help but exclaim in awe. Perhaps it’s this 
overwhelming beauty that led to the local belief: wishes made here 
are destined to come true. To the north of Galdusan lies Songho 
Beach and Songho Port, beloved spots for watching the sunset. 

Address 60-28, Ttangkkeunmaeul-gil, Songji-myeon, Haenam-gun, 
Jeollanam-do (Ttangkkeut Monorail), 100, Ttangkkeunmaeul-gil, Songji-
myeon, Haenam-gun, Jeollanam-do (Ttangkkeut Observatory) Contact 061-
533-4414 (Ttangkkeut Monorail), 061-530-5544 (Ttangkkeut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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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ର উ ҅ࣁ 여행

8RITER ܨ진(�이� 트ې블� 기자)•PHOTOGRAPHER 전재호

ੋ ҙҟ ٚݽ झ߬Ѣझ의 Ѣ의ۄ Ҵ ۄ가 Ѿ한 ब 로, झ݀  바Ӵ쪽 

ҾӘ해 Ѥ  ݈  때ޙ다. tۄझ߬Ѥٜ झ݀ ী ੜ উ ৬ਃ.u 

그ۢ 그ٜ য ࢲ٣Ҋ, ֥ Ҋ, ૌ길ө  다운ఋ운과 റߡ의 ٘ ഐࣻীࢲ 그 을 찾ও다.
라झ߬이거झ 로ஸ ఐ

가는 방법  ೠೠҕ이 ੋ ୌҴઁҕ೦	*$/
җ 

ܻ झ߬이Ѣझ 해ܻۄ Ҵ ٘ Ҵઁҕ೦	-"4
을 

ח ೦ ೦ҕ ֢  ೯시간은࠺ .을 운೦ೠ다ࢶ

��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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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의 스트݀을 걷다 보면 조금씩 ഒ돈이 밀려오기 시작한다.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딩과 자유의여신상에서 파리의 에ಘ, 개선문, 베르사유궁

전을 지나 곤돌라가 두둥실 떠다니는 베네치아의 운하가 약 2.6ఆ로미터 거리에 

다ׯ다ׯ 붙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지구 ߆에서도 보인다는 거대한 구체가 도

시 한복판에 상ܩ해 이곳을 발 뒤집어 놓았다. 스피어(4QIFrF)라는 이름의, 한

국 돈으로 약 3조 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이 미래형 콜로세움은 눈동자, 토성, 이모

지, 미식축구공 같은 물질과 물체로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스트݀ 산책자의 정

신을 교란한다. 

스트݀이라는 ഒ돈으로부터 ߩ어나 달Ӏ진 ֱ 와 ރ을 식히기 위해 오프 스트݀으

로 통ட되는 지역으로 나가 본다. 전 세계의 온ы 동사니가 모여 있는 골동품 가

게가 즐비하며 1960~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영화에서 본 풍경이 펼쳐지

는 다운타운(%T-V), 그리고 네바다주를 삶의 터전으로 바Լ 준 오아시스, 후버

의 숨은 매력을 소개한다. 

다운ఋ운, ۄझ߬Ѣझध rs을 ݅ աز ח֎ 

모두가 들뜨고 설레며 상기된 얼굴로 유흥을 즐기는 스트݀에 오래 머물다 보면 슬

슬 눈과 귀, ֱ 가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한다. 눈치 없이 날ڪ는 아드레날린 대신 평

온과 고요로 이Ս는 세로토닌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에서 일

하는 크리스౯과 점심을 먹다가 그ۡ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ջ고 물

었다. “대부분 다운타운에서 시간을 보내요. 커ޭ니티 문화가 발달해서 친절하고 

정다운 분위기거든요. 낮에는 빈티지 ࣸ 에서 쇼ೝ하거나 ѓ러리에 가고, 해가 지

면 바나  호ೝ을 즐기곤 하죠.” 그에게 받아 든 ‘크리스౯의 최애 장소’ 목록을 들

고 아எ 디스트ܼ트(Arts %istriDt)를 찾았다. 

금요일 오전의 메이커스 � 파운더스(MaLFrs � FounEFrs)에는 관광객으로 보이

는 사람이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커피 머신과 원두 ݻ 봉지, 유리 진열장에 

드위치와 디저트를 적당히 ы춘 카페인 줄 알았던 이곳에서 마주한 장࢞ 가지 ݻ

면은 다음과 같다. 아침부터 불을 밝힌 네온사인, 진열장 가득한 테일 원료, 바

리스타보다는 바బ더에 가까워 보이는 직원, 그리고 나초를 산더미처럼 ऺ 아 놓고 

그 사이에 아보카도와 사워크림, 잘게 ମ은 바비௸ 소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를 푸

하게 끼워 넣은 ‘가장 인기 있는 아침 메뉴’. 로컬들이 ‘꼭 가야 하는 맛집’으로 Ԟ

는 메이커스 � 파운더스는 많은 사람이 세۲됐다고 여기는 브루클린이나 ࢞프란

시스코식 감성과는 거리가 ݣ다. 아침부터 밤까지 누구나 편하게 들러 식사와 커

피, 단 음료와 디저트, 술과 안주를 시켜 놓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에 

가깝다. 20퍼센트 이상의 을 받기 위해 꾸민 친절을 베푸는 스트݀ 레스토랑의 

(일부) 서버들과는 다른, 다정하고 여유 넘치는 직원들을 보며 라스베이건이 생각

하는 ‘’이란 이런 걸까 생각했다.

바로 ݏ은편에 자리한 ‘에스터스 키친(&stIFr’s ,itDIFn)’은 그 의 최전선에 있는 

식당이다. 누구보다 다운타운을 사랑하는 ࣓ 프 제임스 트리스가 운영하는 이탈

 리카 가정식을ݫ౯아ۄ 1

선보이는 ݫ이커스 � 

운더스. 2, 3 ߷화와 

그ۄೖ티로 가ٙ한 거리 풍경. 

 스베이거스 다운ఋ운의ۄ

아எ ٣스트ܼ트와 프리ހ트 

스트리트를 다시 부흥시అ 

건 예술이다. 4 다운ఋ운 

അ지인의 사랑ߑ, 에스ఠ스 ః. 

 있는ݍ 스베이거스에서 가장ۄ

사워도와 안초비 ߡఠ, 장작불에 

구운 ೖ자는 ֬ 치지 ݈ 자.



087086

리아 레스토랑으로, 최근 이전한 후 새 단장을 마쳐 더욱 많은 사람이 찾는다. 맛

도 가격도 호화로운 스트݀ 파인다이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이곳으로 향

할 것. 여기서 식전 빵으로 나온, 나ൗ 동안 발효한 반죽으로 구운 사워도를 이탈

리아산 올리브 오일에 듬뿍 ନ어 먹은 후 동행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판용 김치 먹

다가 우리 할머니가 담근 김장김치 먹은 느낌이에요.”

ӝ࢚ୌ৻한 ঠӝ가 కযաח Ҕ   

배를 채운 후 산책에 나선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골동품점과 ѓ러리 투어

다. 오래된 물건들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싶은 이라면 매장 안에 65개의 점포가 들어

선 앤티크 চ리 ށ(AntiRuF AMMFZ MaMM)이나 책, 레코드판 등 블랙 컬처와 관۲된 다

양한 컬렉࣌을 ы춘 아날로그 도프(AnaMog %oQF), 수천 ߥ의 빈티지 ৩과 패࣌ ঘ

세서리, 소품이 가득한 더 레드 캣 빈티지(TIF 3FE ,at VintagF)에서 주머니 속 현

금을 속절없이 빼길 것이다. 그 가게들을 다 둘러보며 ॶ모는 없지만 ы고 싶은 

것 ݻ 개를 기어이 산 다음 더 아எ ಂ토리(TIF Arts FaDtorZ)로 향한다. 30개 이상

의 ѓ러리와 스ౚ디오, 공연장, 서점, 카페가 모여 있는 이곳은 다운타운의 부흥을 

이끌어 낸 행사 ‘퍼스트 프라이데이(First FriEaZ)’가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블

록 파티와 아트워크가 함께 열리는 ݧ진 동네 잔치를 구경해 볼 수 있을까 살짝 기

대했지만 내가 찾아간 날은 아औ게도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퍼스트 프라이데이는 

매달 첫째 주에 열린다. 

이제 크리스౯이 준 목록에 있는 마지막 장소로 향할 차례다. 이스트 프리몬트 거

리(&. FrFNont 4t.)에 자리한 퍼블ܼ어스(1uCMiD6s)는 커피에 심취해 있는 이들을 

위한 카페다. 바리스타가 내려 준 플ۖ 화이트 한 잔과 계가루 가득 뿌린 애플파

이도 물론 좋았지만 내 마음을 빼은 건 ହ߆ 풍경이다. 웨스 앤더ट과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의 영화 세트장 같은 모భ들, 온ы 화려한 디자인의 네온사인, 결ഒ하러 

가는 게 ౣ 림없는 잘 차려입은 커플과 붉은 ந٧락을 타고 달리는 노인이 ओ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길. 다운타운은 그런 동네다. 머무는 내내 온ы 기상천외한 이

야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곳. 노트북을 꺼내 하루 종일 시֨시스 한 편 Ս적이고 싶

었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본다.

1 Ѿ혼하러 가는 게 ౣ 림없는 

커. 2 ۄ스베이거스 ࠼티지 

গ호가들의 커뮤니티 э은 Ҕ,

더 레드 ம ࠼티지. 3 ݡ고 마시고 

즐기고 소유하는 기ࢄ을 아는 

  .스베이건들의 동֎, 다운ఋ운ۄ

 스베이거스 3대 로ஸ 카페ۄ 4

 한 Ҕ인 ಌ블ܼ어스. 5 아எ 

٣스트ܼ트에서 가장 발한 

ѓ러리, 리사이드 프로간다. 

부ઑ리에 대항하는 작ಿ들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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റ٘ ߡ ഐ ,ࣻ ֎바다의 ঠࢤ ࣘ 으로

라스베이거스 가이드북에서 후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남의 나라 

을 ޤ 하러 구경해  우리나라 소양강도 안 가는데.’ 물론 미국인에게는 아주 의미

가 큰 명소다. 후버 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미드 호수(-aLF MFaE)에서 유

람선을 Ս는 선장ש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도화된 건축공학 기술이 적용

된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구조물, 사막에 자리한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소, 대공황 시대를 극복하게 해 준 프로젝

트, 거대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홍수를 조절하는 인프라. 후버의 대단한 

스ಖ을 과시하는 온ы 수치를 한 귀로 ൗ려들으며 따분한 얼굴로 փ을 놓고 있던 

그때, ݣ리 암같이 어두운 절벽의 주상절리 사이로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Էౣ대

는 장면이 눈에 들어৳다. 스마트ಪ 카메라를 켜고 렌ૉ를 바짝 당겨 보니 놀랍게

도 캠ೝ 체어 하나 덩그러니 펼쳐 놓고 은둔의 시간을 만՚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이후 나는 자세를 고쳐 ঊ았다. 그저 ‘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불과하다고 

아 본 곳이 아ਓ도어 ঘ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협곡이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

이다. 실시간 번역기 জ을 켜 선장ש이 따발총처럼 내ߜ는 ফ기에 집중했다. “미드 

호수는 콜로라도강($oMoraEo 3iWFr)에 속하는 면적 640제곱ఆ로미터의 세계 최

대 인공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둘러ऴ 저 절벽은 블랙ந니언(BMaDL $anZon)의 한 

자락이고요. 약 17억 년이란 세월이 ӫ고 빚어낸 장대한 협곡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아까는 안 보이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두 절벽

이 겹치는 비ગ은 물길 위에서 գम대를 드리운 노인, 돌무지에 작은 బ트를 치고 

야생 속 캠ೝ을 즐기는 청년들, 반짝이는 물비늘 위 카약에서 부지런히 노를 는 

소֗들. “이 물줄기를 따라 ଘ 내려가면 ਧ로 비치(8iMMoX BFaDI)가 나와요. 저기 

보이는 카약들이 대부분 거기서 출발하죠. 카약을 타다 보면 강물이 에메ۇ드처

럼 빛나는 에메ۇ드 케이브(&NFraME $aWF)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모두의 ‘ݨ 때리는 시간’을 위해 선장ש이 설명을 멈다. 시속 20ఆ로미터로 달리

는 고무보트 위로 차가운 강물이 세차게 어 올ۋ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후버을 

등지고 선미에 자리를 았다. 시야에 인간과 인공이 없는 곳에서 아주 ਫ਼Ӭ, 자연 

속에 ഒ자 있는 기분을 만՚하고 싶어서. 선글라스가 없다면 눈이 ݣ 것처럼 반짝

이는 윤슬, 바위 위에서 날개를 말리는 가마우지, ় 덩이를 허공으로 추켜세우고 

물속에 고개를  박아 가며 먹이를 ଊ는 물״의 한때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

경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오전 11시에 배를 ఓ는데 ॄߥ 두 시간이나 지

났다고  “아, 이 호수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네

바다보다 한 시간 ࡅ른 애리조나에 있어요. 이제 한 시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들 준비됐죠 ”

1 블ۑந니언에서 야을 즐기는 അ지인.  

2, 3 റߡ 건설로 생ӟ 미드 호수에선 

로ۄ도ъ과 블ۑந니언의 경을 ೣ ԋ 

감상할 수 있다. 4 റߡ으로 향하는 

길에 자리한 불더 시티(#PVMEFS $JUZ)의 

 .운드ۄ스베이거스 베이 프그ۄ

ஂ

 ഈ

조
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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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 로 ਝ이झ를 이Սח rݽঈ산 ইஜs ࣼ ࣗ 운 ݽই를 ݅ լ다. 

ࣽ җݽ ജ을 ా 해 ؊ ա은 ۈࢎ이 ؼ Ѫ이ח ۄ Ӓ를 ۄٮ 지ࣘ 가מೠ ৈ೯을 ځդ다.

나를 위한 

؏어 ն,

제로 ਝ이झ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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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숙소 ‘모ঈ산의 아침’, 재능을 교환하는 

커ޭ니티 공간 ‘지향집’,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장터 ‘불

모지장’. 환경에 관심 있는 이라면 전주에서 수차례 들

어 ࠌ을 이름이다. 공통점이라면 모두 모ঈ산의 아침 

운영자 모아의 손을 거ଢ଼다는 것. 그중 모ঈ산의 아침

은 비건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ౚ버 초식마 ,֗ 쓰레기 

없는 일상을 영상에 담는 <쓰레기왕국> 채널 운영자, 

국내 최초 리필 스테이࣌인 알ݚ상점 직원들, 그리고 

환경보호를 꾸준히 실천하는 배우 임세미 등이 방문

한 인기 숙소다. 편한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선한 영향

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아의 행보가 이들의 마음

을 사로았을 테다. 주인장 모아와 함께라면 지속 가

능한 여행을 ԷԵ 수 있을까  부 기대감을 안고 그

가 꾸려 가는 숙소를 첫 번째 목적지로 정했다.

ॳۨӝ হח ࣼ ࣗ를 ೱೞ여

모아의 삶에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깊숙이 안착한 건 

2018년 11월 모ঈ산의 아침 운영을 ݐ기 시작하면서였

다. 일곱 살 때부터 살았던 집을 개조해 독채 숙소를 열

었는데, 손ש이 다֗간 뒤 청소하는 과정에서 생각보

다 ഻ ঁ 많은 쓰레기가 나와 충격을 받았다. 어ڌ게 하

면 쓰레기를 줄일지 고민하다 우선 정수기를 들이기

로 했다. 그 결과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물론 빈 페트병

을 일일이 ߍ아 처리하는 수고도 ؏었다.

그다음 투숙객이 사용하는 물품을 자연에 ؏ 해로운 

제품으로 바Ծ다. 세제 없이도 기름기가 잘 װ이는 삼

베 수세미, 일반 화장지보다 자연 분해 속도가 ࡅ른 대

나무 ോ지 등을 숙소에 비치했다. 무보다 플라스౮

을 소비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용기에 든 세정 제

품 대신 고체 형క의 ࢩ푸, ஶ디셔너, 보디 워시를 조각 

내어 욕실에 놓았다. 불가피하게 플라스౮을 구매하

는 경우에는 용기를 재순환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

택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합성계면활성제가 포함되

지 않은 식물성 오일로 세제를 만드는 브랜드 ‘꽃마리’

가 모아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다. 손ש들은 숙소

에 머무르는 동안 이렇게 ԝԝ하게 선택한 친환경 제

품을 자연스레 체험하게 된다. 한 번의 경험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주인장의 마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1 ࣼ 소 한ଃ에 마۲한 ۄ스౮ ߽ Ԋ 수거ڢ .ೣ 2 페트߽ ॳ레기를 이기 위해 정수기를 설치೮다. 

3 제로 ਝ이스트 ࣼ 소 ‘모ঈ산의 아ஜ’ 외관. 4 ॳ레기를 만들지 ঋ는 비건 장ఠ ‘불모지장’은 ֙ݒ 봄과 가을에 열린다. 

5 ଼ 장에 ԡ൦ ജ경 관۲ ଼ 은 ־구나 자유܂게 ੍ 을 수 있다.



ࠛಞ한 ݽ을 ా 해 ࣘ 가מ한 

ҳ를 ݅ ٜ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모아의 첫 번째 활동이 숙

소 운영이라면, 두 번째는 쓰레기 없는 비건 장터 만들

기였다. 모아는 행사를 기ദ할 당시, 포장된 식재료를 

구입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ק이나 스티로ಬ 쓰

레기에 불편함을 느ԕ다. 게다가 제로 웨이스트 ࣸ 이

나 리필 스테이࣌이 지역마다 생기는 추세였지만 전주

에는 없었기에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무포장 제품을 다회 

용기에 필요한 만큼 담아 구매하는 경험을 더 많은 이

들과 나누기로 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

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했기에 판매자에게는 일

회용 ಅ플릿과 현수막 사용을 금지했고, 참여자에게

는 థ블러 또는 다회 용기를 필수로 지참하라고 안내

했다.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

는 뜻을 담아 이름 붙인 불모지장은 2020년 9월 모ঈ

산의 아침 앞마당에서 첫발을 내٦었다. 이후 매년 봄

과 가을에 장소를 바Լ 가며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열린 열 번째 불모지장에는 채식 김밥

과 떡ࠃ이 등을 파는 분식집 ‘콩알네’, 비건 너깃을 안

주 메뉴로 내는 수제 ݓહ집 ‘노매٤ 브루 ஹ퍼니’, 전

주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   ‘늘미곡’ 등 전주 거점 상점

을 포함해 서른 개 부스가 참여했다. 비가 내려 실내로 095

장소를 옮겼는데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고쳐 쓰는 일을 지향하는 우산 수리  ‘호우호우’는 뜻

ݏ 을ש의 비 소식에 오히려 화ହ한 날보다 많은 손߆

았다. 불모지장으로 가는 동안 우산이 고장 나도, 도

착하면 바로 ݐ길 수선공이 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Ԩ 흥미로운 포인트였다.

؊ ࠺ ࢚Ѥ ࠛ 전 צ가 아ݽ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육

식을 끊었느ջ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모아의 경우 불

모지장에 참여한 판매자의 ା린지에 동참한 일이 계

기가 되었다. 한 달 동안 우유와 육류를 먹지 않았는

데, 이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전주에서 비건 ২࣌이 있는 식당을 찾아 스티커

를 붙이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이들이 다

֗간 후 주변에 비건을 위한 선택지를 마۲하는 가게

가 더러 생겨났다. 특히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귀

리로 만든 대체유로 변경할 수 있는 카페가 늘었다. 모

아는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모은 정보를 정리

해 전주 비건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는 모아가 운영하

는 두 번째 공간 지향집에서 직접 확인했다. 지향집 내

t리가 ࠺Ѥী ࣻ ۴ೞҊ 다ח 

بۄ؊प ਃ해ਃ. ৮߷ೞ ঋࢎ

 ̔ ࣘ ա아가פغ ݶөਃ.u

1 지향에는 ߑ문자들이 기부한 ৩이나 물건을 모아 ك 장롱이 있다. 다시입다연구소의 의ܨ Үജ 행사 ‘21프로(�)티’가 이Ҕ에서 ف 차۹ 열۷다. 

2 비건 카페 ‘채식주의자의 무화과’에서 ౸ݒ하는 ӈ여운 모양의 ٣트. 3 지향 ղ 무인 가게 ‘초이۾’에 비건 식ܐಿ과 ജ경 ے࠳드 제ಿ을 ೣ ԋ 진열೮다.

 티베트 դ민과 ೣ ԋ하는 /(0 단체 ࡅ۾가 운하는 ‘사동 그가게’의 স사이݂ 소ಿ도 그 하나다.

4 모아를 만나기 위해 지향을 아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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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드에 ࣘ해 

전주의 비건 가게 

정보와 위치를 

ഛ인해 보세ਃ.



부를 ୫영하기 위해 입구에 들어섰을 때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를 만났다. 비건을 지향

하는 ٱ은 모아가 만든 전주 비건 지도가 큰 도움이 되

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아 ש 아니었으면 ҹ을 

했어요.” 동행한 ষ마는 채식이 자연스럽다는 듯 음࡞

식이 입에 잘 ݏ았다고 ؔ 붙였다. 방문한 식당 이름을 

제대로 알려 주고 싶은 마음에 카드 결제 내역까지 살

피는 모֗의 모습에 ਫ਼시 미소가 스ଢ଼고, 모아의 노고

에 작은 보이라도 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져 마음

이 ߢ차기까지 했다.

짧지만 강렬한 만남이 이루어진 이곳은 재능 교환과 

자ਯ 기부를 기본으로, 다소 독특하게 운영되는 커ޭ

니티 공간이다. 요가, 커피 내리기, 청소하기 등 어떤 것

이라도 교환할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비건을 지향하

는 사람이라면 ‘지향집밥’ 시스మ이 가장 흥미로울 테

다. 지향집 պ장고에는 모아가 채워 넣은 식재료와 누

군가가 기부한 반찬이 들었다. 3000원을 내고 식권을 

구매하면 պ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 비건 집밥을 만들

어 먹을 수 있다. 모아의 제안으로 모인 지향집밥 지ఇ

이들은 지향집 카페에 레시피를 공유하고, 남은 식재

료를 기재할 뿐 아니라 “պ장고 속 재료가 상하지 않도096

1 지향ߏ 

식권을 구ݒ해 

պ장고에 든 

식재ܐ나 반ଲ으로 

ਃ리해 ݡ을 수 

있다. 2 초이۾에서 

동물성 재ܐ를 

사ਊ하지 ঋ은 

소스, 만ف, 

아이스림 등을 

.한다ݒ౸

록 날짜를 적어 두자”는 등 ؆글로 활발히 의견을 나눈

다. ‘지향하는 것들을 모은 곳’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비

त한 가치를 중시하는 친구를 만나기 쉬운 장소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친구와 함

께라면 유별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지 않고 제로 웨

이스트나 비건을 지속할 용기를 기 쉬울 테다.

모아가 기ദ한 일۲의 활동을 나열하고 보니 시간적 

효ਯ성이나 경제적 이득을 고려했다면 상상도 하지 ޅ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미래를 완벽하게 그리

기보다 현실과 부٭히며 한계치를 파ঈ하고 새로운 길

을 개ୋ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나 은 정보를 

아낌없이 주변에 나고, 함께 움직일 동료를 모았다. 

두려움 없이 뚜ߢ뚜ߢ 걸어 나가는 그의 뒤를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주와 환

경을 중심으로 한 커ޭ니티는 점차 ރ집을 늘려 щ다. 

모아는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점에 연연하지도 않는

다. “우리가 비건에 수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면 되니까요.” 스스로

를 향한 다이자 동료들을 위한 원이며, 모르는 이

들에게 닿길 바라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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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일곱 가지 변화



2022֙에 Բ린 ‘ࡄ나ܰ고’는 고성을 는 여행자들이 자연스ۣ게 ജ경문제를 하도ذ ۾는 사ഥ적 기

স이다. 지역 감성을 아 로Ӧ에 재미를 더하고, ॳ레기를 화ತ처럼 사ਊ해 ҽૉ와 Үജ하는 ‘ॳ레기 

상점’을 열었다. ߄다에서 주운 유리 ઑп으로 ҽૉ를 만드는 청  ֙모도 운೮다. 2023  ֙여름에 열

린 ‘에߄스’는 ࡄ나ܰ고가 처음으로 ୷제 전체를 기획한 사۹다. 단ࣽ 무대와 부스만 ળ비한 것이 

아니ۄ ୷제장을 하나의 ݫ시지로 만들어 해변에서 주운 유목과 ۰ߡ진 서프보드, ౹레트와 페인트를 

ઑ해 ನష존을 설치೮다. 해변에서 주운 ೖ로 ߽ 운동 커뮤니티와 ഈ ރݔ Ԋ ః݂을 제작하거나ڢ

স해 ୍ 스를 계기߄나ܰ고는 에ࡄ .ಌನ먼스를 진행하는 등 체험 ഝ동을 적ӓ적으로 유도೮다 ࠉ

로 ‘ജ경’을 콘బஎ로 ഛ장하기도 ೮다. 이റ 고성문화재단과 ೣ ԋ 문화도시 ನ럼을 기획೮는 ,ؘ 행사장

을 모ف 재ഝਊ 소재로 ઑ성해  호을 었다. 지դ해 여름 명마을에서 개최한 아티스트 한 ׳

이 프로젝트 ‘아트ா이࣌’도 ࡄ나ܰ고의 ࣚ 에서 생೮다. 마을을 Բ민 나무를 재ഝਊ한 이정표, ౹레트

를 이ਊ한 ನష존 등은 그동안의 노하우가 ೣ ୷된 아이٣어다. 가장 최근  ূ동해안 지역 ହস자와 로ஸ 

� 드를 소개하는 전시ے࠳-JHIU -JHIU�를 열었다. ‘)ࡄMJHIU(’과 ‘가߶(MJHIU)’의 의적 의미를 아 ࡄ

의 다ࢽ 가지 성에 ହস가의 다ࢽ 가지 정न을 연Ѿ೮다. պ동ହ고의 어م을 ഝਊ해 ઑ명과 이프만

으로 구성೮는ؘ, 목재 가߷ 없이 가공غ지 ঋ은 공간을 그대로 ۰  반향을 일으ௌ다. ࡄ나ܰ고는 

이 전시를 ా 해 ജ경 ब에서 로ஸ ब, 시п예술로까지 기획의 외연을 넓ഊ다.

고
성
의 

떠
오
르
는 

친
환
경 

프
로
젝
트 

빛
나
르
고

고
성
의    

프
로
젝
트

1 해변에서 모은 유리 ઑп. 

2 주기적으로 해변 로Ӧ 

ഝ동을 주최하는 ࡄ나ܰ고. 

3 명마을의 아티스트 

한 ׳이 프로젝트 

‘아트ா이࣌’의 설치물. 

4 최북단 마을 명마을에 

ઑ성한 ӈ여운 표지౸. 

5 해변 로Ӧ에는 지역 

주민과 여행자들이 

ଵ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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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ୡ’에서 시작됐습니다ࣘ나ܰ고’는 전신인 ‘ॳࡄ‘

ࣘୡ에서 했؍ 로Ӧ이나 축제 기ദ이 고성까지 ഛ장ػ 

Ѥ가요? ݏ아ਃ. 2021  ֙구 ل과 ೣ ԋ 세 명이 시작೮

어ਃ. ߄가 ॳ레기를 સ는 로Ӧ ഝ동이었ભ. 1인 여행

자를 위해 ‘자연도, 마음도 ॳ다ٞ자’ۄ는 콘ࣆ트로 ࣘ 초 

랑호에 ‘൧  ݂로Ӧ 스’를 만든 것이 시작이었어ਃ. 

초반에는 ࣘ 초를 ब으로 ഝ동೮고 최근에는 고성에서

도 ݆ 은 행사를 하고 있어ਃ. 특 1_2  ֙전부ఠ는 고성문

화재단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غ고 있어ਃ. 특

별한 ے࠳드가 생기고 리에이ఠ들이 모여들자 여행자

들도 자연스ۣ게 고성을 고 있어ਃ. 대구에서 క어나 

성인이 ػ റ 고성에 정착했어요. ఋ지 신인 만큼 처

 ূ여행자의 시선으로 고성을 마주했을 బؘ, 기ദ자로 

자리 은 지금 고성은 어ڌ게 변했나요? Ѿۿ부ఠ ݈ 하

자면, 여행자로서는 여유܂고 기획자로서는 여ߔ이 ݆ 아

ਃ. 어ڃ 입장이든 ۱ݒ적인 건 마ଲ가지ભ. ࣘ 초와 고성

은 불과 ݻभ ࠙  거리지만 ࠙ 위기는 전혀 ۄ׳ਃ. 관광도

시로 ࣼ한 ࣘ 초는 유동 인구가 ݆ 고, 그에 비해 고성은 

഻  ঁ사람 ࣚ 이 ؏  자연을 느՜ 수 있ભ. ݻ ֙  전까지

만 해도 고성에는 청֙이 적고 문화 콘బஎ도 거의 없었

어ਃ. 한편으로는 이 ઑਊೣ이 기획자에게 기ഥ처럼 느

ԑભ. 희 э은 로ஸ 리에이ఠ들이 해변을 ब으로 

ഝ동을 시작೮고, 그 Ѿ과 최근 고성에는 ࣘ 초에서 ֈ어

온 ے࠳드가 ݆아어ਃ. 고성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

는 Ҕ도 ט어լભ. 예전  ূt고성에는 ޤ가 없어uۄ는 ݈ 이 

݆았는ؘ, 지금은 t그ې서 해 ࠅ 수 있는 게 ݆ 아uۄ는 ࠙

위기로 ߄Շ었어ਃ. ޚ ٸ지 ঋ은 자연을 아 고성을 

아온 여행자들이 t고성에 이  ۠게 있었어 u 하고 ֥  는ۄ

모ण도 자주 ࠌ어ਃ.

현 대나ܰ고 정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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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도 유դ 고ਃ한 ߄가 마을 초도리. 오ې된 부동산 상가 건물이 

݄Ѧ리와 전시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변모೮다. 이Ҕ을 연 사람은 전 기획

자이자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술을 ࡃ는 예술가 엄경ജ 대표. 이Ҕ에서 나고 

자란 그는 공부 ੜ하는 아이들이 ࣘ 초로 진하؍ 시, 당연한 수ࣽ처럼 ࣘ

초로 유을 ځլ다. 대에 진한 이유도, 정치 h 외Ү를 전공한 이유도 그

 ‘ Ҕ으로 가야 한다’는 ٸ ߅문이었다. 서울에서 지ղݴ 오전 2시에 ృ

근하는 게 일상이 된 어느 날, 그는 ‘이ۧ게 다 금ߑ લ을 것 э다’는 위기감

을 느ԑ ഥ사를 그만ي다. 엄 대표는 험դ೮؍ 그 시을 지ղݴ ృ사하지 못

한 장인에게 전하는 그림  ଼�반ଃ 인간�을 간೮다. 이റ 미술을 전공한 

아ղ와 ೣ ԋ 서울에서 미술 입시 원을 운೮지만, 예술을 향한 тૐ을 해

소하진 못೮다. 고민 끝에 2021֙  고향으로 ղ۰와 그림을 그리고, જ아하는 

݄Ѧ리를 만들어 ے࠳드를 ۿ칭೮다. ‘어부의 ծ술’은 어부؍ 아ߡ지에게서 

감을 은 ے࠳드명이다. 어부는 오전 3시에 항해 오전 11시면 항구로 ج

아오는 것이 일상이다. 그들의 ృ근 시간은 ן은 오전으로, 일 끝ղ고 마시는 

한ਖ਼이 남들 눈  ূծ술로 보이기 마۲이다. 어부의 ծ술에서 만드는 ݄ Ѧ리는 

 에 반해 입소문을ݍ 이 특이다. 그ݍ 한׳ 과 대ୋ점에 있는ݍ다의 ૠ߄

 어부의 ծ술에는 한ծ에도 여행자의 발Ѧ음이 을 는다. 어부의 ծ술은 

엄 대표 아ߡ지의 사진과 ೣ ԋ 아ߡ지가  ॳ؍ գ시 도구로 Բ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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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 അ౸을 ࠂ원한 

무형유산 이ହ석 장인이 

작স한 어부의 ծ술 간౸. 

2 엄경ജ 대표의 미п과 

감п이 ୷된 술. 

3 예술가의 공간게 ҔҔ에 

작ಿ이 전시غ어 있다. 

4 술을 마प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ਫ਼시 ए다 가기 

જ은 ݄ Ѧ리 상점. 

5 어부؍ 아ߡ지의 배 

위에서 ನૉ를 ஂ 한 

엄경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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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લ৴면 공അ진항. 작은 항구 마을을 ѥ다 보면 ߄다를 정면으로 마

주한 하ঢ࢝ 건물이 보인다. 국ղ는 물ۿ 해외까지 ಃؒ을 ഛ보한 ಛ ಹ드 

다에서 나는 자연산 수߄ 드, ‘동해형ॿ’의 본거지다. 동해형ॿ는 고성ے࠳

산물로 반۰동물ਊ 수제 간식을 만든다. 대구, 연어, 송어, ߑ어 등 지역 어

부들이 아 올린 수산물이 주재ܐ다. 동해형ॿ는 수산물을 은 റ 보

존을 위한 장 처리 과정도 과감 생ۚ한다. ‘사람이 ݡ을 പ감을 가져와 

반۰동물 간식을 만든다’는 것이 ӣ은ਯ 대표의 원이다. 고성에서 은 

수산물을 원형 그대로 건ઑ해 만든 간식은 Ѯ으로 보기  ূ마치 사람이 ݡ

는 생선구이처럼 생҂다. 하지만 반۰동물에게 해로운 ࠙은 0.1ಌࣃ트 이

하로 최대한 이고, 인공 가물도 일 ֍지 ঋ는다. 식감과 양을 고۰

해 생선 ԇ도 그대로 린다. 제ಿ군은 반۰동물의 체과 기호를 고۰해 

오ݫ가3 ೣ 이 ֫ 은 고등어와 칼च이 풍부한 전어, 칼로리 h 고단ߔ 식ಿ

인 도미 등 다양하게 구성೮다. 동해형ॿ의 ې그भ 스ష어는 단ࣽ 제ಿ

을 ౸ݒ하는 Ҕ을 ֈ어 반۰동물과 ೣ ԋ ߑ문할 수 있는 ࠂ 공간으로 운

한다. 간식 외에도 ಛ 전ਊ 기ӈ와 식기, 간단한 ۄ이프스ఋ일 제ಿ을 

ы추고 있다. ߄다를 ۄ߄보ݴ 머물 수 있는 미니 카페 공간도 있어 여행  

반۰동물과 ೣ ԋ 들ܰ기에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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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산স디자인과 ࠳랜٬ স무를 했습니다. 수산물의 가מ성은 어디서 감지했나

요? 이베이리아, 스ఋ트স, 식  ಿ기획 등을 거치ے࠳ ݴ드화된 수산물의 가מ성을 감

지೮ण니다. 정ਭ h 채소 시장은 이미 온ۄ인화غ어 있었지만, 수산물은 유ా이 까다로

워 ے࠳드 없는 수산물은 한계가 있다고 생п೮어ਃ. 특 반۰동물 시장은 점점 프리미

엄을 원೮고, 수산물을 이ਊ한 반۰동물 간식은 미개ୋ 역이었으니까ਃ. 그ۧ게 고향 

고성으로 ৳ण니다. 아ߡ지가 하؍ പ의 간౸을 ղ리고 동해형ॿ 스ష어로 재단장೮

ભ. 제  ಿ개ߊ에 ݆ 은 ֢ ۱을 했다고 들었어요. 수֙간 시행오를 ѻ었어ਃ. 이 과정에

서 동해형ॿ는 동Ѿ건ઑ도, 레షܰ트도 아צ ‘원물 건ઑ’ۄ는 독자적 건ઑ ߑ식을 구୷೮

ण니다. 60도 이하의 온에서 수࠙을 천천 날۰ 보ղ는 ߑ식으로, 양소 ࣚ प을 최

소화하면서 प온 보관이 가מ한 반건ઑ 형태의 제ಿ을 만들었ભ. 기술은 국ղ 특ೲ를 ֈ

어 해외에도 원೮고, അ재는 य가ನܰ, 대만 등지로 수하ے࠳ ݴ드의 국제화를 ഛ

장해 가고 있어ਃ. അ대ߔ화점 더അ대 서울에서 연 ౼স 스ష어는 ৮౸이 ؼ 정도로 반

이 ڰ거ਛ어ਃ. ‘4BWF UIF 4FB XJUI 1FUT’란 ठ로Ѥ으로 반려ز물과 함께 ߄다를 지

ః는 ഝز을 하고 있어요. 구체으로 어떤 것인가요? 반۰동물 식ಿ을 단ࣽ한 소비재

로 보지 ঋ고, 지역 자원을 ഝਊ한 지  ࣘ가מ한 ߑ식의 생산과 소비를 प천하는 ݒ개체로 

보는 ѩ니다. 지역 어민이 은 제  ୍수산물을 그대로 이ਊ해 생계를 ذ고, 제ઑ 공정에

서 불ਃ한 에ց지 소비도 이고 있어ਃ. 고ё과 지역 주민이 ೣ ԋ ଵ여하는 비치߁

(CFBDIDPNCJOH, 해변 ॳ레기 સ기)을 진행하고, 수산 자원 보호의 ਃ성을 ঌ리는 워

ࣸ을 열기도 니다. 

해ഋॿ ӣ은ਯ 대ز

1 동해형ॿ ې그भ 스ష어 

ղ부 공간. 

 을ט다와 생선 비߄ 2

형상화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3 연어 한 마리가 ా ૩로 

들어간 프리미엄 간식. 

4 यय한 പ감을 그대로 

건ઑ해 원형을 보존೮다.

5 그물을 표അ한 

동해형ॿ ࣳ ೝ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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ష성면 Үঐ리에 자리한 워 � 스테이(XPSL � TUBZ) ݚ그로࠳ 고성. Үঐ해변과 도

보 3  ࠙거리에 있는 입지적 장점 ؋에 ߄다를 눈খ에 ف고 일과 ࣼ 을 동시에 해Ѿ߅

할 수 있는 공간이다. ݚ그로࠳ 고성은 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ഥ사 ৄ 지ঌ࠳

이의  워 � 스테이 지점이다. 4க리 건물은 고ਃ한 해안선과 ੜ 어울리도۾ 단

ࣽ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구ઑ로 ৮성೮다. 전체적으로 미니ݣ한 외관. 공유 오ೖ스 

형태의 ۄ운지 1க에는 오࣌ ࠭  ؘ 스와 6인 ഥ의प, 화상ഥ의 부스, 프ۄ이ࡁ ಪ 부

스, 커뮤니티 ః, 명상 공간 그리고 고성의 독  ݀서점 ‘북끝서점’의 ௸레이࣌으로 채

운 서가가 있다. 2க부ఠ 4க까지는 전 ёप이 오࣌ ࠭ 인 ࣼ 공간이다. 1인प, 2인 ߅

प, 4인प 모ف ӭՔ한 화이트 హ과 원목 가구로 Բݹ다. 개인 공간과 공ਊ 공간이 명

ഛ 구࠙غ어 있어 혼자 ژ는 ೣ ԋ여도 부 없이 시간을 보ղ기 જ다. tݚ그로࠳ 고

성은 고성을 여행지ۄ기보다 ‘아 보는 Ҕ’에 가까운 장소로 느ՙ게 해 ਃ. 송지호, 

과 카페 등 생ഝ 시설도 풍부하ભ. ӟ 여행이ݍ 대, 아야진해수장이 가Ӱ고מ

나 장기 체ܨ를 계획한다면 이Ҕ에서 प험적인 을 아 보는 것도 જ을 거예ਃ.u Ҙ

승재 ٣۩ఠ의 이야기다. 동֎나 인근 해변을 ج아보기에 유ਊ한 자전거와 ݱ을 대

여해 주고, 가까운 ݍ과 자연 ࣘ  산  ଼스를 은 고성 가이드 ݗ도 제공한다.

 ъ원도 고성군 ష성면 Үঐ길 20

일
과 

여
행
의 

완
벽
한 

조
화

맹
그
로
브 

고
성

1 한적한 ߄다를 감상할 

수 있는 ݚ그로࠳ 

고성의 루프఼. 

2 자연과 어울리는 

제된 미감의 ղ부.  

 고성의 ࠳그로ݚ 3

ӭՔ한 외관. 

4 Үঐ리의 작은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 소. 

֫ 입감을ށ 5 이는 워 

  .운지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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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

천진해변은 ਃ  ્고성에서 가장 눈에 ڸ는 변화를 ݏ고 있다. 한적한 ೖ서지로만 인식؍غ 이Ҕ에 감п

적인 공간이 ۄٮ 들어서ݴ 고성을 는 여행자들의 목적지가 ߄Շ고 있다. 그 ब  ূ카페 ‘Ӗۄ스 

하우스’가 있다. 해변을 마주한 건물이 ߄다 풍경과 자연스ۣ게 어우러진 것이 인상적이다. 로ஸ ے࠳드

들과 ೣ ԋ한 전시나 ష 프로그램, 음ঈ이 있는 주  ݈행사까지, Ӗۄ스하우스는 고성에서 가장 ഝ발한 

커뮤니티 ೲ࠳ 역할도 한다. ۠࠳치와 ౼স 스ష어를 ೣ ԋ 즐길 수 있는 ‘ైߣ드ਖ스’도 여행자들의 수 

스로 자리 았다. 레스ష랑과 ౼স 공간이 정을 기ળ으로 자연스ۣ게 연Ѿغ고, ೝ장이 연상غ

는 인테리어가 여행 무드를 더한다. 시그ց처 ݫ는 ਭ 가ٙ한 ೫ߡ거와 특제 소스를 ֍은 ࢞드위치. 

이 외에도 ъ원도 감자를 이ਊ한 수프와 제  ୍채소를 ֍은 ۠࠳치 등을 주기적으로 개발한다. ౼স 스

ష어에선 서ೝ 티࣊எ와 ঘ세서리를 ౸ݒ하고, 세ۄ 오࠳제 ے࠳드 등과 ഈস도 한다. ‘ॆ 림’은 고성

의 여름을 시원한 ۄష로 겨 ֬ 은 가게. 시그ց처 ݫ는 ݫۄష다. 고성에서 재배한 ݫ가루

에 들깨를 ࠃ아 올리고 들기름을 부어 만들어 고소한 풍미가 일ಿ이다. 계마다 딸기, 블루베리, ߄ 

등 지역 ֪ 산물을 적ӓ적으로 레시ೖ에 반해 ‘로ஸ을 ٣트화한 공간’으로 ಣ가߉는다. ખ 더 한적한 

풍경을 원한다면 천진해변 구석에 자리한 카페 ‘ಁ들’을 추천한다. ా ହ으로 ఌ 트인 천진해변을 ઑਊ 

감상할 수 있다. 별관에선 न생 로ஸ ے࠳드가 공간을 ۰࠽ 자체 ౼স을 열기도 한다.

 Ӗ라झ하우झ ъ원도 고성군 ష성면 천진해변길 43 ॆ 크ܿ ъ원도 고성군 ష성면 ష성로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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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진해변은 동해 

 다를 사랑하는߄

서ಌ들의 아지트다. 

2 카페 ಁ 들 ղ부 모ण. 

3 이국적인 Ӗۄ스 

하우스 외관. 

4 카페 ॆ 림의 

시그ց처 ݫ 

 .షۄݫ

 드ਖ스의ైߣ 5

감п적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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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성에는 ߄가 풍경만ఀ이나 아름고 예술적인 공간이 ݆다. 서로 다ܲ ߑ식으

로 자न만의 미감을 발산하는 Ҕ들. 그 하나는 가진해변 근처에 자리한 한ৠ 카페, 

테일이다. 초۾ 지ࠡ을 ল은 시Ҏ э은 외관과 ׳리 ղ부는 ࢻ세한 감п이 느ԑ지

는 소ಿ으로 가ٙ하다. Ҙਊ인 대표가 ࡃ은 도자기가 카페 ҔҔ에 ֬ 여 있어 더 특

별하게 느ԑ지는 공간이다. 커ೖ ਖ਼ 하나, 찻ਖ਼ 하나에도 Ҙ 대표의 정성과 গ정 어린 

ࣚ길이 ޚ어나 있다. 테일은 Ҙਊ인 h 길고은 부부가 반۰Ѽ과 ೣ ԋ 고성에 정해 만

든 카페다. ղ부는 전  ా한ৠ 구ઑ를 리면서도 അ대적 감п을 더해 아ז하고 ٮ스

한 ࠙ 위기다. 테일은 ݫ에서도 특별ೣ이 느ԑ진다.  જ은 ೩드 드  ݀커ೖ와 १ۄ

테, 테일ۄ테, 지역에서 생산한 ৠ수수를 이ਊ한 ఋܰ트 등을 선보이는ؘ, 감п적인 

도자기에 아ղ 눈과 입이 즐ѩ다. 테일에선 ೖץ 세트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음ܐ와 마들렌, ݒ트, ߄구니로 구성된 ೖץ 세트를 대여해 가진해변에서 ߄다를 

감상하ݴ 여유로운 시간을 보յ 수 있다. 선ࣽ으로 대여 가מ하ݴ, 날ॿ에 ۄٮ 대

여가 제한ؼ 수 있으니 ߑ문 전 ഛ인하는 것이 જ다.

 ъ원도 고성군 લ৴면 가진길 40-5

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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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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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페

테
일 

1 카페 테일의 

시그ց처 ݫ ৠ수수 

ఋܰ트와 테일ۄ테. 

 리스ఋ가 ղ리는߄ 2

न선한 ࠳루 커ೖ. 

3  만든 도자기로  

ղ부를 Բݹ다. 

4 구ৠ을 개ઑ한 

테일 외관. 

 로 로ஸ 작가들의ٸٸ 5

౼স 스ష어가 열린다. 

� 가진해변의 խ만을 

더하는 ೖץ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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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의 한적한 Ҏ목, 오ې된 ହ고를 개ઑ한 공간에서 독특한 ࡄ의 언어를 만들어 

ղ는 스ౚ٣오가 있다. ઑ명 오࠳제 제작 스ౚ٣오, 오로ۄ스다. 온ۄ인을 

ब으로 ഝ동하고 외부인을 거의 ߉지 ঋ지만, 마치 공장 э기도 한 고성의 작সप

에선 하루에도 수भ 개의 아ܾ 간౸, 드림ந처 ઑ명, Ԣ다발 오࠳제가 생한

다. 문구와 도안을 ߉아 ݏ 제작하는 작স은 ࣚ 과 기계가 Ր없이 ݏ물리는 리

 ٞࣘ 에서 이루어진다. 한ٸ 서울에서 다௸ݭఠ리를 ନ고 티 기획을 ೮؍ 연

경 h ߅ઙࠂ 부부가 고성으로 이주해 이Ҕ을 운하고 있다. tఖ배만 غ면 어٣든 

ҡଳ다u는 ݈ 이 있는 것처럼, 어느 ࣽ 간 작স ٸ문에 ԙ 도시에  ਃ가 없다는 

사प을 깨׳았다. 오로ۄ스의 작ಿ은 단ࣽ ઑ명을 ֈ어 공간 ࠙ 위기를 ৮성

하는 예술 작ಿ으로 ಣ가߉는다. 특 드림ந처 ઑ명은 전ా적인 드림ந처에 അ

대적 ઑ명 기술을 목해 독특한 ࠙ 위기를 자아մ다. Ԣ다발 오࠳제는 생화를 그

대로 보존한 ٠한 ࢻ세한 표അ으로 공간에 생기를 불어֍는다. 작সप 한편을 소

ӏ모 전시장으로 만들 구상도 하고 있다. 오로ۄ스의 다양한 작ಿ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ഝਊ할 예정이다. 오로ۄ스의 작  ಿ제작 과정을 가

까이에서 ࠅ 수 있는 날이 머지ঋ았다.

 ъ원도 고성군 거진 ج고개길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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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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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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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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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로
라
댄
스

 의 향연을 표അ하는ࡄ 1

오로ۄ스의 작স물.

2 구ৠ 공간을 

오로ۄ스만의 

미감으로 ؔ ச೮다.  

3 레트로한 느՝의 पղ ઑ명.

4 오로ۄ스를 운하는 

연경 h ߅ઙࠂ 부부.  

5  그린 그림에 

ઑ명을 입൦ 작ಿ. 

� 자유로이 ޚ어나는 

오로ۄ스의 작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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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ઙ이 인р, 

신민
신 가가 ݅ ٚ ઙ ੋ р ೞաэ ࢿդ 눈ॊ을 가다. 

그를  ಿীח 부ઑ리한 അपী 한 ࠙ ֢৬ 

ড를 ೱ한 ਤ로의 ࣗݾ리가 ѹ 다.

EDITOR न송희•PHOTOGRAPHER 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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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도 분노에서 출발한다. 그는 약자에 대한 수많

은 ഇ오 ߧદ에도 ࣝ 방망이 처ߥ을 하는 판Ѩ사와 가

해자를 열심히 변호하는 변호사를 보며 충격을 받았

다. 분노를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표출할 방법을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미술이다. 자신이 만든 형상에 

메시지를 담아 일종의 퍼포먼스 형క로 보여 준다. 구

દ 피해 아ߧ을 낸 소֗상들의 눈 속에 향을 피워 성ݨ

동들의 영ഒ을 위로하고, 차별과 ഇ오에 ݏ서 당당히 

‘/o’를 외치자는 의미로 ‘/o’라고 적은 유토 원형 두상 

300여 점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지만 점

차 애환, 동정, 기ࢄ 등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 여 내

고 있다. “익숙하지만 당연시하고 지나ଢ଼던 분노의 여

러 지점을 포착하고 질문하려 노력해요.” 신민 작가에

게 작품은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투명한 언어다. 분노

로 시작한 작업은 부당한 현실을 알리며 질문을 던지

고, 비त한 분노를 느끼는 이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

시지를 건다.

ઙ ੋ р ࣘ  ҀҀ ӥٚ 원

여성, 노동자, 약자의 이야기를 계속 수면 위로 떠올리

기 위해 신민 작가가 택한 재료는 종이와 연필이다. औ

사리 버려지고 ମ기는 종이와 금세 지워지는 연필은 

힘없는 소시민과 약자의 이야기를 표현하기에 좋은 소

재였다. “티끌 모아 క산이란 말이 있죠. 약한 종이도 

겹겹이 ऺ 으면 견고해진다는 점에 위안을 어요. औ

게 묵살되는 이야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귀 기울이는 이

들이 많아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 믿어요.” 

단단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은 기도에서 

출발한다. 학ହ 시절 친구들의 시험 합격을 ࠽며 부적

을 그려 주던 그는 작가가 되어서도 기도하며 작업을 

이어 간다. 종이에 기도문이나 소원을 적고 구조물에 

붙이기를 반복하는 식이다. 2022년 서울시݀ 북서울

미술관 전시 <조각충동>에서 선보인 작품 ‘우리의 기

도a나는 동료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껴안는다 나는 연대한다’는 머리 망을 쓰고 저임금·고

강도의 감정 노동을 하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 달라 기도하며 완성한 작품이다.

작가의 정성 가득한 손길과 간절한 염원이 깃든 종이 

인간은 불굴의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당당히 క어난

다.  종이 인간의 존재감 넘치는 자క는 작가 자신을 닮

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

를 전달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음료 나가기 전에 이

물 체크 또 체크’라는 작품명을 보고 공감하며 ਓ음을 

터뜨리길,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마

음이 전해지길 바란다.

지난 3월 28일 미술계를 들ॅ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시

아 최대 아트 페어 ‘2025 아트 바 홍콩’에서 전 세계 신

진 작가 중 단 한 명에게 주어지는 M(M 디스커버리ૉ 

아트 프라이ૉ 첫 수상자로 한국 작가의 이름이 불린 

것이다. 주인공은 신민. 수상작은 ‘유주얼 서스ಖ트’와 

‘세미(ᕴጀ)’ 시리ૉ다. 작가는 과거 생계를 위해 패스트

푸드점과 대형 카페에서 일하며 느낀 감정을 작품에 담

았다. Ѩ정 머리 망을 쓴 조각품들은 한국의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를 상징한다. 아무리 ԠԠ 싸매도 머리 망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머리카락까지 막을 순 없다. 결

국 머리카락을 ڄ어뜨린 ߧ인을 찾기 위해 다 같이 모여 

$$TV를 돌려 본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작품 ‘유주얼 

서스ಖ트’에선 ‘누구야 ’ ‘너 아니야 ’ 서로를 의심하는 

불편한 시선이 가로지른다. 작가의 ॺॶ한 경험은 국

내를 넘어 머리 망을 쓴 채 일하는 아시아 여성 노동자

들에게 공감을 ࢙다. 18년간 정직하게 세상을 비추던 

신민 작가의 작품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를 ۱ز으로

신민 작가가 만든 커다란 종이 인간 작품에서 가장 먼

저 시선이 멈추는 곳은 ‘눈’이다. 하늘을 찌르듯 ࢆ죽 

올라간 눈ॊ과 금방이라도 ൟ자위가 어나올 듯한 

날카로운 눈동자. 그 안엔 분노가 서려 있다. 신민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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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ড한 ઙب ҀҀ ऺ 으ݶ ѼҊ해다ח ী ਤউ을 যਃ. 

औѱ חغޗ ঠӝب ̔ ࣘ ೞ다 ݶࠁ ӈ ӝח ٜ  

݆아Ҋ ؊ ա ࢚ࣁ ؼ Ѫ ۄযਃ.u

1 작ಿ ‘유주 서스ಖ트-민정(Ѩ은 머리 승들이여 فೖ에 ൨ 

안 ࡅ지게)’의 머리 망 ࣘ  머리카ۅ을 연로 그리고 있다.

2 न민 작가가 주로 사ਊ하는 재ܐ와 도구. 3 인간의 노동۱을 

대체하는 기계와 인간이 다ܲ 점  하나는 ‘ణ’을 위트 있게 

표അ೮다. 4 작ಿ ‘우리의 기도-나는 동ܐ를 미워하지 ঋ는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ԑ안는다 나는 연대한다’(2022). э은 

처지의 ൨든 노동자들ՙ리 연대하자는 의미를 았다. 5 2025 

아트 ߄ ഘ에 ಿ한 작ಿ ‘유주 서스ಖ트’와 ‘세미(ᕴጀ)’ 

시리ૉ. न민 작가는 ઙ이를 세미의 ҷ에 붙다 ڍ었다를 

반ࠂ하ݴ 표정에 변주를 주었다. 전시 기간 동안 세미는 ਓ거나 

눈물을 ൗ리거나 ࠙ 노೮다 . � .(. ٣스커ߡ리ૉ 아트 

프ۄ이ૉ를 수상한 न민 작가.

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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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 ߄ ഘ의 .(. 디झழߡ리ૉ 아 라이ૉ 

수࢚을 축하합니다. ݒ일 ߄Շ는 작  ಿࢸ치가 화제어요.

작업 초기부터 자유܂게 작품 배치를 바꾸는 걸 재미있어했어

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죠. 입체적인 작품은 각도에 따

라 분위기와 맥락이 달라져요. 작품 ‘세미	ᕴጀ
’의 얼ҷ을 정면

에서 보면 분노와 슬이 느ԑ지지만, 후면을 보면 머리 망이 

주는 메시지가 강۳하거든요. 다양한 맥락을 전달하면 흥미로

울 것 같아서 아트 바 홍에서도 작품 ‘유주얼 서스ಖ트’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 배치를 ݒ일 바Ծ어요. 

신민 작가에게 ࣿ은 하고 싶은 이ঠ기를 전하기 위한 또 다

른 어라고 וԑઉ요. ࠙ ֢를 ࣿ로 현한  ࣽ р이 기র

나나요? 

중고등생 시절 교의 주입식 습 방식이 불편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교가 마치 감옥 같ও죠. 어느 날 가정통

신문 ّ 면에 목이 ઔ린 채 숨이 막ഃ 가는 여생을 그렸어요. 

답답하고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미술로 표현한  순간이었죠. 

내재된 분노가 배설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Ԉ 치ெ׀ ڲ과 금ߑ이라도 어나  ৢ것 э은 զ܂고 거

.아 있어요 자. ઙ이 인р의 정이 하나э이ز׀ ࣃ

종이를 스무 Ҁ 이상 ࠢ 이다가 마음 놓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지면 그때부터 숨을 참고 눈, 코, 입을 거ஜ없이 그려요. 

작품의 눈이 부리부리하고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듯한 느՝이 

들 때까지 표정을 이리저리 바꾸죠. 그제야 작품이 살아 숨 ए

는 것 같아요. 관객도 제 작품의 눈과 마주ଢ଼을 때 코에서 나오

는 바람을 같이 느끼면 좋겠어요. 작품에 바리게이드를 치지 

않는 이유도 비त한 맥락이에요. 제 작품의 생생함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거든요. 

민주, ಣ화, 정൞, 진, 유진, 민정, ଲ١  사람 ഋ࢚의 작ಿ을 

만들 ٸ마다 한 자 한 자 정성झۣ게 이름을 지어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처럼 보편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

고 싶어서 어٣선가 들어ࠌ을 법한 이름을 ࠢ 이기 시작했어요. 

평ߧ한 이름도 나름의 뜻을 고심해서 지어요. 미진은 ‘아름다

울 미	ጀ
’에 ‘보배 진	᭐
’, 유진은 ‘를 유	ᇥ
’에 ‘보배 진	᭐
’ 자

를 ो죠. 각각 ‘우주의 아름다운 보배’ ‘우주를 르는 보배’라는 

뜻이에요. 작품에 이름을 ࠢ 이는 순간, 진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친구처럼 “미진아” “유진아”하고 불러요. 

ࣚ에 는 크기부터 전시장 천장에 을 정도의 크기까지 

크고 작은 인р ഋ࢚을 만들어요. 

작업을 할 때마다 이 작품을 누가 ࠅ지 생각해요. 2022년 개인

전 때 선보인 작품 ‘세미	ᕴጀ
’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

민들이 봐 ઼ 으면 했어요. 세미는 프랜차이ૉ 노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ץ네임이라 비त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공감하고 위

로를 받ও으면 했죠. 언제든 ஜ대 머리ݐ에 놓거나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한 손에 히는 크기로 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대형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할 때는 강۳한 메시지와 

오라를 전하기 위해 크게 만들고요. 각각 ݒ력이 있지만 ӏ모

가  작품이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요. 늘 작게만 표현ع던 노

동자가 서비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자처럼 서 있으니 위계가 

전복ظ서 통하더라고요.

작ಿ을 보면 ా 함과 ز시에 사회 문제를 인ध하게 하고, 

성까지 하게 만들어요. 전시 �으ਞ� ध에서 ݠ리ۅ��에

선 ֢  에 대한 문제의ध을 ы게ݎ 리ݠ ো시하는 자들이ز

했죠. 어ו 정도 의도ػ 부࠙인가요? 

작업을 하며 이런저런 맥락을 ࢴ다 보니 성찰까지 나아간 것 

같아요. 한때 미술 비평계에서 “은유가 드러나지 않고 일차원

적이다” “미술적 언어가 Ѿ여되어 있다”는 피드백을 받ও거든

요. 그런데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적으로 전달해

야 했어요. 지나가던 어르신이 봐도 단번에 작품의 의도를 ঌ아

채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저만의 전ۚ이에요. 

드ېӒ 아౭झ ݽ어	ݽ지민
৬ 함께 했؍ 서비झ ֢  자의ز

গജ을 과 ো기로 펼치는 퍼포ݢझ도 인࢚이었어요.  

퍼포ݠ가 غ어 작ಿ과 ো계ػ 퍼포ݢझ를 계  ࣘ선보여요. 

연ӓ과 무용을 좋아해요. 조각 작품은 정제되어 있고 시간성

을 보여 주기 어۵지만, 몸을 움이고 대사를 ਹ으면 조각 작

품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맥락을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전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퍼포먼스는 조각보다 ഻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ݒ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화

난 표정의 조각 작품을 보기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대사를 

격정적으로 내ߜ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예술가를 마주

할 때 ‘정  ݈화난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۳하게 남아요. 

작ಿ을 만들고 ߊ하기를 ݥ추지 ঋ는 것이 작가가 غ는 길이

라고 말한 이 있어요. খ으로 만들고 싶은 작ಿ과 향റ 계ദ

이 궁금해요. 

처음으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작업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지금은 기도와 관련한 작업을 준비 중이에요. 기도문과 경전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지금 시대에는 어ڃ 모습과 존재로 바Շ어 

있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전북도립미술관에선 ‘ഇ오’를 주제

로 한 어린이 전시 �아이스크림 ڜ�이 10월 26일까지 열리니 

어린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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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হ ಟ 바다ט길য ೞ ,ۅ여름의   ܖ࠶

ӣജӝ의 그ܿ을 ݅ դ ъ원ب ъܷ ߑࢎ ಹܰ름으로 가ٙ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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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바탕에 푸근한 자국들이 점점이 내려앉는다. 

둥글게 번져 나가는 점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달 밝은 밤, 아무

도 없는 텅 빈 마당에서 올려다본 하늘같이 무언가 아

득히 그리워지는 이미지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1913~1974)는 너무도 유명해서 모르는 이가 없

다. 현재 한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 1위부터 10위까지

가 모두 김환기의 작품일 만큼 그는 ‘한국에서 가장 비

싼 화가’이기도 하다. 크고 작은 전시는 물론 신문, 교과

서에서도 자주 본 김환기의 푸른 그림. 볼 적마다 그 아

름다움 속으로  끌려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강릉에서는 김환기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강릉

시립미술관 솔올(이하 솔올) 개관 특별 전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뉴욕시대>는 작가

의 화풍을 대표하는 점화(點畵)를 중심으로 100점의 

회화와 드로잉을 선보인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

의 무궁함에 새삼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여름의 첫 자

락에서 만나는 김환기의 작품 세계는 또 다른 울림으

로 다가온다. 

동해 물과 ‘환기 블루’  

김환기의 표현에 따르면 동해는 “지독히 푸르고 맑아

서, 흰 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그런 바다”

다. 1957년 프랑스 니스에서 개인전을 열었을 때, 그곳

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강원도 강릉역에

서 차로 7분 남짓, 김환기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솔올

은 동해의 안목해변, 경포대와도 가깝다. ‘소나무가 많

은 고을’이라는 뜻의 ‘솔골’로 불리던 지역의 옛 이름

을 딴 이 신상 미술관은 교동 언덕에 위치해 강릉 시내

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리처

드 마이어의 건축 팀,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를 맡아 

2024년 개관 직후부터 강릉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솔

올은 강릉시립미술관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지난 

4월 2일 재개관했다. 외부의 빛과 풍경을 그대로 받아

들이는 커다란 유리창이 인상적인 건물은 갓 꺼낸 캔

버스처럼 새하얗다. 로비에는 1950년대 전후 공간주

의(spatialism) 예술운동을 이끈 루치오 폰타나의 백

색 네온 작품이 천장 조명 대신 걸려 있다. 폰타나가 캔

버스를 뚫거나 베어 내는 식으로 회화가 지닌 평면성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극복해 나갔다면, 김환기는 정반대

의 전략으로 회화의 공간 개념을 확장시킨 작가다. 기

존의 사각 틀 안에 만경창파와 우주를 집어넣은 그 무

한의 세계는 놀랍게도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다.

전시실은 총 세 곳으로 김환기의 전시는 1·2층 전관에

서 진행된다. 전시의 부제는 ‘김환기의 뉴욕시대’다. 흔

히 김환기의 작품은 그가 머물렀던 장소로 구분되곤 

한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서구 미술의 신경향을 수학

한 동경 시기(1933~1937), 한국의 자연과 달항아리 등

을 주요 소재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 서울 시

기(1937~1956), 20세기 추상미술의 최전선인 유럽에

서 한국적 추상을 실험한 파리 시기(1956~1959), 귀국 

후 두 번째 서울 시기(1959~1963), 그리고 별세하기 전

까지 11년간의 뉴욕 시기(1963~1974)다. 뉴욕 시기에 

이르러 그의 작품에서 구체적인 형체는 완전히 사라

진다. 1층 1관에서는 드로잉과 스케치북 작업을 통해 

점화에 도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2층의 2관과 3관

에서는 ‘환기 블루’로 알려진 푸른 점화 작품과 작가의 

유작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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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 한 점 그리움을 찍다 

그의 일기에서 ‘점화’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65

년이다. “아침부터 백설(白雪)이 분분(紛紛) ⋯ 종일 그

림 그리다. 점화가 성공할 것 같다. 미술은 하나의 질서

다.”(1965. 1. 2.) 눈송이가 쌓이듯 화폭에는 물기를 머

금은 점들이 찍혔고, 그 송아리 얼룩 옆엔 하얀 오솔길 

같은 여백의 선이 생겼다. 또 다른 일기에서 그는 “서울

을 생각하며 오만가지 생각하며 찍어 가는 점”(1970. 

1. 8.)이라 말하기도 한다. 산마루 한옥집 감나무와 대

추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열매, 그리운 하늘과 바람, 

다정한 보름달, 보고 싶은 얼굴, 점경(點景)처럼 까마

득히 멀지만 선명하게 남은 풍경들. 여러 나라와 도시

를 떠돌아도 그의 마음이 머문 장소는 늘 이곳이었던 

셈이다. 작가의 그림에 점점이 찍힌 그리움의 정체는 

1962년 3월 5일 그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보

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내 고향은 전남 기좌도. 고

향 우리 집 문간에 나서면 바다 건너 동쪽으로 목포 유

달산이 보인다. 목포항에서 백마역 똑딱선을 타면 호

수 같은 바다를 건너서 두 시간이면 닿는 섬이다. 그저 

꿈같은 섬이요, 꿈속 같은 내 고향이다. ⋯ 순하디순한 

마을 안산에는 아름드리 청송이 숨 막히도록 총총히 

들어차 있고 ⋯ 낙락장송이 울창하게 들어찬 산을 바

라보며 또 그 산속에서 자란 나에게는 고향 생각이란 

곧 안산 생각뿐.” 

이번 전시 타이틀이 된 작업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눈물방울 같은 그리움이 빼곡하다. 뉴욕에

서 시인 김광섭의 부고를 듣고 슬픔 속에서 완성한 작

품이기 때문이다. ‘성북동 비둘기’로 잘 알려진 김광섭

은 그와는 성북동 이웃사촌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다

행히 그 소식은 오보였고, 작품은 서울로 보내져 같은 

해 열린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쉽게도 해당 작품을 볼 수 없다. 

다만 그와 유사한 초기 점화의 화면 구성을 보여 주는 

‘17-IV-71 #201’과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적은 메모지 

“다정한 보름달, 보고 싶은 얼굴, 점경(點景)처럼 까마득히 멀지만 선명하게 남은 풍경들.  

여러 나라와 도시를 떠돌아도 그의 마음이 머문 장소는 늘 이곳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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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색연필 데생이 공개된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

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을 쳐다본다. (중 )ۚ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가 어디서 무이 되어 다시 만

나 .ۙ” 정작 먼저 세상을 떠난 건 김환기였다. 1974년  

7월 25일, 그는 고க ࠽딩이 밀집한 포트체스터의 한 병

원에서 ֱ 일ആ로 눈을 감았다. 3관에 전시된 ‘7�V**�74’

는 수술을 받으러 병원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손을 보

았다는 마지막 작품이다. 자세히 보면 ߃그림의 흔적

이 희미한 연필 선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수수께끼 같

은 이 ं 자들은 뒤에서부터 작품을 제작한 연도(1974

년)와 월일(7월 7일)을 뜻한다. 

 ନ൦ ࢶਯ, 여름ߎ의 ࣗ 리

김환기의 호는 ‘수화(ᗑề)’다. 좋아하는 글자를 모아 

작가가 직접 붙인 이름이다. 나무와 초목을 뜻하는 한

자  ‘수’는 근본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사물의 본질이 하

는 말, 자연의 속삭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 

184센티미터, 마르고 껑충한 키의 예술가는 క생적 고

독 속에서 아득한 고향의 산과 들, 물과 바람의 음파를 

화에 새겼다. 무수히 많은 점이 색의 공간을 채우면 

낮고 희미했던 가락이 점차 뚜۶해진다. 넘실대는 파

도의 흥겨운 선ਯ, 굽이굽이 산을 넘는 바람의 울림, 맑

고 명랑한 여름밤의 두런거림. 소리는 작품 활동 초기

부터 그가 주목한 주제이기도 하다. 신안 섬마을 풍경

을 경한 리듬의 추상 화면으로 구성한 ‘론도’(1938)

부터 물결처럼 새파란 화면의 상h하단에 작은 오색 점

들이 군집한 ‘여름밤의 소리 7�****�70 �163’(1970), 동심

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산울림 19�**�73�

73 �307’(1973) 등 제목에서부터 이를 알 수 있는 작품

이 여ۤ 있다. 2관 전시장 중심에 놓인 ‘Air anE 4ounE * 

2�9�73 �321’(1973)은 이번 전시의 포스터이기도 하다. 

공기의 움직임, 마음의 파동과 같은 비가시적 대상을 

무수한 점으로 옮긴 그의 그림은 시공간을 는 마법

의 포ణ처럼 경이롭다. 

미술관을 나와 바다로 향하는데 문득 ঈ동ޭ지࣌의 

 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ۋ노래’가 떠올ߙ‘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ঊ아� ೦해하는 법을 알아”. 

만약 김환기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면 이들의 

노래를 좋아했을까  그림만큼이나 시를 사랑했던 그

는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한다.(<현대문학>, 1957

년 1월호, ‘파리 통신’)” 고 말했다.

 그가 부르던 노래는 지금도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리 파도 소리에 더욱 피치를 올리는 푸르른 노래. 온ݣ

세상이 파ۏ게 물드는 지금, 수화의 노ۖ소리에 귀 기

울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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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Ѧ ؊  

강ܷ시립미술관 솔올은 건축에 관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ତ 들러 ࠅ 만하다. 마이어 

파트너스가 강ܷ ॿ마 호భ에 이어 선보인 

기하적 ഋ태의 이 백색 건축물은 방문자에게 

건축적 산책을 제안한다. 미술관은 교동 7공원의 

산책로와 연Ѿغ며, 경사로를 오르면 마주하는 ఌ 

트인 전ݎ이 상히 매력적이다. 배롱나무가 자라는 

안뜰 예술마에는 고 և은 연ޅ이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가운ؘ 중정이 자리하고, 한옥처럼 

세 개의 파࠽리온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주 출ੑ구와 

카페가 ਤ한 중ঔ의 투명 파࠽리온은 내h৻부가 

모ف ഺ히 드러난다. 본래 있؍ 자연 ࣘ 에 건물이 

자연스레 스며드는 구조다. ӣജ기 특߹ 전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린다. 하반기에는 ‘핑 ಃ더’ 

시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미국 ౼아트 작가 

ந서린 번하드의 전시가 이어진다. 



비움과 움의 시р 

유원

ী٣ఠ의 ׀

EDITOR 최അ주•PHOTOGRAPHER ӣ은주

֢ ,과 ରप݃ ୌఔ을 ы ��ѐ ёप, Ѥъ한 धܐ로 

정ࢿԈ ର린 �झ 다과 �� ઑध, 

그리Ҋ 숲ী ل۞ऱ여 ૌӝח ৡୌ. 아ೞҊ ۄࡁ한 

여름 ോ가를 찾ח다ݶ ਬ원가 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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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가 자리한 곳은 197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신

ഒ여행지로 각광받은 충북 충주의 수안보 온천 관광 

특구. 유서 깊은 온천 호భ과 충주의 명물 Կ고기 요리 

전문점들을 지나, 아래로 남한강 줄기가 흐르는 온천

교를 건너자 드디어 돌담을 낮게 드리운 유원재가 모

습을 드러낸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오후 2시. 유원재 로비에 들어

서자 체크인을 도와줄 담당자가 ‘라운지 수’로 일행을 

안내한다. 따스한 귤피차와 양갱을 음미하며 라운지

의 통유리 ߆으로 시선을 돌리니 온통 물 세상이 펼쳐

진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느낌. 라운지 수와 건너

편 카페, 그 사이를 연결하는 회랑과 돌담 안쪽으로 물

의 정원을 만들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물결의 일렁임

을 바라보게 한 것이 이채롭다. 첫인상부터 ث보이는 

섬세함. 유원재가 더욱 궁금해진다. 

1 유원재의 ёप 4개 ఋ입 

 하나인 수정. ёप마다 ড 

165제ғ미ఠ(50ಣ)의 정원을 ಿ 고 

있다. 2 ёप 유ࣽ의 노천ఔ. 

정원을 ۄ߄보ݴ 온천을 

즐길 수 있다. 3 ёप 수정의 ஜप. 

장٣ ࠂ자이ց의 ߷지 작ಿ이 

인상적이다. 4 유원재 티시에가 

ࣚ수 만든 ऄ 아이스림. 

하루 ߣ ف 카페에서 ହ의적인 

٣트와 음ܐ를 선보인다. 

5 편하고 ݧ스러운 유원재 생ഝࠂ.  

정원을 ಿ  ओ과 ࢝ࢎ의 

2023년 9월에 문을 연 유원재는 한옥의 전통미를 현대

적으로 해석한 객실 16개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내

려다보면 각각 독݀된 객실 7채와 9채가 2열로 나란히 

자리한 모습이다. Ѩ은색 지ࠡ을 ল은 건물들이 각기 

다른 ֫이로 물결치듯 이어져 주변 산세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다. 객실 사이사이엔 담을 두어 사적 공간

을 확보하고, 모든 객실에 개별 정원과 노천탕을 설치

해 ओ과 사색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청마

루와 디٨돌, 격자무ס ହ 등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객

실 곳곳에 적용한 것도 ݧ스럽다. 유원재의 객실 타입

은 유순, 겸화, 청심, 수정 네 종류. 퇴계 이황의 마음을 

다스리는 서른 가지 비법에서 이름을 따৳다. 크기는 

20평형과 30평형 두 종류로, 기본 2명부터 최대 4명까

지 이용 가능하다.  

이 중 에디터가 묵은 객실은 유순. 문을 열고 들어서

니 은 고동색과 금색으로 마감한 인테리어가 차분

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장 먼저 눈에 ڹ 건 거실 앞 

통ହ 너머로 보이는 ൘ 마당 정원. 살구나무와 노각나

무가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둘이 ঊ아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기 좋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거실 

안쪽, 디٨돌과 대청마루로 꾸민 공간은 차실 겸 침실. 

욕실을 통과해 ߆으로 나가면 마당 풍경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탕이 비밀스럽게 자리해 있

다. 눈길 닿는 곳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공간들. 

서둘러 을 풀고 노천탕에 ރ을 담그니 긴장된 근육

이 스르르 풀리며 머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숲ী উѹ ࣿ을 ݡ다

온천욕으로 ރ의 피로를 풀었다면 이ઃ 건강한 음식

으로 에너지를 채울 차례. 유원재가 야심 차게 준비한 

다이을 즐기러 레스토랑 미선으로 향한다. ‘모든 슬

이 사라진다’는 꽃말을 지닌 미선나무는 유원재의 

마음을 담은 상징. 레스토랑 이름도 미선이다. 

유원재 객실에는 주방과 다이 공간이 없는 것이 특

징이다. 체크인 당일 저֘ 식사와 이ౢ날 조식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루 두 번 카페에서 파티시에가 

준비한 디저트와 음료도 제공해 유원재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배가 출출할 이 없다. 레스토랑 미선의 ܚ

은 객실 수와 동일한 16개. 한 의 공간이 하나의 객실

을 위해 오롯이 준비ظ 기다리는 일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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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미선의 문을 열자, 커다란 통유리ହ 너머로 

보이는 돌과 이끼,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꾸민 정원

이 감탄을 자아낸다. 숲속 만찬에 초대받은 기분. 상

큼한 사과주에 한 입 거리 안주 4종을 곁들인 ݏ이 차

림을 시작으로 최고 등급 한우와 싱싱한 해산물, 충주

에서 난 제철 채소와 과일 등으로 차린 9코스 요리가  

2시간 동안 눈과 입을 즐ѩ게 한다. 

가장 인상적인 코스는 온천을 표현한 해산물 플래터. 

도미와 참소라로 만든 물회와 매실에 절인 문어 숙회 

등 4종의 요리가 유리 접시에 담겨 나오는데, 접시 아

래로 파인 볼에 온천수를 부으니 하ঢ 김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마무리 코스는 충주 잎새버섯 솥밥에 간

장과 기버터를 넣고 비벼 주는 솥밥. 졸깃한 버섯에 ׂ

은밥의 오독한 식감, 고소하고 감ச맛 나는 간장과 버

터의 조화가 먹을수록 입맛을 당긴다. 

경북 문경에서 9대에 걸쳐 전통 방식으로 도자기를 빚

어 온 조선요, 수작업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ث보

이는 거ହ유기 등 음식을 담은 그ܶ에서도 품격이 느

껴진다. 유원재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은 김유재 총

Қ ࣓ 프. 미국과 ந나다, 남미, 일본에서 정교한 이탈

리아 요리와 프렌치, 일식 요리를 ࢼ렵한 실력자로 재

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ହ조적 레시피를 선보인다.

1 유원재 카페. 물의 정원을 ۄ߄보٣ ݴ트와 

시그ց처 음ܐ, 생맥주 등을 즐길 수 있다. 

2 온천을 표അ한 해산물 ېఠ. ݍ은 물ۿ 보는 

즐거도 선사한다. 3 ‘৴의 ߏ상’이 부ۣ지 ঋ은 

13 ઑ식. 4 레스ష랑 미선의 ܚ. ా ହ ߆으로 

य그러운 정원이 보인다. 5 유원재에서  

만든 사과주에 4ઙ의 안주를 곁들인 ݏ이 차림. 

� ӣ유재 ୨Қ ࣓ 프. 재ܐ 본연의 ݍ을 리는 

ହઑ적 레시ೖ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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ਬ원ۆ 름의 উध 

저֘을 먹고 나니 졸음이 밀려오지만 한밤에 즐기는 

온천욕도 포기할 수 없다. 유원재에는 객실별 온천 외

에 노천탕이 포함된 남֗ 대중탕과 대여탕도 있다. 서

로 다른 스타일의 대중탕을 모두 경험하도록 매일 남

탕과 여탕을 바꾸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중 

자연석과 조경수로 꾸민 대중탕에 ރ을 담그니 깊은 

산속 천연 온천탕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대중탕 옆에

는 4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여탕도 있다. 돌담과 정원

으로 둘러싸인 넓은 노천탕에서 연인이나 가족이 프

라이ࡁ한 온천을 즐기기 좋다. 유원재에서 온천을 하

고 나면 ރ이 개운하고 피부가 매Ս러워진 느낌이 드

는데, 이는 부드러운 수질의 수안보 온천수 덕분이다. 

수안보 온천은 지하 250미터에서 용출되는 수온 53

도, 산도 8.3의 약알카리성 온천 원ঘ으로, 인체에 이

로운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피부병, 신경통, 피로 해

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조실

록>에는 క조 이성계가 ঈ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수안보 온천을 자주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수안

보 온천을 ‘왕의 온천’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25년에 개발한 이래 국내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것

으로 인정받은 수안보 온천수는 현재 충주시에서 중

ঔ 집중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유원재에서의 이ౢ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또 노천탕

을 찾았다. 따스한 물에 ރ을 담그며 천천히 하루를 시

작하는 호사라니. 조식은 또 어떤 감동을 줄까 기대하

며 레스토랑 미선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버터헤드 상

추 샐러드에 이어 사과와 당근, 요구르트를 넣어 만든 

디స스 주스로 시작되는 13 반상은 가히 ‘왕의 밥상’

이 부럽지 않은 구성이다. 전복과 ״, 능이버섯을 넣고 

맑게 Փ인 유원재 시그너처 보양탕에 장어구이와 ೦

정살 수육, 미역과 ఽ으로 २ 묵과 보리굴비 등 하나하

나 정성스러운 맛과 차림새에 절로 감동이 인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숙박료에도 오픈 런을 해야 할 정도

로 인기가 많은 프리미ষ 온천 호భ. 유원재에서의 1박 

2일은 비움과 채움, ओ과 사색의 의미를 깨닫는 소중

한 시간이었다.

주소 북 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문의 043-820-8100

가는 방법 ҃ 기도 출발을 기준으로 ౸Ү역에서 

KTX�이을 타고 ࣻ উࠁৡୌ역까지 �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1 대ఔ의 पղ 온천ఔ. 수이 

부드ۣ고 경한 수안보 온천수는 

ೖ부߽과 न경ా, ೖ로 해소에 

ബ험이 있는 것으로 ঌ۰다. 

2 유원재에선 ރ의 기운을 

북ث고 ೖ로를 ಽ어 주는 테ۄೖ 

프로그램도 운한다. 

3 숲ࣘ에 ل러ऱ여 온천을 

즐기는 대ఔ. 4 불ݨ을 하거나 

଼을 ੍ 기 જ은 ۄ운지 온.

5 로비의 전시관 ѿ ѓ러리. 상을 

ా해 유원재의 사계을 ࠅ 수 있다. 

� 자연석과 정원수로 Բ민 노천 

온천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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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행

EDITOR ӣ은•PHOTOGRAPHER ӣ은주

 .다가ৡ 여름의 정ஂ가 여೯의 խ݅을 ӓ한다 ఀࢿ

 으로 ൜Ѥೡ 때, ഋഋ한 ঠ시장의 ৌӝ가ࡄ 의 ഐं가가ߎ

.աځ ୌ으로 ঠ೯을 ب൧ 때, ъ원ߋ 을م시의 যب

�월, ߎ이 ؊ ૌ거 

천 여행

어떤 여행은 도시의 어م과 함께 시작된다. 때론 아스

라한 가로등 불빛이, 적요를 Հڦ는 바람의 흔적이 낯

선 여정의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야행의 매력은 밤바

람에 온기가 맺히는 이 계절에 더욱 무르익는다. 여름, 

호수 그리고 야경. 이만큼 여행자의 낭만을 일깨우는 

조합이 또 있을까. 올여름 첫 야행지를 고심하다 끝내 

춘천으로 향한 이유다. 삼면이 호수에 감싸인 이 청청

한 물빛 도시는 일ށ을 기점으로 한க 깊은 빛과 어م

의 க위를 드러낸다. 

଼ 길, ୌ ঠ҃ ח Սࡄ

여정의 출발점은 의암호 상공을 가로지르는 ‘삼ঈ산 

호수케이블카’다. 활과 부메랑을 모티브로 설계해 

2021년에 문을 열었는데, 삼천동에서 삼ঈ산으로 이

어지는 3.61ఆ로미터 길이의 코스 내내 그윽한 호ं 가 

풍광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기 좋다. 특히 일ށ 직

전에 의암호 정차장을 찾으면 해가 엿거리는 기암절

벽을 병풍 삼아, 케이블카 조명이 호수 수면에 부٭혀 

반짝이는 영원 같은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

북한강 물길을 따라 ખ 더 북쪽으로 향하면, 레고랜드

가 위치한 하중도 ݏ은편으로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말 강원도 춘천시가 의암

호의 수생క계를 관람하며 각종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옛 물양장(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자리에 

조성한 따Տ따Տ한 신상 공간이다. 1만 제곱미터 부지

에 잔디 마당과 공연장, 야생 화원, 전망대 등이 들어

서 있는데, 그중 구름다리 형క의 전망대는 한낮의 경

관도 수려하지만 밤에 꼭 한번 걸어 볼 것을 권한다. 전

망대를 ࡂ 둘러ऴ 조명 덕분에 마치 빛과 함께 산책하

는 듯 색다른 정취가 느껴진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망대가 춘천대교 야경을 감상하는 데에도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 55미터 ֫ 이의 원형 주이 ࡼ

어 내는 색색의 조명부터 다리 상판에서 시작되는 272

미터 규모의 분수 쇼까지, 전통의 야경 명소로서 춘천

대교의 입지는 매년 ओ 없이 등장하는 도시의 랜드마

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공고하다. 

형형한 춘천대교 불빛을 끼고 20분가량 산책하다 보

면 북한강과 소양강이 ݏ닿는 물줄기 위로 새로운 빛

의 이정표가 나타난다. 춘천을 대표하는 포토존 ‘소양

강스카이워크’다. 전체 길이 174미터 중 156미터 구간

이 투명 강화유리 덱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교량 Ս트

1 야경이 눈부न 

춘천대Ү. 드ۄ마 

�선재 স고 어� 

୫지로도 입소문이 

լ다. 2 아름다운 석양 

아ې서 운행하는 

삼ঈ산 호수ா이블카. 

3 소양ъ스카이워가 

춘천의 ߎ을 ߋ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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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의 원형 광장에서 감상하는 탁 트인 풍광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 낮에는 모험심을, 밤에는 낭만을 채

워 주는 다재다능함 역시 여행객들이 손Ԟ는 매력 포

인트. 일ށ 뒤 스카이워크 전체에 조명이 켜지면 물과 

하늘 사이를 파고드는 오색 불빛이 여행자의 밤을 황

ഓ하게 만들어 준다. 

ખ 더 ֫ 은 지대에서 호수와 강이 어우러진 전경을 한

눈에 담고 싶다면 도시의 동쪽 전망대 격인 ‘구봉산 카

페 거리’로 향한다. 1992년 춘천외곽도로가 구봉산 중

డ까지 연결되면서 일대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춘천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야경 맛집 중 상당수가 이곳에 모여 있다. ݣନ이 

봉의산 너머로 ڄ어지는 붉은 석양과 Ѩ푸른 산수 병

풍 아래 펼쳐지는 도심부의 야경은 커피 한 잔 ч으로 

즐기기엔 지나치게 근사하다. 

ঠ시장ীࢲ ݃  rխ݅ ୌs

호수와 산을 오가며 춘천의 야경 명소를 ࢼ렵했다면 

이ઃ 진짜 이 도시의 밤을 맛볼 차례다. 현재 춘천에는 

총 일곱 곳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중 풍물시장과 후

평시장에 여름 내내 야시장이 선다. 어두운 골목 어귀

를 밝히는 휘황한 불빛과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맛

깔스러운 안주, 가판대 천막 사이로 새어 나오는 ഷഷ

한 온기까지, 과연 야시장은 여름 낭만 야행의 정점이

라 할 만하다. 특히 지난 4월 발 ࡅ르게 개장한 후평어

울야시장은 소박하면서 정겨운 분위기와 인심 두ق

한 먹거리 덕분에 이미 여행객들 사이에서 춘천 야행

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는 중이다. 

신기루 같은 노란 불빛에 이끌려 느지막이 후평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도시의 어م 아래 숨어 있던 뜨거운 

풍경이 돌연 모습을 드러낸다. 인파로 들ॅ이는 골목 

양쪽의 매대마다 서로 다른 장르의 메뉴가 그득하다. 

전이며 국수 같은 전통적인 노포 음식부터 ״꼬치, 치

అ, 족발, 떡ࠃ이, 육회, 해산물 구이 등 육해공을 아우

르는 주전부리, 여기에 생ݓ주와 막걸리, 하이볼까지 

더해지니 어디 하나 거를 타선이 없다. 사실 후평어울

야시장은 문 닫힌 상점 골목에 외부 인력이 들어와 가

판을 여는 일반 야시장과 달리, 시장 상인들과 함께 호

൚하고 성장하는 지역 축제와 같다는 점에서 한க 의

에ై어

수려한 숲과 호수의 풍광을 그저 눈에 담는 것만으ۿ 

부하다면 천시와 천레저· 태ӂ도조직ਤ원ഥ가 

기ദ한 ‘에코투어’에 주목할 것. 천의 자연을 보다 Ө이 

만끽할 수 있는 ൧݂ 레저 관광 프로그۔으로, 자전거 

라이٬과 의암호 카־, ࠡ 어섬 둘레길 트레ఊ 등 세 

가지  투어가 Ѿظ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모 

인원은 500명,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문의 010-7439-9411

미가 깊다. 새우 꼬치 하나, 오징어회 한 접시에도 수북

이 ऺ이는 상인들의 이야깃거리가 골목 전체에 살가

운 정서를 더한다. 덕분에 지난해만 해도 약 2만 8100

명의 방문객이 ށ릴 정도로 인기가 ֫ 았는데, 전통시

장 활성화는 물론 위축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도 సస히 해내고 있다. 

한편 풍물시장의 꼬꼬야시장 역시 지난해 ‘춘천 플’

로 4/4를 뜨ѩ게 달구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최근 다

시 문을 열었다. 1980년대부터 전통시장의 명ݓ을 이

어 온 풍물시장을 터로 삼은 만큼 강원 지역을 대표하

는 야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각종 콘బஎ 강화

에 주력하는 중이다. 상점가 아케이드 안쪽으로 테이

블이 ԤԤ 들어찬 후평어울야시장과 달리, 널ନ한 잔

디밭 광장에 먹고 마시는 공간을 조성해 한결 탁 트인 

야장 감성이 느껴진다. 참고로 꼬꼬야시장은 풍물시

장 장날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후평어울야시장은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

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한다. 

1 넓은 연۸대의 인로 

ࠞ비는 ԘԘ야시장 

ਖ਼٣밭 ঔ광장. 

2, 4 റಣ어울야시장의 

다양한 주전부리. 간단한 

안주부ఠ 본Ѻ적인 식사 

 까지 선ఖ의 이ݫ

넓다. 3 금ਃ일과 షਃ일 

 마다 റಣ시장 Ҏ목을ߎ

가ٙ 채우는 시민과 

여행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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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ޙ을 여ח ୷ઁ

춘천의 여름을 알리는 건 무르익은 밤의 정서만이 아

니다. 풍경의 농담이 어지는 6월, 여행자를 설레게 

하는 온ы 축제가 개막 준비에 한ହ이다. 가장 먼저 ‘춘

천사이로248(8itI사이로게임)’이 포문을 연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 축제는 ‘누구나 와서 즐기는 사

이로 놀이터’를 테마로 14일과 15일 공지천 인라인스케

이트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다’ 같은 추억의 단체 게임을 비롯해 ֔ 플ܼ스 오리지

널 시리ૉ <오징어 게임> 콘ࣆ트의 미࣌ 프로그램,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아이మ을 만드는 체험 부스 등

이 준비ظ 있다. 버블 아트 쇼와 마술 퍼포먼스, 마임 

쇼 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역시 다양하다. 

제철 먹거리의 가치를 아는 여행객이라면 21일부터 이

ౣ 동안 신북 샘밭장터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춘천 감

자 페스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춘천이 자랑하는 하

지감자를 단순한 판매 상품이 아닌 문화 체험 소재로 

활용하는 행사다. 감자빵의 원조로 유명한 디저트 브

랜드 ‘감자밭’과 감자로 수제 ݓ주를 제조하는 ‘감자아

일랜드’, 도그 맛집으로 Ԟ히는 ‘박사마을Ғ도그’, 

감자 테마의 이색 소품을 선보이는 ‘포테이토교’ 등 트

렌디한 로컬 브랜드의 ౼업 스토어도 이제 막 오픈 준

비에 나섰다. 명랑 감자 운동회, 감자 슬라임 만들기, 

천ై어ಁझ

모바일 티 한 장만 있으면 48시간 동안 마음Ԉ 

천 ‘ш성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레고랜드와 

애니ݫ이࣌박물관, 레이정Ӗ 천엔타점, 

박사마을Ғ도그 등 ୨ 11곳의 인기 시߂ ࢸ 

명소 이용ӂ을 ԤԤ ׂ 러 담은 ‘천투어ಁ스 

48시간ӂ’ 덕분이다. 단, 이ౣ을 알차게 보յ 만큼 

일정이 ււ하지 ঋ다면 앞선 혜ఖ을 리적으로 

축한 ‘천투어ಁ스 라이트ӂ’을 ୶천한다. 

첫 ੑ 장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레고랜드와 

레이정Ӗ을 제৻한 모든 제휴 시ࢸ에서 이용 

가능하다. 48시간ӂ은 4만 9900원, 라이트ӂ은 

1만 5900원이다.

문의 070-4263-7790 제
작
 지

원
 춘

천
시

청

감자 요리 쿠킹 클래스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ր한 

체험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마۲되어 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하반기부터는 문화도

시 춘천의 면모가 한க 강하게 드러난다. 도시 이름을 

내건 간판급 문화 예술 축제가 26일과 27일, 나란히 개

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먼저 출발하는 건 

2014년 한국 독݀ 다௸ݭ터리의 선구자인 고(ຜ) 이성

규 감독을 기리며 시작한 춘천영화제. 많은 지역 영화

제가 그러하듯 규모가 크진 않지만, 춘천의 문화적 정

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독݀ 영화 생క계를 지키기 위

한 실험의 장으로 그간 성실하게 기반을 다져 ৳다.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화의 봄’을 슬로건으로 삼아 영

화인과 관객이 ‘자유롭고 흥겹게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춘천영화제가 차근차근 성장 중인 지역 기반의 영화 

플ۖಬ이라면, 올해 27회째를 ݏ는 춘천연극제는 이

미 국내외로 명성이 ֫ 은 대규모 공연 예술 이߮트다. 

6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장장 128일간 도시 곳곳을 

돌며 펼쳐지는데, 단순한 축제를 넘어 ਓ음과 메시지

를 함께 담은 코미디 연극을 통해 많은 이들과 교감한

다. 이 여름, 우리가 춘천을 찾아야 하는 이유 역시 계

속 늘어날 거란 이야기다.

1, 2 지դ해 춘천화제 

개݄식 풍경. 올해는 

과거 기무부대 관사로 

사ਊ하؍ 춘천예술ୣ 

ਖ਼٣마당에서 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3, 4 여름의 

시작을 ঌ리는 

하지감자의 ۱ݒ을 

만՚하고 र다면 2025 

춘천 감자 페스ఋ를 

֬치지 ݈  것. 5, � 다양한 

거리 공연이 열리는 

춘천연ӓ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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ਕఠ로 ߸ݽೠ ҃ 포해수욕장  

강원도의 여름 피서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역시 경포해수욕장이

다. ಹ른 바다와 고운 모래사장, 색색의 파라솔이 늘어선 경포해수욕

장은 상상만으로도 설렘을 안ӟ다. 경포해수욕장은 사시사철 수많은 사

람으로 ࠞ 비는 강릉의 대표 관광지. 강릉 시내에서 북쪽으로 6ఆ로미터, 

경포대에서 1ఆ로미터 거리에 있어 근성도 ݒ우 ڪ어나다. 경포호와 

동해 바다 사이 6ఆ로미터에 걸쳐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수심이 1_2미

터 정도로 낮아 남֗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좋다.

본격적인 해수욕의 계절, 6월 28일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한다. 경포해

수욕장 개장을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여느 해수욕장에선 ࠅ 수 없는 역

동적인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7일까지 대형 워터 슬라

이드와 유아 · 어린이용 수영장을 ы춘 해수풀장을 마련한다. 특히 가족 

단위 피서객이 신나는 한때를 보յ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해수풀 앞

에는 그늘막을 설치해 편히 ऒ 공간도 확보했다. 40년 만에 부활한 추억

의 오리바위 다이ࡂ대도 흥미܂다. 바다 가운데 ࣟ 은 오리바위까지 부

교를 ߍ고 걸어가면 바위 끝에 설치된 높이 2.4미터의 다이ࡂ대가 보인

다. 바다가 두۵지 않은 용자는 한 번ତ 도전해 ࠅ 만하다. 수심 5.8미터

의 동해 바다에 풍덩 ڪ어들면 한여름 더위가 저만치 물러난다. 

7월 4일에는 안목해변, 주문진해변, 소돌해변, 송정해변 등 강릉시 면

동에 자리한 해수욕장들도 일제히 개장한다. 이 중 카페 거리가 있는 안

목해변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자도 이용 가능한 ಛ 비치다. 커피 향 가득

한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거나 반려동물과 백사장을 거ק며 산책을 즐

기기에 좋다. 주문진해변은 #54 ޭ 비٣오와 드라마 �도ӵ비� ୫영지

로 급부상한 곳. 드라마 �더 Ӗ로리� ୫영지인 소돌해변과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송정해변도 강릉의 여름 여행지로 ࡐ놓을 수 없다. 

ъܷ의 ৈ ܴ ୷ઁ와 խ݅의 द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바다의 열기를 한층 높여  축제가 경포해변 일

원에서 열린다. 6월 27일 강릉 여름 축제의 포문을 여는 행사는 ‘제5회 강

릉 비치비어 페스티ߥ’이다. 전국 각지의 수제 맥주와 강릉의 지역 먹거

리를 즐기며 여름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수제 맥주 부스와 함께 

지역의 수공예품을 ౸ݒ하는 리마 부스도 마련하고, 라이브 밴드

와 ٣제 파티, 버스ఊ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한다. 맥주에 진심인 사

람이라면 맥주 만들기 체험에 도전해 ࠅ 것. 바바람을 맞으며 비치 요

가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경포해변을 뜨겁게 달ҷ 또 하나의 축제는 ‘2025 경포 ॉ머페스티ߥ’이

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주일간 ಹ른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

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록, ൩합, 발라드, &%. 파티 등 

 일 다른 테마로 경포의 밤을 화려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ݒ

해양 스포எ와 버스ఊ,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는 ‘제2회 강릉 버스ఊ 전국대회’가 열린다. 전

국 각지에서 음ঈ에 자신 있는 ޭ 지࣌들이 모여 재능을 겨루는 흥미진

진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대회 기간 중 ݒ주 금 · 토 · 일요일에 본선 무대

가 펼쳐지고, 이를 통해 선발된 8개 이 8월 16일 Ѿ승 무대에 오른다. 

 주 목요일에는 실력 있는 버스커들이 강릉 바다를 아름다운 선ਯ로ݒ

물들이는 프리 버스ఊ을 선보인다.

제
작
 지

원
 ъ

ܷ
시

청
  

해수과 축제의 계절

여름 ъܷ의 խ만 
ੌ ъܷ의 해ࣻ장ٜ ب다가ৡ 여름, ъ원 ఀࢿ ઁ ѐ장을 খفҊ 다. 

�ਘ과 �ਘূ ࣻ  .ৌ릴 정다 ب୷ઁ חझఊ, пઙ 해ন झನஎ를 ૌӝߡ ৬ݓ ઁ

1 여름이면 거대한 워ఠ로 변모하는 

경ನ해수장. 2 수제 맥주와 ъܷ의 ݡ거리를 

즐길 수 있는 ъܷ 비치비어 페스티3 .ߥ 전국의 

뮤지࣌들이 재מ을 겨루는 ъܷ ߡ스ఊ 전국대ഥ.   

4 40֙ 만에 부ഝ한 추র의 오리߄위 다이ࡂ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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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ۇ드빛 호수와 라߮더 향 가득한 강원도 동해의 무릉별유천지에서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2025 무릉별유천지 라߮더축제’가 열린

다. 관람객의 오감을 자ӓ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

고, 나태주·박군의 �태군 노래자랑 � 시ો2 Ѿ승전, 초대형 버블 ࣳ , 보라

색 테마 리마, 라߮더 트레일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축제 기간 중 14, 15, 20, 21, 22일에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ܙ루ۇ라 라߮

더 트레일’을 운영한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청옥호부터 라߮더 정원, 

금곡호와 잔٣밭을 걷는 2시간 코스로, 아름다운 호수를 감상하며 향Ӛ

한 라߮더 향기에 취할 수 있다. 특히 석회석을 채ҷ하고 난 구덩이에 금

곡계곡의 물이 흘러 내려와 형성된 2개의 호수 청옥호, 금곡호가 이 구간

의 하이라이트다. ‘ܙ루ۇ라 라߮더 트레일’ 참가자에Ѳ 기념품으로 가방

과 손수건, 배지 등을 제공한다. 

무릉별유천지는 동해 소금길 세 코스 중 하나인 제3코스 금곡동 ঢ়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동해 소금길은 과거 선조들이 동해시 북평장터에서 

구입한 소금을 백두대간 고і길을 따라 정선의 임계장터를 비롯한 영서 

지역으로 옮길 때 이용했던 ঢ়길. 중요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던 의 터

전이자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길이다.  

무릉별유천지의 탄생 배경도 흥미܂다. 1968년부터 ह용$�&가 40년

간 석회석을 채광하던 무릉3지구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1만 

8100제ғ미터	약 5500평
 ӏ모로 조성한 라߮더 정원은 6월부터 7월 

초까지 절정을 이ܞ ಹ른 호수와 대비되는 보ۊ빛 세상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의 4인승 스카이Ӗ라이더와 최대 속도 시속 40ఆ로미터의 ঌ파인

코스터, ୨길이 1.5ఆ로미터의 오프로드 루지와 ܀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짜릿한 어드߮처 체험 시설도 마련되어 동해시의 떠오르는 여행지로 주

목받고 있다. 

  ୷ઁ؊߮ۄ ਬୌ지߹ܷޖ ����

ӝр 6월 14일_22일

장소 강원도 동해 무ܷ߹유천지 일원 

문의 033-532-1945(동해문화관광재단) 제
작
 지

원
 동

해
문

화
관

광
재

단
  

Ѧ으ݴ ૌ기는 라߮؊축제
 .୷ઁ가 ৌ린다؊߮ۄ ࢲਬୌী߹ܷޖ 한ࢤച ҕр으로 ޙ ࠂ

ౠ߹ 로그۔으로 r߮ۄ ۄۇܖܙ؊ ۨ sੌب ݃ ۲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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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맛 나는 이࢝ ଼  ߑ
서울 ো남زҗ ো൞ز에 য়֬ࡐ ݶ을 ࣻ  হח ଼ ై ߑ য. 

଼ 기݅ 해도ܰޖݠ  ೠ ӂ ಟ ࠁ고 र은 ةౠೠ ࣆ ଼ .을 ও다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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ప݃о ח Ҏݾ ఐ

EDITOR न송희•PHOTOGRAPHER ӣ은주

파ی에 관한 모든 것

ܖ࠶॑

지난해 2월 14일 파랑에 진심인 공간이 생҂다. 이름도 ॑ 블루. 표지가 파란 책과 제목에 ‘파랑’이 들어간 책 등 파랑과 관련된 책이 모두 모

인 곳이다. 책만 파란 게 아니다. 서점 앞을 지키는 자전거부터 스피커, 위스키 라߰, ఢ테이블, 심지어 찻잔 테두리까지 파ۏ다. 블루와 관련

한 재ૉ 감상회도 진행한다. 이름은 재ૉ চߧ명에서 따온 ‘#MVF )PVS’. 물감과 색연로 나만의 블루를 만드는 경험도 특별하다. 메뉴마저 

파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음ܐ로 준비했다. 깊고 진한 블루가 떠오르는 드립 커피 ‘올드 블루’와 싱그러운 하늘색이 생각나는 ؚ 마크 티 ‘ 

ೲߥ’이 대표적이다. 또 어ڃ 블루가 등장할까.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 블루만의 파란 세계가 궁금해진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ૐ가로 2�  문의 !TPCMVF@PGGJDJ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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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ঠ기를 현प로 만든 마법 э은 공간

달ќ଼방

개성 넘치는 표지와 역동적인 타이포그래피가 담ӟ 그림책들이 

정면으로 손ש을 맞이하는 책방. ы고 싶은 책을 신중히 고르는 

마음이 달ќ을 소중히 다루는 행동과 아 달ќ책방이라 이름 

지었다. 명유미 대표는 자유분방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ӟ 그림책

을 비롯해 국내에 많이 ঌ려지지 않은 일러스트레이터 책도 소

개한다. ݒ달 열리는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 작품 전시도 호기

심을 자ӓ한다. 특히 아동 눈높이에 맞 작품을 배열하는 등 명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느ԑ진다. 전시 기간에는 작품과 관련한 

재미있는 워크ࣸ도 진행한다. 그림책 �ݷ 속 લ방�치 다ٞ기ݷ

치와 ٣포리가 겨루는 장면처럼 을 나누어 육수 맛 대Ѿ을 펼

치고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는 식이다. 책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

기를 재현해 보는 경험이 색다르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길 43-35  문의 !FHH.CPPLTIPQ 

੍고 ॳ는 손님들의 사ی방

ಕಌ

서울 연희동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페퍼는 김민정 대표가 연남동과 상수동에서 운영하던 만화 카페 ‘즐거운작당’과 그림

책방 ‘달달한작당’을 합쳐 새܂게 만든 공간이다. 독특한 점은 회원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아는 사람만 오는 비스럽고 

안전한 공간을 지향하는 김 대표의 뜻이 담҂다. 책장엔 주인장의 취향과 사심이 가득한 책 2만여 권을 ষ선해 채워 ֍었다. 

모임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 5주간 최대 50권까지 빌려 갈 수 있는 ‘테이크아ਓ 북럽’, 평소 미ܞ 왔던 ٰ 을 하는 

‘이래 ࠍ도 워크ࢪ’ 등 모임 내용도 이색적이다. 여느 만화방이나 카페처럼 라면과 음ܐ도 준비되어 있어 출출해진 배를 채

울 수도 있다. 페퍼만의 특별한 메뉴를 맛보고 싶다면 ݒ주 목h금요일에만 선보이는 가정식 요리를 놓치지 ݈ 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5안길 32-�  문의 !QBQFSS.CPPLTI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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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를 반기는 책방

଼ੋ

따분한 일상에서 ߩ어나고 싶을 때 책크인에서 기분 전환을 하

는 건 어ڄ까. 여행책과 와인으로 가득 찬 공간, 책크인에서는 내

가 원하는 곳으로의 체크인이 눈 ӯ짝할 사이에 이ܞ진다. 여행

의 낭만을 더하는 예술 서적은 기본이고 특정 도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에세이나 인문서도 ы다. 큐레이࣌ 코너인 ‘ӟ 여

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책’에는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도 부

담 없는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 일본 도와 교토에만 있는 연꽃 

인센스 같은 지역 특색이 ۶ڢ한 로ஸ 상품도 ౸ݒ한다. 책크인

의 또 다른 묘미는 와인과 함께 즐기는 독서다. 와인 선택이 어려

운 이들을 위해 ‘와인 ࣄ프 책크인 가이드’도 마련했다. 시원한 파

도 소리가 들리는 여행을 원한다면 ঌ바리ַ를, 나무 ն새와 ൘

의 감ୢ을 만끽하고 싶다면 리슬링을 추천한다.

주소 서울시 마ನ구 성미산로2�안길 2�  문의 !DIFDLJO@CPPLT

름 사진으로 ځ나는 시간 여행

ܻ۞࠳ܻৃ

300여 권의 름 사진책을 자유܂게 열람 가능한 도서관 ৃ 리브러리는 아날로그 름의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는 이들에

게 천국 같은 곳이다. 영국 유 중 름 사진의 ݒ력에 빠진 강ഌ원 대표는 2017년부터 전 세계 카메라 ࣸ 을 돌아다니며 

름 카메라와 름 사진집을 수집했다. 영국 가정집을 모티브로 ٣자인한 내부는 Ҡ종시계, 서양 유화 등이 ঙ티크한 감성을 

물  ঁ풍ӟ다. 런던, 옥스퍼드 등 영국 도시로 테이블 이름을 명명하고 그 위에 도시 풍경이 담ӟ 름 사진집을 놓아 ك 점이 재

ৃ .일반인의 희귀한 1950_1960년대 름 사진집도 있다 ,ۿ다. 사울 레이터, 비비안 마이어 등 사진계 거장들의 작품은 물߀

리브러리의 모든 름 사진책에는 그 시절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보기만 해도 영감이 ࣟࢠ는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ૐ가로2길 52  문의 !BMMZCSB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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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ӣ수아•PHOTOGRAPHER ࠉ재석•I--64TRATOR ઑ성൙

155

가는 방법  ҃ 기도 출발을 기준으로 ౸Ү역에서 

KTX�이을 타고 역까지 �시간 �분 

 .역까지 �시간 ��분 정도 걸린다҃ޙ

դ해 ��ਘ ��ੌ , 부ղࢶܩ 

ѐాೞݴ ҃ ӝب ౸Ү৬ ҃  ҃ޙ ࠘

഻ঁ 가өਕ다. ౸Ү Ӕীࢲ 

여೯의 눈 ݉ 아 ݅ 한 य그۞운 

 .೮다ߑҔ을 ఐ ࢽӭ을 찾아 여ࡄ

౸Ү에서 

 Ѽ한ߊ

ୡ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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౸교에서 점심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화랑공원이다. 평일 낮, 산책로를 따라 양산이나 부채

를 들고 햇빛을 피해 동ܐ들과 걷는 장인이 ࡐ곡하다. 공원을 채운 무성한 초록 잎과 잔잔한 호수가 마음을 평화܂게 만

들고, 곳곳에서 들리는 작은 물소리에 집중하는 시간도 특별하다. 귀로 하는 ‘물ݨ’이라고 할까. 그늘 아래에서 ए고 싶다면 

화랑정에 오르길 권한다. 정자를 지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౸교의 회색 건물이 비친 호수,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그 호

수를 스쳐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일도 Ԩ 흥미܂다. ц작스럽게 비가 올 경우 화랑공원 내에 위치한 ౸교크린타워 전망대 

북카페에서 한숨을 돌려도 좋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눈앞의 이야기에 집중할 차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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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 하려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강조해야 한다. ౸교환경생태습원은 어린이가 마

을 콘ࣆ트의 공간을 거ק며 자연을 구성하는 다양한 존재를 오감으로 느՜ 수 있도록 조성했다. 먼저 1층에 위치한 초록마

을에서는 ݷ가치, 얼레지, 호제비꽃 등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야생화 표본이 시선을 Տ다. 초록마을과 이어진 실내 온실에 

들어서면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비त비त하게 느ԕ던 식물들이 각자 얼마나 개성이 강한

지를 생생하게 눈에 담는 시간이다. 2층 파란마을에서는 하늘과 물에 사는 동물의 생김새를 보여 주고, 하ঢ마을에서는 환

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 에는 일상에서 실천할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해 준다. 

전시관 건물 ߆으로 나오면 화랑공원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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౸교역에서 3분 정도 걸으면 그림책과 전시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이 나온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

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수상 작가 이수지, 신화나 고전문을 재해석하는 아르티나 작가 파비안 네그린 등 그동

안 여러 작가의 원화를 선보이며 그림책의 ݒ력을 ঌ려 온 곳이다. 7월 6일까지는 환경 그림책 전시 �내일도 만나 4FF :PV 

"HBJO�로 국내외 작가 22명의 작품 170여 점을 공개한다. “나무에서 한없이 베ಹ는 사랑을 느ԑ 보세요” “부드럽게 날고 있

는 Եߥ을 찾아 보세요” “그림에서 사라지는 색과 점점 많아지는 색은 각각 무인지 자세히 감상해 보세요” 같은 그림 아래 

적൦ 문장이 관람 방향을 안내한다. 열린 서재에는 영유아용 그림책부터 성인용 그림책까지 60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소설 속 문장을 따라 걸어가는 이야기의 여정도 즐겁지만, 그림과 ૣ 은 문장 사이 여백을 채워 보는 모험도 짜릿하다. 그 상

상의 시간은 오롯이 독자의 ݿ이다. ࠼백에 편히 몸을 기대어 앉아 그림 속 풍경에 빠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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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변함없이 10월을 외치는 브런치 가게가 있다. 바로 백현동 카페문화거리에 위치한 카페 ঈ토버	영어로 10월
. 대표 

메뉴는 칠리 에그와 포카치아로, 르키예에서 아ஜ 식사로 즐겨 먹는 터키시 에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브런치다. 리코타 

치ૉ와 그  ܼ요구르트 베이스에 수란, ӟ 채소, 칠리 버터가 들어가는데 노ܶ하게 구운 리라워와 ঌ감자의 조름한 

맛이 ݒ력적이다. 소스가 다소 자ӓ적으로 느ԑ지더라도 고소하고 담백한 수란이 맛을 중화해 준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완

두 후무스와 그레인 ࢟러드 등 초록빛이 가득한 메뉴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은 사람은 수프를 

추가해도 좋다. ‘오늘의 커피’ 주문 시 따뜻하게 한 번 리이 가능하고, 라테의 경우 우유를 오트 음ܐ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족 단위 손ש을 고려해 아이 전용 의자를 구비해 ك 점도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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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추운 계절에만 어울릴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초등교 동창인 ೲ모현 · 석철 공동 대표는 차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

는 방안을 고민하다 षऱ름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 차를 ࡂ수, 맥주, 모히토와 Ѿ합해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메뉴를 

개발했다. 그 ؋에 겨울보다 여름에 오브차를 찾는 손ש이 많다. ٣저트는 차와 어우러지도록 당도를 적절히 조절했다. 바ק

라 향이 입안을 부드럽게 채우는 달한 커스터드 ಹ٬과  만든 우܄ · 라߮더 · ݈ 차 아이스크림을 ଶ쌀피 사이에 ֍은 

모나카 아이스크림이 가장 반응이 뜨겁다. 이ౣ간 절인 사과 슬라이스에 우܄차를 부으면 꽃처럼 퍼지는 애 티도 인기 메

뉴다. 내부는 아ז하고 편안한 좌식 테이블과 ഒ자서도 조용히 머무르기 좋은 바 테이블로 구성했다. 선별한 원두로 내려 주

는 커피 메뉴도 있으니 언제나 커피를 고수하는 사람이 은은한 차를 선호하는 친구와 같이 방문하기 좋은 찻집이다. 여름에

는 무조건 ࡂ수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ࡐ놓지 ݈ 고 데려가자. 

곳곳에 진열된 와인 ,߽ 치ૉ와 ࢟러드를 장식한 꽃, 그리고 환한 미소로 손ש을 맞는 권하연 대표의 모습까지, 구우트에 들

어서면 초대받은 기분이 든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치ૉ에 빵과 구운 채소 등을 ҄ 들여 내는 스위스 요리 라레트다. 또 다

른 인기 메뉴 울릉라이스는 권 대표가 아이에게 자주 만들어 주던 음식을 보완해 ౸ݒ하기 시작했다. 부지ӽ이나물을 ֍은 

ٞ 음밥에ࠃ  ল은 들ӵ 크림소스가 담백하고 고소해 취향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ӟ다. 특별한 날에 방문한다면 생일 ࡹ

빵을 눈여겨ࠅ 만하다. 부드러운 크림치ૉ와 세 종ܨ의 상큼한 베리, 레드 와인을 ઔ여 만든 ੨을 ֍은 빵이 기분을 확 끌어

올려  것이다. 독일어로 좋다는 의미의 ‘HVU’에서 따온 가게 이름처럼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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ध ؊ೞӝ

8RITER 서승৮(프܁프트 ূ지니어, 세ઙ사이ߡ대Ү 인공지מ과 ѿ Ү수)•I--64TRATOR ઑ성൙

는 인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과 허구를 

판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디지ణ 리터러시

(EigitaM MitFraDZ)를 ы추는 것이 필수다. 더 나아가 A*

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 활용하는 동시에 인

간 고유의 사고력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

리가 함양해야 할 A* 리터러시의 자세다.

그렇다면 생성형 A*를 ڙڙ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

일까. 열࣭는 ‘프롬프트(A*에 제시하는 지시문)’에 

있다. 프롬프트의 완성도에 따라 결과물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롬프트는 어떤 목적, 형식, 톤

의 결과물을 바라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 붙여 작성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마케팅 전ۚ 알려 ”보

다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의 

4/4 마케팅 전ۚ을 세 가지 제안해 . 각 전ۚ마다 구

체적 실행 방안과 예상 효과도 함께 설명해 ”라고 제

시하면 ഻ ঁ 유용한 결과를 을 수 있다. 이때 ݓ락

을 잘 전달하는 것이 ೨심이다. A*의 변이 만족스럽

지 않다면 질문을 다시 정교하게 다듬거나 단계적으

로 나누어 접근하는 전ۚ도 필요하다. 프롬프트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프롬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직업군도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는 늘 새로운 기술 앞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을 두고 

‘사람들이 글에만 의존해 정보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

하는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책의 탄

생은 인류의 지식과 문명을 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계

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성형 A*도 비त한 전환점에 있다. A* 덕분에 인간은 

더 자유롭고 ହ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동시에 스스

로 정의 내리고, 지시하고, Ѩ증하고, 판단하는 힘인 

비판적 지성을 ы추는 일도 더없이 중요해졌다. 인류 

역사가 늘 그러했듯 어떤 క도로 신기술을 ݏ이하느

ջ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161160 161161161

“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바Լ �“ 이 한마디만 입

력하면 금세 ݧ진 결과물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

(1T를 위시한 생성형 A*의 등장 덕분이다. A*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단지 그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는 기술에 머물러 있

었다. ं 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ఢ을 포착하고, 미

래를 점치거나 현재를 진단했다. 금ਲ਼권에선 A*가 주

가를 예ஏ하고, A*를 활용한 쇼ೝށ 추천 시스మ은 사

용자가 무을 좋아하는지 분석했다.

ୁ(1T가 촉발한 생성형 A* 열풍은 완전히 새로운 세

상을 열었다. 클로드($MauEF), 제미니((FNini), 수노

(4uno), 소라(4ora) 등 최근 등장한 생성형 A*는 데이

터에서 패ఢ을 추출하는 것뿐 아니라 글, 그림, 음ঈ, 

영상 등을 모사하고 ହ작한다. 기술적 차원에서 이전

의 분석형 A*와 지금의 생성형 A*는 별반 다를 것이 없

다. 수많은 데이터 조각을 통계적으로 예ஏ하는 것에

서 출발해 정보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과정이 동일하

다. 그러나 생성형 A*는 단순한 분석 도구를 넘어 ହ작

의 동반자 역할로 확장하고 있다. 요청만 하면 블로그 

포스팅, 여행 일정표, 사업 기ദ서, நܼ터 그림까지 원

하는 결과물을 औ게 도출해 낸다. 전문가 영역이던 디

자인과 글쓰기 작업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고 유ౚ버, 자영업자, 학생 모두 어렵지 않게 콘బஎ

를 만들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개발 지식이 

없어도 커서 A* 같은 코드 어시스ఢ트 A*를 활용하면 

나만의 জ과 서비스를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일명 바이

브 코딩(WiCF DoEing) 시대가 열렸다.

기업에서도 생성형 A*는 새로운 경੬력이 되었다. 고

객 상담이나 마케팅, 보고서 작성처럼 많은 시간을 요

하는 일이 자동화되고, 한க 정교한 ݏ 서비스를 제

공한다. 다양한 산업에서 A*가 ହ의적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작업의 효ਯ성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했

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은 A*가, ହ의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 덕분에 

인간은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계발과 여가에 

॔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성형 A*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마법의 지

౿이는 아니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A*도 오류를 ߧ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루시네이࣌(환각)’ 현상이다. 

A*가 실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듯하게 만든다는 

것. 겉으로는 정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믿는 것은 위

험하다. 최근에는 많은 A* 서비스가 외부 Ѩ색 기능을 

지원하지만, Ѩ색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한다. 이는 생성형 A*가 본질적으로 무언가

를 생성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ߥ어지는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다만 A*가 만든 잘ޅ된 정보가 널리 퍼지

면 의료 진단에서 부정확한 처방을 유도하거나, 법ܫ 

자문 과정에서 잘ޅ된 법۸ 해석을 제공하고, 금ਲ਼ 상

품 추천 시 투자자에게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졌다. 무심코 입력한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면서 피싱 이메일, 가짜 콘బ

எ, 각종 온라인 사기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는 추세다. 

저작권, 책임 소재, 차별이나 편견 같은 윤리적·법적 

고민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A*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문

제와 결과물을 명확히 가려 내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

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A*에 각종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은 기본, 

A*가 내놓는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Ѩ토하고 이중 Ѩ

증을 소ഓ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요한 의사 결정

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A*의 결과물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ठ기로 "* ࢤഝ 
ੋ간  ࣘ  য٣에ա ઓೞࢿࢤ חഋ "*. ־ҳա ହೞח 시가 ৌ۷지 ݅ ৈ ೠ҅ח ઓೠ다. 

"* ݺঐ이 분ݺೠ 이 시를 ठ기܂ѱ ই가ߨߑ ח은 ޖੌ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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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ঋও다 ח은 ঢ়Ѫ을 ӈೞѱ ৈѹ도 ҾӘ해ೞ지ٜۈࢎ

ాҗ അ ҃ ҅를 ֈաٜ࢜ ݴ로운 ܰ를 ѐୋೞח ࣿ가를 ݅ ա기 까 ݈ 이다. 

ܻ를 ֥ ࣗ 용ࣻ를ޖ ѱ ೠ ঈ가৬ۄ ѐೠ다.

 ’ ‘모르겠어’ 등 노래 제목에서 얼 느ԑ지듯 삼산은 본인의 생

각과 고민을 가사에 풀어내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거기에 위트도 놓치지 

않는다. ݈ 하듯이 노래해 장기하가 떠오른다는 평을 ٛ 기도 한다. ‘

 ’의 간주에 르는 구슬 해금 소리는 현대인의 고달 심정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ԑ진다.

전ా 의ࠂ의 ߊ한 변신

이처럼 전통의 소리를 변주한 음ঈ이 있는가 하면, 전통 의복을 재해석해 

시선을 끄는 무용 공연도 있다. ‘ߧ 내려온다’의 퍼포먼스 영상에서 귀를 

사로은 건 이날치의 목소리와 연주지만, 화면에서 눈을 ڐ 수 없었던 

이유를 꼽으라면 단연 ছ비ӏ어스스ஹ퍼니의 안무와 의상이다. 춤이 

하나의 언어가 된다고 는 현대무용단 ছ비ӏ어스스ஹ퍼니는 관객이 

무용수의 얼ҷ이 아닌 몸의 움임에 집중하도록 모든 단원이 선Ӗ라스

를 용한다. 거기에 정장부터 운동복까지 통일되지 않은 의상에 ణ 조끼

를 Ҁ쳐 입거나 다양한 종ܨ의 ш을 ॳ는 등 시대와 상황을 구별하지 않

은 장이 կ선 느՝을 준다. 8월까지 이어지는 전국 ై 어 공연 �'FWFS�

의 메인 포스터에 나오는 색동을 활용한 ৩도 호기심을 불러일으అ다.

ш을 소재로 한 공연도  호응을 었다. ਮ별발레ஹ퍼니의 �ш�은 한

국 전통 의복인 ш과 서양 무용인 발레를 Ѿ합한 작품이다. 신분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패ۘ이, ࢘ш, 족두리 등을 발레리나와 발레리노가 

머리에 ॳ고 무대에 오른다. 사ӓ에서 수없이 ш을 ࠌ더라도 ш을 ॵ 무

용수가 Ғ방대를 문 채 우아하고 절제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색다르

게 느ԑ질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 어를 진행한 �ш�은 서

바이57 ߥ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강경호, 김유찬, 정성

 무용수의 인기에 ൨입어 티을 발ݒ하자마자 빠르게 ݒ진ع다. 

“마음을 놓아� 이곳에서 날 불러� 눈물은 װ고� 달려온 나의 저 길을 바라

봐”. 가사로는 전해지지 않는 청아한 목소리와 자유로운 몸. ‘국ঈ 소 ’֗

라고 불리던 송소희의 미발ݒ곡 ‘/PU B %SFBN’의 라이브 영상이 공개되

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민요 대신 영어가 ࢴ인 자작곡, 전형적인 국ঈ은 

아니지만 국ঈ 창법이 ࢴ인 독특한 가창 등 하나의 장르로 ӏ정하기 어려

운 그의 음ঈ에 많은 이가 ܐݒ되었다. 송소희의 목소리를 해금, 대금 등 

국ঈ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두 달 ٍ  음원이 정식 발ݒ

되고, 실내 ޭ  페스티ߥ ‘더 Ӗ로우 2025’와 올해 20회를 맞는 ‘2025 인

천ಗ타포트 락 페스티ߥ’ 라인업에도 송소희의 이름이 올라 공연 마니아

들의 기대를 모ও다. “그래 내가 바란 거야”라고 노래하며 관객을 향해 환

하게 ਓ는 그에게 ಃ들은 국ঈ 소֗라는 수식어 대신 ‘해답을 찾은 소 ’֗

라는 별명을 안겨 주었다. 

국ঈ의 대화를 이Ս는 ঈ가들

사실 대중이 국ঈ인에게 열광한 건 처음이 아니다. ‘국ঈ의 대중화’를 언

급할 때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를 ࡐ놓을 수 없다. 2020년에 발표한 

곡 ‘ߧ 내려온다’는 한국관광공사 유ౚ브 캠페인 ‘ 더 리  ٞ오브 코리아� 

서울’ 영상에 사용되며 전 세계를 ٍ 흔들었다. 이날치는 ౸소리의 ݒ력을 

EDITOR ӣ수아

۪٘ ੍ӝ

1 य어송ۄ이ఠ 송소희의 

‘/PU B %SFBN’ ۄ이࠳ 상. 

2 한국 전ా 의ࠂ인 ш과 

서양 무ਊ인 발레를

Ѿ한 공연 �ш�. 

3 국݀무ਊ단의 न작 

�미인�  ఎ을 추는 

장면. 4 가야금과 해금을 

연주하ݴ 노ې하는 

न예 뮤지࣌ 삼산. 

5 ছ비ӏ어스스ஹಌ니의 

�'FWFS� 공연 의상.밴드로 가져오되 색다른 인상을 주고자 과감히 기타를 ࡐ고 베이스 두 대

와 드럼만 활용했다. ౸소리보다 박자를 빠르게 바꾸고 강약을 주었으며, 

로٣를 단순하고 반복되는 형태로 만들었다. ౸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ݮ

가 호랑이를 만나는 대목을 편곡한 이 노래에서 우리는 ౸소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전에도 국ঈ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ঈ 스타일에 도전한 사۹는 많다. 국

ঈ과 록을 Ѿ합한 밴드 ਫ਼비나이는 기타, 피리, 태평소, 해금, 거문고, 드럼, 

베이스 등 음향 ߖ런스가 안 맞는 ঈ기를 모아 ۳ݚ한 소리를 만들어 낸

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 ತ막식 무대를 장식했을 뿐 아니라 영국 Ӗ래

스ఢ베리 페스티ߥ, 미국 코ୖ라 페스티ߥ 같은 대ӏ모 행사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로 사랑받고 있다.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을 주축으로 구성한 

민요 록 밴드 আআ은 미국 공영방송 /13이 제작하는 콘서트 영상 시리ૉ 

‘타이니 데스크’에 한국 가수 최초로 초대ع다. 

2023년에 등장한 신예 ޭ 지࣌ 삼산도 주목할 만하다. 한 손에는 가야금

을, 다른 손에는 해금을 ા고 노래하는 그는 제22회 한국대중음ঈ상 신

인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ਫ਼재력을 인정받ও다. 일ғ 살 무۵ 가야

금을 시작했고 초등생 때 사물놀이를 배운 후 중생 때 해금을 전공했

다. 국ঈ고를 다니면서는 작곡에 뜻을 품었다. ‘아니, 그 ت을 ॄߥ?’ ‘

국립무용단의 신작 �미인� 또한 화제다. 양

정ਔ 연출가, 정보경 안무가, 서영희 스타일리

스트, 장영ӏ 음ঈ감독, 신호승 아트 ٣۩터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제작진이 ഈ업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 렸다. 모든 좌

석이 ݒ진된 후 추가 예ݒ 문의가 많아 최종 드

레스 리ೲ설까지 공개했다. 정보경 안무가는 

나비춤, 부채춤, ண춤 등 한국 춤을 재해석해 

여성 무용수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ӓ대화

했다. 30여 년간 패࣌ 지 �보그 코리아�에서 활동한 서영희 스타일리

스트는 삼베, 모시, 실크, ߰  ߳등 소재와 색채를 넓게 사용해 의상과 오

브제를 ٣자인했다. 강강술래에서 و근 원을 그리며 돌다가 한 명ঀ 앞으

로 나오는 장면은 패࣌  ࣳ런ਝ이의 일부 같ও고, 여러 색ӭ의 가발을 ॳ

고 추는 ఎ춤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참여해 재치 넘치는 안무로 사

랑받은 ല 크루를 연상시ௌ다.

전통 예술의 색다른 변신에 많은 사람이 ӛ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일각에

서는 신선함을 추구하려다 본질을 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다. 대중화라는 명목 아래 기술을 모방하거나 내 내는 예술가들이 출현

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어ڃ 장르든 소위 ‘입문용’ 작품이 있듯 

관심을 높일 이 요하다. “국ঈ에는 정답이 존재해요. 정해진 ౣ  안에

서 저마다 추구하는 హ이나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중음ঈ처럼 개인의 

주관이 드러나면 안 ظ요.” 하지만 송소희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계승하길 원했고, 국ঈ원을 나와 광ߧ위한 장르를 ൚수한 끝에 대중 앞

에 다시 나타나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전통 예술을 이어 가려면 더 넓은 

연령대 사람들의 공감을 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 ݈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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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편부

Ὰ࠺정ਗᾼᾞ

자연을 보고 느՛ 감п을 ഥ화로 ಽ어ղ는 정인ഌ 작가와 관계에 대한 ా 찰을 다양한 

 는 이름으로ۄ정원’이작가는 ‘비 ف .오 작가가 2인전을 연다ࡅ체로 전개하는 цݒ

п자의 기র과 감정이 ӟ 세계를 ಟ다. 정인ഌ 작가는 우한 선인장과 야자수에 

അप을 ߡ티 ݴ아가는 അ대인의 모ण을 ై 하고, цࡅ오 작가는 기٠ ࢂ ठ ٠ 

아리송한 표정의 ઑпಿ으로 인간관계의 ࠂೣ을 표അ한다.

기р 6ਘ 15일까지  문의 051-�31-�845(부산 카린ѓ러리)

ᾺӒܿᾞࣘ ᾞোᾞẼᬊᥦᾼ

일ಣ생 자연을 ఐ구해 온 석դ희 작가의 예술 세계를 ઑ망한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ӣജ기의 제자인 작가는 무서하게 가로지ܰ는 선과 획으로 자유로운 정न과 

자연의 생명۱을 아մ다. 이ߣ 전시에서는 1�62֙부ఠ 2000֙대까지의 작ಿ 60여 

점을 아우ܲ다. 특 ઑ형적 특이 ف드러지는 1�80֙대 작ಿ을 다수 선보여 그만의 

독ହ적인 미을 ࠅ 수 있는 ӈ한 기ഥ다.

기р �ਘ 6일까지  문의 02-�3�-�650(서울 성곡미술관)

Ὰਖ਼ୃ이ᾼᾞᾞ

해외 유수 화제에서 호ಣ߉아 정식 개ࠉ까지 하게 된 화. 

무명 배우이자 գ시 유ౚߡ로 아가는 호ળ, 그를 오࣌٣에서 

ୢ 린 남 감독, 그리고 단역에서ڰ어ڄ 망߉는 주연으로 ځ오ܲ 

희진. գ시ఠ에서 만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계ࣘ ‘ߏڂ’을 ؍지ݴ 

ਖ਼ୃ이에서 대물이 غ기 위해 ރ부림다. 6ਘ 18일 개ࠉ.

감߅ ة하  ো ӣ호원, 채

Ὰ2�֙ᾞറᾼ

최초로 ‘׳리는 ખ비’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화 �28일 റ� 

ࣘ편이 23֙ 만에 개ࠉ한다. ࠙ 노 ߄이러스가 ହӃ한 지 28֙ 

റ, ଵ한 세상에서 아가는 생존자들의 모ण이 그۰진다. 

원작의 감독과 п본가가 다시 의기ై한 만ఀ 한க 진화한 

공ನ가 스린을 채울 예정이다. 6ਘ 개ࠉ.

감ة 대니 보일  ো ઑ٣ 머, গ۠ 존ट

Ὰ٣ᾞ이ಖᾼ

항우울제 상 시험에 ଵ여하는 니와 트리스, 시험을 감독하는 ߅사 로나 제스와 ష비 

प리 ֎ 명의 ࠂ한 감정을 다룬다. 마다 을 대하는 태도가 다ܲ 인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೮을 ٸ 어ڃ 선ఖ을 할까. 관ё은 지금Ԉ ղ۰ 온 수݆은 Ѿ정을 ج이ெ 본다. 

배역의 성별을 ߄Բ는 ‘ઃ더 ٬ߕ’ ந스을 시도해 주목߉는 연ӓ이기도 하다. 

기р 6ਘ 10일_8ਘ 31일  장소 서울 /0- 서경스௮어  문의 02-�64-8�60

Ὰఆܻউᾞ로ંᾼ

모؍ 발레의 거장이ۄ 불리는 안무가 이어리 ఆ리안의 명작 세 편을 한 무대에서 만դ다. 먼 

인간의 부주의로 Ҧ된 땅을 소재로 한 ‘൦ 땅('PSHPUUFO -BOE)’으로 시작해 여성 무ਊ수 

여ؑ 명이 대Ѿ을 ಟ치는 ‘բ하하는 천사들('BMMJOH "OHFMT)’로 이어진다. 마지݄으로 의 

고դ을 유머러스하게 표അ한 ‘여ࢽ 개의 (4FDIT 5£O[F)’으로 끝ݛ는다.

일시 6ਘ 21일_22일  장소 대구문화예술ഥ관  문의 053-430-�66�_8

Ὰࣁᾞѐᾞয়۪지에ᾞೠᾞیࢎᾼᾞ

오렌지와 사랑에 ࡅ지게 된다는 마֗의 주를 들은 റ ৴자와 어݁광대는 운명의 을 

아 ځդ다. 정치ӓ부ఠ 로ݔ스까지 장ܰ를 ֈ나드는 이야기를 러시아 작곡가 세ܰ게이  

프로ೖ예프 특유의 리ٞ감과 ా ా 는 ݮ로٣로 ಽ어ղ 지루할 이 없다. 주세페 

아ܰஜࠅ도의 초상화에서 감߉은 거대한 과일 ߄구니를 연상시ః는 무대도 인상적이다.

기р 6ਘ 26일_2�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158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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Ὰݎೡᾞష݃షᾪᾞ기݄൦ᾞ가지ᾼ

Ӗ ॳ는 ਃ리사 ߅ଲ일의 에세이 � .౸의 개정 ૐ보�거운 한입ڰ

ష마ష, 감자, ׳ќ 등 ൔ한 식재ܐ부ఠ 해외 ҔҔ의 별미까지, 

시공간을 ֈ나들ݴ 다채로운 ݍ의 향연이 ಟ진다. 작가 특유의 

재치로 그۰ մ 음식 이야기가 추র을 소ജ하고 ஜࢠ을 자ӓ한다. 

박ଲ일 지음  ହ비 ಝն 

Ὰܻ가ᾞ؍ۋށᾞܻᾞ҄ ᾞӒᾞआᾼ

숲을 ా 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여행 작가 정태ѿ이 전국 

.만դ 34개의 아름다운 숲을 소개한다 ݴ비־ 곡곡을ߑߑ

작가도 미처 ؍ۋށ 비스러운 숲의 발Ѽ이 न선하게 다가온다.

숲 주변 ࠅ거리와 추천 ݍ 정보도 ঌ차다.

정కѿ 지음  Ԣ길 ಝն

Ὰ기ର를ᾞ타고ᾼ

일본 도 근Ү를 운행하는 미나ష ୍ 도의 여정을 그린 그림଼. 

단ࣽ하고 ӈ여운 미니어처 э은 세계에 기차, ߡ스, 자전거와 카־, 

카ড까지 온ы ఎ것이 등장한다. प제 기차 모ण을 ࢻ세한 스ா치와 

ನ근한 ࢝감으로 표അ해 미소 게 한다.

য়ݽష 유지 지음  진선아이 ಝ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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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ೞ는 ࢜로 이ঠӝ

한국철도공사가 2026년에 개통하는 리 도시철도, 마ק라 메트로 7

호선	.35-7
 운영 ߂ 유지·보수 사업 수주 계약을 체Ѿ했다. 우선 7월부

터 28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 입해 현지 원들과 함께 개통을 준비한

다. 향후 10년간 관제, 운전, 차량 등 분야별로 ୨ 17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 도द୍도 과 ਬ지hࠁ수ܳ  
ೞ는 ೠҴ୍도ҕ사

전국의 역 창구에서 아이ಪ과 애워치로 Ѿ제하는 애페이 모바일 Ѿ

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의 역 창구 단݈기를 근거리

무선통신	/'$
 방식이 가능한 기기로 모두 교체했다. 또 자동발ݒ기도 

애페이 Ѿ제가 가능하도록 연݈까지 단݈기를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

정이다. 애페이는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গಕ이로 थରӂ Ѿઁ

지난 3월 25일 서울역에 문을 연 ‘ 보관·배송’ ݒ장이 국내외 여행객에

게  호응을 고 있다. ݒ장 오 후 한 달간 서비스 이용 수는 8000여 

건에 달했다. 역에 을 보관하거나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송해 주는 이 서

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장 수하거나 코레일స জ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

다. 전국 13개 주요 K59 역에서 ݒ장을 운영한다.

ੋ 비스ࢲ 송sߓ관hࠁ  rࢲ ӝ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철도공사가 대국민 서비스 캐치프레이ૉ를 새

게 선보다. ‘코레일n다’는 기존 슬로건인 ‘마음을 다’와 연계한 문܂

구로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ও다. 로고

는 철도 선로를 형상화한 선 구조로 ٣자인했다. ‘n’의 ࠼은 ‘세상을’ 

‘추억을’ ‘만남을’ 등 여러 메시지를 담아 철도의 다양한 역할을 표현한다. 

ೠҴ୍도ҕ사의 ࢜로 ந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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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59 ߂ 

일반 열차	*59-새마을, *59-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59-청춘
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Ѿ 기준에서 

정한 금ঘ을 배상해 드립니다	지연 승բ 승차권 제외
.

신ਊ드로 Ѿ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Ѿ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எ코레일 ക페이지·

코레일స 계좌 이체 신청

ৌର 지ো ࢚ߓ উղ

모바일 জ 할인 카드인 /카드를 구간과 പ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59 59* ߂-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ש은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  ੑ경로 ߂ 이ਊ 안ղ

코레일స জ ª 하단 할인·정기권 చ ª /카드	안내는 ̀  참고


ᾨ  자세한 사항은 ୍ 도고ёࣃ터	1544���88
에서  

ഛ인할 수 있습니다.

,T9 ߂ IT9� /카٘ 이ਊ উղ

ёप ߈ੌ

1BTTFOHFS $PNQBSUNFOU

ಞ의 द설

"NFOJUJFT

ౠप ࢲ비스

'JSTU $MBTT 4FSWJDF

���0번, ҟ명 ® 인천국제공항	51, 52


행 시р

광명역� 오전 5시 20분_오후 8시 20분	20_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52 기준
� 오전 6시_오후 10시 5분	20_30분 간격


소요 시р 51 ® 광명역� 약 50분, 52 ® 광명역� 약 70분

ఋ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ܨ장

 인천국제공항� 51 1층 8#번, 52 지하 1층 45번 정ܨ장

थରӂ 구ੑ

인천국제공항 ª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ݒ표 창구,

티머니(0 모바일 জ

광명역 ª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ݒ표 창구, 코레일స জ

,T9 ҕ೦ߡ스

의자 팔걸이 버ౡ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 로 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भ시오.

전동െ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59 2ഐର와 ,59�산천 1h11ഐର, 

,59�이 3ഐର, ,59�청룡  

3ഐର, *59࢜�마을 3ഐର, 

 *59�마 1h5ഐର, *59 청  

3ഐର에 있습니다.

1  ࠙열 ౡ 5IF #VUUPO UP 0QFO UIF %PPS GPS 1 .JOVUFߡܿ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59 1h2h4h�h8h13h15h1�h18ഐର와  

,59�산천 3h5h�h8h13h15h1�h  

18ഐର, ,59�이 1h�ഐର,  

,59�청룡 1h4h�h8ഐର, *59࢜�마을  

1h4h�ഐର, *59�마 3h�ഐର,  

*59�청 3h�ഐର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자 팔걸이 버ౡ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 로 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भ시오.

ઝࢳ рѺ
4FBU 4QBDF

화장प
3FTUSPPN

ઝࢳ рѺ
4FBU 4QBDF

이৬ 시 조절߉١
4FBU "EKVTUNFOU

장গ인 관۲ 시ࢸ
'PS UIF )BOEJDBQQFE

이৬ 시 조절߉١
4FBU "EKVTUNFOU

이ాز신ݎ
'SFF 8JSFMFTT *OUFSOFU 4FSWJDF

수유प
#SFBTU�'FFEJOH 3PPN

धܐ
3FGSFTINFOU

전ਊ ࣃ � 64# 포
4PDLFU�64# 1PSU

물  ಿ보관소
-VHHBHF 4UPSBHF 4FDUJPO

니 도서관 59,
,59 .JOJ -JCSBSZ

,T9
���NN

,T9
����NN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을 

무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59 8h1�ഐର와 ,59�산천  

4h14ഐର, ,59�이 4ഐର,  

,59�청룡 �ഐର, *59࢜�마을  

�ഐର, *59�마 3h�ഐର,  

*59�청 �ഐର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프 서비스 물품은ࣄ

,59 3h4ഐର와  

,59�산천 4h14ഐର에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은 ,59 4ഐର와

,59�산천 3h13ഐର, 

지·신문은 ,59 3h5ഐର와 

,59�산천 3h13ഐର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 회원이 ,59 थରӂ을 ۨ 일러झ Үా드로

구ݒ 시 1퍼ࣃ 추가  ,݀

מ일드는 ,59 마일리지 전ജ 사ਊ 가߄ݽ

Үా드 구ݒ처 편의점	$6, 이마트24, 스토리ਝ이



"OESPJE	일드 다로드 ‘레일러스’ 스마트ಪ জ߄ݽ

사ਊ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ܐ 도로, 편의점 등

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	$6, 이마트24, 스토리ਝ이
 등

ᾨ자세한 사항은 ۨ 일러झ കಕ이지	SBJMQMVT.LPSBJM.DPN
를 ଵ고하시기 ۉ߄니다.

레ੌ۞스 Үా카٘ ӡۄ이

1  ࠙열 ౡߡܿ 
0QFO�#VUUPO	1NJOT


음߂ ܐ 스ճ 자౸기는 ,59 5h�h11h  

13h1�ഐର와 ,59�산천 �h1�ഐର,  

,59�산천	원ъ
 3h�h13h1�ഐର,  

,59�이 3h4ഐର, ,59�청룡  

2h3h5ഐର, *59࢜�마을 3h4ഐର,  

*59�마 2h�ഐର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59 4h10h 

15ഐର와 ,59�산천 4h14ഐର,  

,59�산천	원ъ
 �h1�ഐର,  

,59�이 3ഐର, ,59�청룡 3ഐର,  

  마을 3ഐର, *59�마࢜�59*

1h5ഐର, *59�청 3ഐ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زब장Ѻ기 "&%�
"VUPNBUFE &YUFSOBM %FGJCSJMMBUPS

자ݒ౸ز기
7FOEJOH .BDIJOF

의ডಿ
'JSTU�"JE .FEJDJOF

금ো
/P 4NPLJOH

K59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ഈ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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थରӂ ҳੑ TJDLFU #PPLJOH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స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Ѿ제 금ঘ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Ѿ제가 가능합니다.

↟ Ѿ제 후 스마트ಪ 승차권, ക티으로  발권할 수 있습니다.

↟  5JDLFUT DBO CF QVSDIBTFE POF NPOUI JO BEWBODF BOE VQ UP 20 NJOVUFT CFGPSF EFQBSUVSF	CFGPSF EFQBSUVSF JO K03"*- 5BML BQQMJDBUJPO
.

↟ *OTUBMMNFOU PQUJPO BWBJMBCMF JG QBZJOH NPSF UIBO K38 50,000 CZ DSFEJU DBSE.

↟  5JDLFUT JTTVFE BT TNBSUQIPOF UJDLFU PS IPNF UJDLFU BGUFS QBZNFOU.

ৌ
ର

 
ਊ

 উ
ղ

थରӂ ߈ജ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߂ 영수ૐ 금ঘ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ঘ을 환불해 드립니다.

TJDLFU RFGVOE

↟  5JDLFU SFGVOE WBMVF JT DBMDVMBUFE CBTFE PO UIF UJNF PG SFGVOE DMBJN, EFQBSUVSF UJNF TQFDJGJFE PO UIF UJDLFU, BOE PSJHJOBM QSJDF PG  

UJDLFU PO UIF SFDFJQU. /PUF UIBU B TFSWJDF DIBSHF BQQMJFT.

기한
ߊ 전

월_ݾ요일 금_일요일, 공ോ일

1개월_출발 1일 전 무ܐ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당일_ 
출발 3시간 전

무ܐ 5�

3시간 전 경과 
후_출발 시각 전

5� 10�

$MBTTJGJDBUJPO
#FGPSF %FQBSUVSF

.PO�5IV 'SJ�4VO, IPMJEBZT

1 NPOUI-1 EBZ QSJPS 
UP EFQBSUVSF

'SFF

K38 400  
	'SFF XJUIJO  

7 EBZT GSPN EBUF  
PG QVSDIBTF


%BZ PG EFQBSUVSF- 
3 IPVST QSJPS UP 

EFQBSUVSF
'SFF 5�

3 IPVST-CFGPSF 
EFQBSUVSF UJNF

5� 10�

기한 ߊ റ	 ହ구에서 ജࠛ 신청


20분까지 15�

20분 경과 후_ 
60분

40�

60분 경과 후_ 
도

70�

도 시각 이후 환불 불가

$MBTTJGJDBUJPO
"GUFS %FQBSUVSF  

	3FRVFTU SFGVOE BU UJDLFU CPPUI


6Q UP 20 NJOVUFT 15�

20-60 NJOVUFT 40�

60 NJOVUFT-BSSJWBM 
UJNF

70�

"GUFS BSSJWBM UJNF /P SFGVOE

기ର ղ ହ구 또는 थରӂ ౸ݒ 대리 ‘֎이ߡ’ ‘য়5’ झ마ಪ জ

ۨஎۨ일 കಕ이지	MFUTLPSBJM.DPN
 थରӂ 자ݒߊ ز기‘ۨ일స’ झ마ಪ জ

5JDLFU #PPUI PS 5JDLFU 3FUBJMFS /"7&3h,","0 5 .PCJMF "QQ 

-FU’T ,03"*- 8FCTJUF	MFUTLPSBJM.DPN
 5JDLFU 7FOEJOH  .BDIJOF,03"*- 5BML .PCJMF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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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비상 창문

1.   승강문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ԁ내 안전을 ࡳ는다.

  5BLF PVU UIF GJSF FYUJOHVJTIFS GSPN UIF CPY OFYU UP UIF FYUFSJPS EPPS  

BOE QVMM UIF QJO.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4QSBZ FWFOMZ BU UIF BSFB UIBU JT PO GJSF. 

소화기 사ਊ 요۸
)PX UP 6TF B 'JSF &YUJOHVJTIFS 

가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이를 아래로 당ӟ다. 

 1VMM EPXO UIF SFE FNFSHFODZ BMBSN IBOEMF MPDBUFE BU UIF VQQFS QBSU  

 PG UIF JOUFSJPS EPPS.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5IF FNFSHFODZ BMBSN HPFT PGG.

비࢚ ঌܿ 장치
&NFSHFODZ "MBSN 경보 "MBSN 경보 "MBSN

1.  승강문 의 버ౡ을 누른다.  

 1SFTT UIF JOUFSDPN CVUUPO OFYU UP UIF FYUFSJPS EPPS.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ঌ린다. 

 /PUJGZ UIF USBJO DSFX PG UIF TJUVBUJPO.

थ무원 ా화 장치
$POUBDUJOH UIF 5SBJO $SFX

1.  승강문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0QFO UIF FNFSHFODZ JOUFSDPN CPY CFTJEF BU UIF EPPS PS JOTJEF UIF DBS.

2.  마이크를 ԁ낸 후 적색 램프가 ெ지면 마이크 ৽쪽 버ౡ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ঌ린다.

 5BLF PVU UIF NJDSPQIPOF. 0ODF UIF SFE MJHIU JT PO, QSFTT UIF CVUUPO PO UIF MFGU PG UIF NJDSPQIPOF BOE JOGPSN UIF TJUVBUJPO.

23드를 झப하면  

기ର ղ ࢸ비 사ਊߨ과 

비࢚시 행ز 요۸ ࢚을 

ഛ인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ذ는다. 

 'PMMPX JOTUSVDUJPOT PG UIF USBJO DSFX BOE NPWF UP BO 

VOBGGFDUFE DBS. 1SPWJEF BTTJTUBODF UP FWBDVBUF XPVOEFE 

FMEFSMZ QFPQMF BOE QSFHOBOU XPNFO GJSTU.

다른 ёର로 대ೖ
 &TDBQF UP BO 6OBGGFDUFE $BS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ఎ출한다. 

'PMMPX UIF FNFSHFODZ FYJU MJHIU UP HP PVU UIF UVOOFM FYJU.

터օ ఎ 요۸ 
&TDBQF GSPN B 5VOOFM

K59� 5호차, 14호차 ] K59-산천� 2호차	일부 편성 4호차
  

K59-이음� 1호차, 6호차 ] K59-청룡� 1호차, 8호차 ] *59-새마을� 4호차

*59-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비࢚ 사다리 위치
&NFSHFODZ -BEEFS -PDBUJPO

JO FNFSHFODZ VTF IBNNFS UP 
CSFBL XJOEPX.

비࢚ ఎ시 망치로 
유리를 ӵभ시오.

1.   승강문 ఎ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ఎ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ӵ고 망치를 ԁ낸다. 

  *G ZPV DBOOPU FTDBQF UISPVHI UIF FYUFSJPS EPPS CSFBL PQFO 

UIF HMBTT DPWFS PG UIF FNFSHFODZ IBNNFS CPY BU CPUI 

FOET PG FBDI DBS BOE UBLF PVU UIF IBNNFS.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ӵ고 ৩으로 창ౣ을 

ؗ은 후 그 위로 나간다. 

  #SFBL UIF FNFSHFODZ XJOEPX BU CPUI FOET PG FBDI DBS BOE 

FYJU. 1VU DMPUIJOH PWFS UIF XJOEPXTJMMT UP QSPUFDU ZPVSTFMG 

GSPN CSPLFO HMBTT.

비࢚ ହ문을 ా한 ఎ
&TDBQF UISPVHI &NFSHFODZ 8JOEPX

1.     승강문  비상 열림 장치의 ڢԊ을 ӷ다.

  #SFBL PQFO UIF FNFSHFODZ EPPS  

SFMFBTF CPY.

2.     손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고 나간다 어낸 후 으로 으로߆

   1VMM UIF MFWFS UP UIF SJHIU. 

 1VTI EPPS GPSXBSE BOE UP UIF TJEF.

1.     승강문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ڢԊ을 

ӵ고 위 손이를 아래로 돌린다. 

  #SFBL PQFO UIF HMBTT DPWFS PG UIF 

FNFSHFODZ SFMFBTF MFWFST OFYU UP 

UIF FYUFSJPS EPPS BOE QVMM UIF VQQFS 

IBOEMF EPXO.

2.    아래 손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고 나간다 어낸 후 으로 으로߆

  1VMM UIF MPXFS IBOEMF EPXO BOE QVTI 

UIF EPPS.

थъ문을 ా한 ఎ 
&TDBQF UISPVHI &YUFSJPS %PPS

1.    승강문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Ԋ을 ӷ다ڢ 

  #SFBL PQFO UIF HMBTT DPWFS PG UIF 

FNFSHFODZ SFMFBTF MFWFM OFYU UP UIF 

FYUFSJPS EPPS.

2.    ೩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߆으로 

.고 나간다 어낸 후 으로

  1VMM UIF IBOEMF UXJDF BOE QVTI 

 UIF EPPS. 

비࢚ ࢚ട

&NFSHFODZ 1SPDFEVSFT

비࢚ ఎ

&NFSHFODZ &TDBQF 3PV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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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ೲ회경

ా 오ܰ는ځ 간 풍선이ࡈ ా 는 음ঈ이에ਃ. 마ր 

가߶운 가사는 아니지만, 그ې도 이 노ې가 흥을 ث우면 

જѷ어ਃ. 여행 가는 길이니까ਃ�

3JHIU 4JEF PG .Z /FDL ಕ이 ਢझ터

ஂ 이한 음ঈ이ۄ하고 드ߔ 향에 ݏ다면

만할 거예ਃ.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근ब ѣ정을 ؏어 ղ고 र은 사람에게도 제Ѻ이ભ. 

* 8JMM 비ౣझ

비 ղ리는 날 자주 들어ਃ. 기차에 올ۋ을 ߑࡁ ٸ울이 

 로٣를 흥거리다ݮ .보세ਃ ۄ를 Ҏې어진다면 이 노ڄ

보면 ৷지 모ܰ게 ࣃ티ݭణ해지는ؘ, 그게 나ࢁ지 ঋ아ਃ. 

습관	#ZF #ZF
러झ터܀ 

ٛ 일 들어도 리지 ঋ아서 ण관처럼ݒ 게 ظਃ.

날마다 감상이 ۄ׳지는 게 न기해ਃ. 기࠙ જ을 ٺ 

더 न나고, 울적할 ٺ 노ې가 서Ӗ프게 느ԑ져ਃ.

8BTUFE PO :PV ঙ디 ࢥ우

아ஜ에 기차를 ఋ는 ࠙ 들ԋ 추천하고 र어ਃ. 도입부에 

나오는 ঈ기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느՝을 주거든ਃ. 

ъ하지 ঋ은 연주로, ਫ਼에서 천천 깨어나길 ۄ߄ਃ.

�번 국도 정조

언제나 행ࠂ을 안기는 곡이ભ. ܰࡅ게 변하는 풍경과 

유독 ੜ 어울리는 것 э아ਃ. ߡ스나 기차의 차ହ을 

ࣽ 보는ۄ߄ 하니ݨ 간 마주하는 장면 ݈ 이에ਃ.

하ܖ의 기࠙을 ଼ 지는 ۨ이리झ

ೲ회경과 ځ나는 

ঈ 여행
  이ఠ ೲഥ҃이ۄयয࣠ חೞѱ ਤ로를 ೞ

য় טन 기분이 যځջ고 חޚ다. 기ର에 য়ܲ 

ৈ೯ ೞܖ를 ݴܻৢځ য울ܻח ֢ .다ۋ를 Ҏې

ೲ회경

스스로를 ࣛ 한 음ঈ을 하는 사람이ۄ고 

소개하는 य어송ۄ이ఠ. 2021֙ ٣지ణ 

यӖ ‘아무것도 상관없어’로 ؘ  한 റ 본인의ࠨ

이야기를 ಽ어մ 가사로 대의 공감을 

는다. 감정에 ݮ로٣를 입는 과정에서 

해ߑ감을 느՛다고. 가수, 배우, 소설가 등  

݆은 예술가가 즐겨 ٛ 는 곡으로 ೲഥ경의 

노ې를 언ә೮다. 대표곡으로 ‘그ۧ게 

.아가는 것’ ‘ӣ୍수 ॿ 이야기’ 등이 있다

픚팓 슱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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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여름 은न처,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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